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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 할 수 있 어

기공실에서 마진체크

인접면 교합조정 등

소프트웨어로 디자인을 완성한다

[예를 들어 5번 브릿지 가공에 30분정도 소요됨]

3차원 모델을 3악~50악을 동시에 찍어내는데

40분 정도면 최종 보철물로 

프린팅 할 수 있다

한발 먼저 가세요 !!

파이널 보철
"테라하츠"
그놈 참
희안하네 와 ~ 디지털이

몽땅바꾸네
응 좋아

구강스캐너: 구강 카메라와 똑같은 방법으로 
쓰윽 입체 사진만 잘 찍고나면 끝이야

떨려~~

간단하네

5단계를 2단계로

“디지털 알바트로스” 혁명
츄레이 인상재 경석고 모델 인편

오럴스캐너로 화일 전송 끝

와우 대박~!
나도 얼른 써 봐야지

의료기기 2등급 허가
진짜? 지르코니아보다
더 자연치아에 가까워

알아보ㅏ
거래하는 기공소와

치과기기업체
전문가는 다안다니까

전국대리점
모집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

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

명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관련 기준·

지침이 마련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

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

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

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

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

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

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

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

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

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

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

년 기준 총 564개에서 ▲인레이·온레

이 간접충전 ▲치석제거 ▲비침습적 산

전검사(NIPT) ▲B형간염·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

해 총 615개로 확대했다.

신규 108항목은 실시 빈도와 비용, 의

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

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

해 선정했다. 또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 의료기

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

목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했다.

특히,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을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한 것

이 특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464개소 중 총 7373기관(11.3%)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 

시범사업 대상이 된 치과의원은 총 1960

개소로, 치과 다빈도 비급여 항목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마모) 

▲크라운(PFM/Zirconia/Gold/Metal)

이 꼽혔다.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으

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

마모) 7~10만원(이하 중간금액) ▲크라

운(PFM/Gold/기타) 10~50만 원 ▲치

과임플란트(Zirconia/PFM) 120만 원

으로 집계됐다. 

# 설명주체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

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

상 항목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

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

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

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

뤄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현장에

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 이번 고시 개정

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

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비급여 실시빈도는 자율 제출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

율 제출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

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마경화 치

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에 개별 

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비

급여 항목 ‘전년도 실시빈도’ 제출 부분

을 생략해 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

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의원급에서 비

급여 부분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율권 침해다. 비급여 수가를 정하는 

데는 각 의료기관의 사정과 특징이 반영

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가만 

공개하면 환자들이 가격만을 쫓아 의료

를 쇼핑하는 부작용과 저수가를 앞세운 

의료기관들이 활개치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치협과 전국 시도지부는 

앞서 이 제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시도지부 차원에서는 

일선 회원들의 반대성명도 받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정예고에 따

라 다시 한번 치협의 반대 입장을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에 전달했다. 행정예고 기

간 각 지부, 개별 회원들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복지부 홈

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

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보장관

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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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율권 침해…의료 쇼핑·저수가 폐해 큰 우려

“지부·일선 회원, 정부에 의견 적극 개진 해달라”

복지부 관련 기준·지침 행정예고

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치협 강력 반대

| 주최 |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 등록문의 |   02-3281-0102 / 010-8639-1500

서울 강연
의정부 TMD
치과의원
김욱 원장 초청

26년차 구강내과 전문의가 전수하는 핵심 Know-How : 진단, 치료 및 보험청구 총정리

10:00~11:00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11:00~12:00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교합안정장치요법

14:00~15:00 보험청구

15:00~16:00 보톡스 주사요법

16:00~17:00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진료

17:00~17:30 질의 및 응답, 교육수료증 배포

특       전 1. 표준화된 측두하악분석검사지 제공
 2. 별도서식 TMJ CBCT 판독소견서 제공
 3. 심평원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인증기관 교육이수증 발급

등록비용 사전등록 5만원/ 현장등록 7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853-21-0206-993 이경화/ 메디케어
 ※입금시 원장님 성함 및 면허번호 기재요망. 예: 홍길동 12345)
 ※COVID-19상황으로 비대면 세미나로 전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마감이 우려되오니 입금하신 원장님께서는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

연자  김 욱 원장

서울치대 구강내과 수련, 박사, 외래교수
대한안면통증, 구강내과학회 대외협력이사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
아시아 구강안면통증 및 턱관절장애학회 정회원

대한양악학회 회원
한국포괄치과연구회 상임위원

의정부 TMD 치과의원 원장

김 욱

턱관절장애,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임상완전정복을 위한

2021년 1월 31일 턱관절 One-Day 세미나
1회

● 일시: 1월 31일 (일) 오전 10시~ 오후 5시 30분       ● 장소: 서울역 12번출구 KDB생명타워 B2층(동자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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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지점 02-461-1901
[ 내선 310 : 이상려 차장  |  내선 311 : 이재훈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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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광고 : 4.4×4.0cm   *작은 BOX : 4.4×8.5cm   *큰 BOX : 9.3×8.5cm 

  광고문의

·담당자 : 최진주  ·TEL : 02-2024-9282  ·FAX : 02-468-4653

·E-mail : kkdanews@naver.com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87-001101 (예금주:대한치과의사협회)

1966년 12월 15일 창간

韓國專門新聞協會 會員社 등록번호: 서울다07185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총무국 

정책국

사업국

수련고시국

홍보국 

편  집  국 02)2024-9210

구 인 광 고   02)2024-9280

주소이전   02)2024-9114

F   A   X   02)468-4653

e - m a i l  kdanews@chol.com

협회 사무처치의신보 02)2024-9200 02)2024-9100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3층 치의신보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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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협약 
카드단말기회사 EasyCheck

월 관리비 (11,000원 상당) 면제, 카드 승인 시 

인터넷 승인으로 전화비 절감 (건당 39원)을 

통해 연 20만원 절감 효과

 월 관리비 면제 및 인터넷 승인을 통한 전화비 절감

 공식 최신형 단말기 및 사인패드 무상 제공

 Easyshop(매출관리프로그램) 서비스 무상 제공

연 20만원 절감, 아직도 교체 안하셨습니까? 

치과의사만을 위한 이지체크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특별한 혜택

 https://www.kicc.co.kr문의전화 02-368-0814  

치과의원 양도
1호선 부천역 남부역
14,15번출구사이

모퉁이4층건물(2층 25평)
35년개원성업지(조기은퇴예정)

010-8464-7257

‘치과계의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지

난 5월 출범한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코

로나19 확산에도 치과계 안팎에서 주목

할 만한 성과들을 내놨다.

우선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치과계의 숙원과제

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12월 2

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했다.

특히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

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여만의 쾌거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

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성과가 크다는 평가다. 

집행부 출범 초반부터 집중했던 ‘불

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역시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치과의료기관

을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통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 계도하되 반복적으로 위반

할 경우 처벌위주의 정책을 펼쳐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

장이다.

# 600억 파이 확대 전망, 클린회무 엄수

올해 11월부터 적용된 ‘근관치료 급여

기준 확대’도 낭보였다. 근관장 측정검

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재근관치료시 근관와동형성에도 급여

가 적용되면서 총 600여억 원의 치과 건

강보험급여 파이 확대가 기대된다. 이는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추가로 1.5% 더 

올린 효과와 같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통

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는 게 치협의 방침이다.

‘클린회무’선언도 성실히 지켜가고 

있다. 회원들의 혈세인 협회비를 한 푼

도 헛되이 쓰지 않고 투명한 회계를 위

해 클린카드(유흥업소와 골프장 사용금

지)를 도입했으며, 모든 지출에는 반드

시 증빙과 근거를 남기는 한편 외부회계

감사 도입을 위한 단계적 업무를 추진하

고 있다. 

다만 치협은 “외부회계 감사 시 모든 

지부가 대상에 포함되고 외부감사 비용

발생, 비용 불인정 등으로 인한 세액의 

급격한 상승예상 등의 문제로 조심스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디치과 유죄, 치의학연구원 설립 박차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를 향한 

‘단죄’에도 성과가 있었다. 7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를 개설·운

영해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

로 유디치과 대표이사에 벌금 1000만원,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 그 외 관계

자들에게도 전원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로펌을 통한 지속적 대응 

및 엄벌탄원서 제출 등의 노력을 한 치

협은 “유디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진 만큼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발본색원해 

이 땅의 의료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대국회 추진 현안의 또 다른 축인 ‘국

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예산과 규모면에서 좀 더 제

대로 된 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박광온, 이원

욱 전·현 과방위원장 및 조승래 간사 

등 다수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집중 

면담, 조만간 추가법안이 발의될 전망이

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치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의

학연구원 설립 지원계획서를 취합하는 

한편 부산, 대구, 광주, 충남 등 각 지자

체를 방문해 공조를 확인했다”며 “내년

부터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확

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등 법안통과

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방형 공모제 눈길, 1억 기부 공약 지켜

화합형 인선과 개방형 공모제도 신선

한 반향을 불렀다. 해외출신을 포함한 전

국 모든 치과대학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

을 적재적소에 안배한 화합형 인선을 단

행하는 한편 회원이 회무에 적극 참여하

고, 회원의 민심을 최대한 회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대 집행부 최초로 

개방형공모제를 실시, 각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춰 치

과계 영상미디어 시대의 선구자를 목표

로 치의신보TV를 개국,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진화해 회원들에게 치과계

의 주요 정책과 이슈뿐 아니라 각종 유

익한 정보들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31대 회장단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협회장 급여 자진삭감을 통한 

코로나19 특별지원재원 1억 원에 대한 

약속도 지켰다.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가 다시 엄

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아주 작은 위

로의 마음이나마 전하고 싶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용품을 지원하려

고 했으나, 회원의 의무를 다한 1만7000

여 명에게 나누다 보니 개별 회원들에게

는 실질적 도움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

는 만큼 다양한 치과계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31대 집행부 임

원과 전국 지부장들의 의견수렴 결과 추

후 치과계를 위한 의미 있는 일에 사용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불법 의료광고 고발 나서

근관치료 기준 확대·화합형 인사·개방형 공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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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집행부 출범 8개월 9개 회무 결실 일궜다

2020년 치협 주요현안 성과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지난 5월 19일 열린 집행부 초도이사회에서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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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동물대체시험법의 치과의료인 역할 
- Dominion Over Other Animals!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20년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며 속

해 있는 기관 또한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연세대학교 치과대

학이다 보니 성경 말씀 중 창세기 정도는 수없이 읽어보았다. 

위에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의 창세기 1장에 28절 말씀이다. 해

당 성경말씀의 ‘다스리라’라는 단어는 영문 번역 번 중 King 

James Version을 보면 “have dominion over”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이 dominion이라는 단어를 dominate라는 단

어와 혼돈하여 군림하는 conquer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

으나 사실은 통치하는 개념인 govern에 가깝고 실제로 다른 

영문 버전인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도 이를 “rule 

over”라고 번역하고 있다. 

동물을 보호하고 잘 조화롭게 사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현

대사회에서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인간

의 이득을 위하여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는 일에는 많은 사

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다. 화장품의 경우 유럽

에서는 동물에게 실험한 화장품의 판매를 2009년부터 부분

적으로 판매 금지하였고 2013년부터는 수입되는 화장품에서

도 동물 시험을 금지하는 법령(EC Regulation 1223/2009 on 

cosmetic)이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

서 비슷한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

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국제표준 ISO 10993 시리즈에 기반하고 있는 내

용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당 표

준은 의료기기를 신체와의 접촉 형태와 시간으로 분류하며 다

양한 시험들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세포독성, 자극성 

및 감작성 시험은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기에서 고려되는 시험

이다. 

이 중 자극성 시험은 접촉 부위에 따라 진행되지만 보통은 

피부자극성 평가를 위해 실험동물로 토끼를 사용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제 이

러한 실험을 위해 희생되는 토끼의 수는 년간 5만 마리 이상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사람에 대한 피부자극성 정도

를 시험하기 위해 많은 수의 토끼가 희생되는 것이다. 

윤리적이나 종교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동물실험을 대체하

고자 하는 움직임에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실

제 동물실험들의 실험실간 결과 차이로 동물시험에 대한 안

전성 평가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 왔고 동물실험의 

결과와 실제 사람에서의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증거들

에 제시됨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과학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필자가 본 교실에 김광만 교수님과 23개국 연구진과 참여한 

인공 피부조직(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기반 의

료기기 자극성 평가 대체시험법도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

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의료기기의 독성평가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로 

시작한 Medical Device In Vitro Irritation Team 프로젝트

는 3년 이상의 참여 연구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실험 후 논문

으로 발간이 되었고 오는 2021년 국제표준(ISO 10993-23)으

로 발간 예정이며 이에 최근 동물대체시험법 분야 노벨상이

라고 불리는 2020년 Lush Prize에서 Lobbying 분야 특별상

(commendation)을 수상하였다. 사실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

는 쉽지 않았다. 별도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 국내 수입 인공 피부조

직의 가격과 한정된 자원으로 당시 지도 교수님이셨던(현재

는 교실의 주임교수님이신) 김광만 교수님의 개인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되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하는 바람에 먼 미

국까지 가서 해당 기술을 배우고 나름 1차 시험도 통과하여야 

하는 등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를 기

반으로 국제표준이 완성되었고 조만간 국내에도 규격화 된다

면 과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윤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는 국내 

치과의료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치과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며 실제 국

내 및 국외에서의 위상 또한 높아져가고 있다. 치과의료기기

의 경우에는 구강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피부 자극시험 보

다는 구강점막자극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직까지는 대체시험법이 개발되지 않아 햄스터를 

이용한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실험자와 실험동물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되는 시험이다. 하

지만, 의료기기의 산업화 및 환자 적용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예산의 한계로 이러한 시험법의 대체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

이며 오늘도 인간의 안전성을 위해, 아니 어쩌면 그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적은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한 마리의 

동물을 희생하고 있을 수 있다.     

Tom Beauchamp와 James Childress의 이론에서 유래한 

의학 윤리의 4가지 원칙(four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에서 autonomy, beneficence, non-maleficence와 함께 의

료인으로 갖춰야 할 원칙은 바로 justice이다. 물론 이는 한정

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정의롭게 배분할지에 대한 관점에서 고

려되는 부분이지만 오늘날 이 내용은 과연 “인간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여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

질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많은 치과의료인들이 의료기기 안전

성 평가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활발

하게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의료인으로 아니 인간으로 살

며 모든 생물을 dominate하는 것이 아니라 dominion over 

하는 날이 오기를.

권재성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

한 국회 설득 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과 김영만 치과의료정

책연구원 원장은 지난 11월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만나 치과

계의 또 다른 숙원인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하

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을 지

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

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조 

의원실을 찾은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치의학연구원 설

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

다.

조 의원은 이날 이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추진 및 공론화 현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 다음 “현재 과방

위 소속 의원 세 분이 법안을 발의한 만

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식적인 

근거와 논리를 계속 축적해 가야 한다”

며 “또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단계

적 프로세스와 디테일을 고민해 제시하

는 등 국회통과를 위한 방안을 잘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부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과 박광온 직전 위원장을 비롯

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

이용빈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촉구해 왔다.

이에 지난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

작으로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 10월 8일 이용빈 의원 등이 잇따

라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경감해 

주는 일명 ‘리니언시 제도(자진 신

고자 감면)’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

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

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

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뤄지

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

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

안의 경우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 신고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사무

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의지를 

꺾어 버릴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

명이다.

아울러 자진 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

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고 있는데, 이는 사무장 병원에 종사

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

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이종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사건

의 약 70%를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이상훈 협회장, 조승래 과방위 간사 면담

치의학·산업 체계적 지원·육성 필요 강조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징수감면 입법 추진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리니언시 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개설 의지 꺾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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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승래 의원과 면담했다.

치협 “치의학연구원 설립 ‘올인’ 국회 답할 때”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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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변화된 교육 컨텐츠의 혁명

COVID-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보다 온라인 출석을 하는 시

간이 더 많아졌고, 학교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 강의

실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보다 집에서 학습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매주 올라오

는 온라인 강의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

다. 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많은 장점을 

발견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방향에 

대해 재고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

람에서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집을 비롯한 자신이 학습

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이 가능합니다.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을 

받게 되면, 제한된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

어질 수밖에 없고 학습장소를 선택하는 것

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장소는 집중력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데 있어 본인의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

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다르므로, 온

라인 수업을 여러 장소에서 들어보며 자신

에게 맞는 최적의 공간을 모색할 수 있습

니다. 가장 편안하고 학업에 몰입할 수 있

는 환경에서 학습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은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할 것입니다. 

매주 올라오는 강의를 본인이 학습에 집

중할 수 있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

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은 시간표를 본인이 

직접 계획하지만, 수업 시간은 학교가 정

한 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

습 시간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런 어려움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온

라인 수업입니다. 녹화된 강의를 자신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수강함으로써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오프라인 수업

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일정에 맞게 학습 일정

을 조율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면

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

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면, 수업내용을 녹

화할 수 없으므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최

고의 방법은 필기뿐입니다. 그렇지만 교수

님마다 수업 진행 속도나 말의 빠르기가 

다르시므로 필기가 느린 학생의 경우 모

든 내용을 남길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

니다.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면 수업내용을 

놓치기 때문에, 학습효율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일시 정지나 돌아가기 기능을 통해 필기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들을 기회도 있습니다. 온전한 필기

를 통해 수업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이러

한 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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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웅

조선치대 예과 1학년

조정훈 원장

이젤치과 오산본점 
(구. 오산예치과)

조정훈
이젤치과 오산본점 
(구. 오산예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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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치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

던 투명치과 K원장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4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해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간

이파산은 K원장(채무자) 측이 전체 피

해자(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파

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등을 포함

해 200여 직종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아

울러 파산 선고자를 결격사유로 정해놓

은 의료기관·업체에도 취업할 수 없으

며, 각종 사업 허가·등록·운영이 제한

될 수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추후 K원장의 

채무를 탕감할지의 여부를 자세히 검토

할 예정”이라며 “채무자가 면책을 허가

받게 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K

원장의 채무 탕감 이전 채권자의 이의신

청 절차를 통해 면책 합당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면책 허가를 받더라도 K원장

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

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

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

상과 관련된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불허가 결정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파산하면 결국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서울회

생법원에 이의신청을 빠른시간 내에 하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의신청 자료 제출을 통

해 K원장이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

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

속기소 된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 절

차 중인 K원장의 혐의가 사법부에서 최

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K원장은 지난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

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7월 17일 해

당 요청이 파기되자 다시 지난 7월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아

울러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

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를 통

해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마케팅

을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시 K원장

은 환자 2000여 명에게 124억 원의 교

정 시술비를 받았으며 이후 K원장은 

돌연 “병원진료가 어려워졌다”는 안내

문을 부착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안겨

줬다.

이에 검찰은 K원장을 사기, 업무상 과

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원장 공판은 지난 8

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법

원은 22일 K원장에 대해 4번째 공판을 

열고, 환자 피해에 따른 처벌 여부를 명

확히 따질 예정이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먹튀’ 투명치과 K원장 결국 파산
14일 서울회생법원 간이파산 선고

피해자들 강력 반발 이의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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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치과 K원장이 결국 파산했다. 파산선고결정 공고문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내년 해외 진

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

업’에 대한 접수를 오는 1월 11일(월)까

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

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국내 유관단체의 컨소시엄이다.

특히 ▲진단검사, 감염질환,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

련 분야의 특장점과 해외사업 역량을 갖

춘 프로젝트 ▲한국 의료기관(의료서비

스)과 함께 의료기기, 제약, 의료IT 등 

연관 산업 동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선정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 수주 제안서 작성, 시장조사·F/

S·컨설팅, 병원 설립(운영계획 수립 

등) 및 현지 정착을 위한 분야별 홍보·

마케팅 전략 컨설팅, 현지사무소 임차비

용 등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에 따르는 

제반 과정에 국고보조금 및 기타 특화지

원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접수는 KOHES 의료해외진출 종합

포털 온라인 접수(www.kohes.or.kr)

를 통해 하면 되고, 서류평가는 1월 3주, 

대면(PT)평가는 1월 4주, 선정 및 협약

은 2월에 진행된다. 문의 043-713-8144, 

8299(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진출기획

팀).�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1 의료 해외진출 프로
젝트 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를 오는 1월 11일(월)
까지 받는다.<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내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모집
진흥원, 1월 11일까지 온라인 통해 접수

174,000 324,000

2,700 / 개당2,900 / 개당 2,500 / 개당

600,000

국내 제조 신제품

아베오 가격

228,000 456,000

3,800 / 개당

912,000
타사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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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리모델링, 부분수리가능

            서울 서초구 서초동1580-15 화성빌딩101호

              세금계산서발행  TEL 02 3487 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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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信賴)의 가치월요시론

월요시론

최근 환자의 치료 계획을 위해 좌측 우식 

수복치료 및 우측 치아의 근관치료의 필요

성을 설명하던 중, 환자는 좌우측 브리지의 

철거와 치료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

측 오래된 보철물을 철거한 의사의 실수라

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2-3년을 사

용할 보철물이 아닌 10년을 바라보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니 당연한 과정이고, 너무

나도 명확한 병변을 가졌음에도 환자의 주

장은 번복되지 않았다. 환자의 신념(信念)

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信賴)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신뢰라는 말은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

어이기는 하지만 이 단어의 갖는 의미의 가

치는 숨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필자는 한자(漢字)를 배운 세대이기는 하

지만, 일상생활 속에 능숙히 활용하는 세대

는 아니다. 신뢰(信賴)의 첫 글자인 信자는 

사람 人자와 말씀 言자가 결합한 것으로 ‘믿

다’, ‘신임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이다. 사

람의 말을 믿는다는 의미를 담은 信자는 친

숙하고 쉽게 기억되는 편이다. 그렇지만, 賴

자는 그리 익숙한 느낌은 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도 궁금증이 생기는 

한자이다. 인터넷 힘을 빌어 이를 찾아보면, 

의뢰할 뢰(뇌)로 씌어 있고, ‘의뢰(依賴)하

다’, ‘의지(依支)하다’의 의미로 풀이가 씌

어 있다. “뢰”를 찾았더니 다시 의(依)자가 

눈에 들어오며 이는 “기대다”, “순종(順從)

하다” 등의 의미이다. 즉, “신뢰”는 서로의 

말을 믿고 신임하여 여기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음은 사회라는 구조가 안

전성(safety)과 안정성(stability)을 기반에 

두고 살아서 움직이는 근원이 된다.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사소한 추억의 

장면이 있다. 홍콩에서 지인의 차를 함께 타

고 편도 1차선의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상당

히 빠른 속도가 조금 우려되어 인도와 갓길

에 사람들이 간혹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은지 

운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다. 

답은 간단했다. We trust people walk on 

their way. 아무도 차도로 내려오거나 건너

려고 않을거라 앞만 보고 달려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지만, 믿고 안심하고 목

적지로 향했다. 

이런 신뢰는 가치가 아주 큰 사회적 윤활

제이다. 수많은 법령들도 사회의 가치 변화

에 따라 제·개정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결

국 사람들 사이에 공유될만한 가치를 따라 

서로 신뢰하는 규정과 규범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싶다. 그렇지만, 최근 의료계와 치과

계에 전해지는 진료비 설명의 의무 혹은 비

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법

령 들을 보면,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료인에 대

한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는 않은가 생각이 든다. 

환자로부터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데 가장 중

요한 필수 요소가 된다. 의료인 개인의 신념

(信念)과 환자의 신념의 차이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이러한 개인의 가치 기준인 신념

들이 사회적으로는 신뢰(信賴)라는 사회적 

가치에 간혹 손상 혹은 흠집을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신념은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 혹은 

과학적인 사고와 일치함에 있어 그 정도가 

다양하고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왜곡되거나 

편위된 개인적 신념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의

료인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

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가운데가 

오목한 쌍봉낙타등 처럼 가치 기준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내가 맞

다 혹은 상대가 틀리다의 판단을 함에 있어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개인의 편위된 

신념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서로의 신념이 다른 경우 존중하여야 

하고 신념이 다름을 이유로 신뢰를 버려서는 

안된다. 신념이 바뀔 수는 있지만 신뢰는 이

보다 무겁고 무겁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한 개인의 신념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기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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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원장

     대명실업 주식회사 문의 TEL. 02)702-3001, 010-7263-3131

AD7 Mini 소독 기능은 그대로, 크기는 컴팩트 하게 !!

|  편 리 성  | 단 한번의 터치 & 자동 문열림 
|  효 율 성  | 2.8리터 최대용량에 핸드피스 16개~30개 
 3.5분 멸균 완성
|  안 정 성  | 이중 도어락 & �조기능 업그레이드 
|  다기능성  | 핸드피스, NiTi-file, bur, 
 고가교정·수술용 기구 등 소독 가능

추가비용없는 유지비        |        작고 빠른 소독시간        |        다양한 �류의 대용량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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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환자의 성숙도, 복용 중인 약물, 또는 표면 압력과 

같은 특성과 관련된 임상 효과는 위험관리 파일에 규정

되고 기록 되어야 함. 43°C를 초과하지 않으면 명기할 

필요 없음

외부 표면의 세척과 소독 

제조자는 외부 장비 표면과 연결 경계면의 세척과 소

독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KS P ISO 21530(치과 - 

치과용 장비 표면에 사용하는 재료 - 화학 소독제에 대

한 저항성 평가)에 따라 시행하였을 때 성능의 저하 또

는 변색이 없어야 함

소음 

80dBA 이하이어야 함(IEC 60601-1:2005/Amd 

1:2012, 9.6.2.1을 적용)

▶ 포장 및 표시사항

<포장>

다양한 운송 조건에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

해야 함

조립과 설치가 용이하도록 포장 외부에 조립과 설치 

방법이 표기되어야 함

　

<사용 설명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a) 운송 후 및 사용 전 장비 포장 풀기 및 설치 지침

b)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장비 분해 및 포장 지침

c) 온도, 습도, 오염 및 대기압의 상한 및 하한을 포함

한 사용 중 환경 조건

d) 온도, 습도, 오염 및 대기압의 상한 및 하한을 포함

한 운송 시 환경조건

e) 전력 공급 요건

f) 43°C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 부품의 최대 표면 

온도

g) 외부 장비 표면 및 연결 인터페이스에 대한 세척 

및 소독 지침

h) 사용 전 기능적 사용 및 시각적 안전 점검

i) 문제 해결 지침

j) 현장 서비스 지침

<기술 설명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a) 장비의 분류 

b) 운송 케이스를 포함한 장비의 중량 및 크기(길이, 

넓이, 높이)(장비를 부품별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 운송 부품의 중량과 크기를 제공해야 함)

c) 장비를 운반할 사람의 수

d) 주변 작동 조건

포터블 치과용 장비는 국제표준 ISO 23402-1:2020에 

적합해야 한다.

장현양 대표

 대양덴텍㈜ 한국의 대양덴텍 제품

 스위스의 BPR 제품

미국의 Aseptico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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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의료사고 예방 - 입증자료 가능!! 

안전하다 !!  튼튼하다 !!

디자인등록결정기념 할인 판매!!

판매가(70만원)+ 부가세(7만원)

77만원
입금계좌번호 국민 359301-04-143873 (주)돌래
송금한 후 (010-7187-2582)에 성명과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택배로 배송해드립니다.

할인전 구매하신 
500여분에게 20만원의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49만원

1 하치조 신경 안전 - 입증 자료 증례

A B

C D

Sinus wall 보호 및 Sponge bone, 
D4 ->D2 - 입증 자료 증례2

A B

C D

상악동거상술 - 입증 자료 증례3

A B

C D

돌(고)래 *임상증례를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TEL: 010-7187-2582 / FAX: 031-281-2583  문의 상담

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가 과다 보험

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검경의 조사를 받게 된 치과의사의 사례

가 올 한해 빈번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원가는 환자 기록을 규정에 따라 정확

히 작성하고 보험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치과의사 A 

씨와 직원 및 환자 20여 명을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에 송치했다.

현재 A 씨는 경찰로부터 지난 2014년

부터 2018년까지 당일에 마친 치조골 이

식 수술을 여러 날짜에 걸쳐 수술한 것

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환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대

가로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도록 유

도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A 씨가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것

은 보험사의 특약 때문이다.

보험사 특약에 따르면 치조골 수술의 

경우, 같은 날 여러 차례 수술을 하더라

도 이를 1회 수술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여러 날에 걸쳐 수술

을 할 경우 각 날짜별로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환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

령한 보험금으로 A 씨에게 임플란트 수

술을 받고, A 씨는 이에 따른 이익을 얻

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명백한 보험

사기로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

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A 씨와 유사한 사례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치과의사의 사례

가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해시의 한 치과의사도 최근 A 씨와 

같은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8월경

에는 부산의 모 치과의사가 유사한 혐의

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치과의사의 보

험사기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2021년과 2022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

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수실무교육 150시

간을 이수해야 한다.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홈페이지

(www.kda-academy.or.kr)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도에 통합치의학과전문

의시험에 응시하려는 치과의사는 통합

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을 2020년 12월 

31일 24시(자정)까지 150시간(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이수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통합치의

학과전문의시험 응시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수실무교육 300시간을 이수

해야 하는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까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150시

간을 이수해야 내년 150시간을 합쳐 총 

300시간 이수가 가능하다. 

이수시간 확인은 연수실무교육 사이

트에 접속해 로그인, 마이페이지, 메인

을 누르면 된다. � 유시온 기자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가 코로나19 

선별 검사에 치과의사를 비롯한 전체 의

료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K-방역 긴

급점검 화상회의’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주

요 인사와 각 시·도 단체장이 참여해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

역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추가 조치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 도지사는 신속진단키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코로나19 선별 

검사에 나선 의료인력뿐 아니라 전체 의

료 직군의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

을 내놓았다.

이 도지사는 “치과의사, 한의사도 의

료인임에도 (코로나19 선별검사) 현장 

투입이 안 되고 있다”며 “치과의사, 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코로나19 선별검사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모든 의료 직군 종

사 인력 투입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된다

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

이 비상시이기에 현행 의료법을 다소 개

정하거나, 개정이 힘들다면 한시적으로 

전체 의료 인력이 검체 채취에 투입될 

수 있는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대처에 

나섰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건의가 잇따라 

개진됐으며, 이 밖에 식당·카페 등지에 

비말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 대응

책 마련이 줄지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

언을 통해 “제1차, 제2차 코로나19 대

확산에도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며 “그러나 당시보

다 상황이 위중해졌기에 당과 정부와 

지자체가 솔선수범하고 책임 있게 결

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

다”며 방역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이시종 충북지사 “코로나 선별, 치의 나서야”
치의 포함 전체 의료인력 검체 채취 투입 시사

의료법 개정, 특례법 만들어서라도 대처 필요

내년 국시 실기, 각 치대에서 치른다
국시원, 11개 치과대학(원)과 MOU 체결

치과대학 임상실습실 실기시험장 지정

｜2020. 12. 28(월)｜제2835호10 종 합

수술기록 조작 금물 치의 적발 빈발
보험사 특약 이용 환자와 공모해 사기행각 의심

수술 날짜 쪼개 보험청구…임플란트 수술 권유

통치 연수실무 31일 까지

150시간 채워야 응시가능

최근 수술기록을 조작해 환자가 과다 보험금을 청
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검경의 조사
를 받는 치과의사의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치
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내년 하반기 치러지는 치과의사 국가

시험 실기시험이 각 치대 임상실습실에

서 치러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

시원)이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대

학원과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5일 서울

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윤성 국시원장

과 치과대학(원) 대표로 한중석 한국치

과대학·치의학대학원협회장(이하 한치

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대학의 임상

실습실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장

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개 치과대학 학생은 모교

에서 실기시험 결과평가를 진행할 수 있

게 됐다. 결과평가는 학생이 직접 해당

하는 문제에 맞춰 실습한 덴티폼을 수

거해 추후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평가다.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는 국시원이 지정

하는 대학에서 실험을 치른다. 

다만 해당 업무협약과는 별개로 과정

평가는 국시원 본관에서 진행한다. 과정

평가는 채점위원이 직접 실습과정을 보

고 그 자리에서 채점하는 평가다. 

국시원은 2021년 하반기에 첫 시행하

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을 

위해 2018년도부터 결과평가 시험장 운

영을 위한 기준을 수립해 각 대학 및 유

관기관과 협의했고 2020년도 모의시험 

등에서 전수점검을 통해 실기시험장 지

정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치과의사 국가시

험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정보 공

유 ▲인력지원 ▲시설 및 기자재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향후 치

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

해 신규제도인 치과의사 실기시험이 조

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석 한치협 회장은 “치과의사 실기

시험 도입으로 응시자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해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치과의사 

배출과 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시온 기자

국시원과 한치협이 치과의사 실기시험 상호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15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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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치과 표준(78) 포터블 치과용 장비의 일반적 요구사항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장수 시대 및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따

라 병원진료실이 아닌 군부대, 긴급 재난지역, 낙도오

지, 부정기적인 무료진료소, 환자의 주택, 요양병원, 교

정시설, 경로시설 및 마을회관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포터블 치과장

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방에

서 방으로 또는 세계의 원거리 이동 등)에서 효율적으

로 설치하고 사용한 다음 신속하고 쉽게 접고 압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성 및 효율성

을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

ISO/TC 106/SC 6(치과 장비 소위원회)/WG 2(치

과 환자 의자 및 치과 유닛트 작업반)에서는 현재 포

터블 치과 유닛트 및 환자 의자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부로 ISO 23402-1:2020 

Dentistry - Portable dental equipment for use in 

non-permanent healthcare environment - Part 1: 

General requirements(치과 - 비영구적 건강관리 환

경용 포터블 치과용 장비 -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이 

2020년 9월 23일 발행되어 이를 정리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주관 하에 ‘휴대용 

치과 환자 의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P 1996:2019 

치과 - 휴대용 환자 의자)이 2019년 11월 25일에 발행되

었다(치의신보 2019.12.26 참고).

　

▶ 적용 범위

이 표준은 비영구적 건강관리 환경에서의 포터블 치

과장비 사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규정

하고 있으며 다음의 장비가 포함됨

- 포터블 치과 유닛

- 포터블 환자 의자

- 포터블 시술자 의자

- 포터블 조명 장치

- 포터블 흡입 장비

- 포터블 공기 압축기 

- 비영구적 건강관리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

계·제작된 치과 장비

▶ 분류

1) 전기로 작동되는 기기들에 대해서

IEC 60601-1:2005/Amd 1:2012와 80601-2-60에 따라 

분류함

2) 사용 환경에 따라

a) 실내 사용 유닛

주거환경, 장기 복지시설(예, 요양원, 생활지원 공동

체), 사무실, 학교, 컨벤션 센터, 교정시설(예, 교도소) 

및 기상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영구적 건물시설과 같

은 실내 환경에서 사용 

　　

b) 노출 환경 사용 유닛

기상 환경의 노출을 막는 텐트나 방수포와 같은 기초

적인 대피처만 이용 가능한 실외 환경에서 사용

 예: 군대, 인도주의 현장 진료

3) 공급원에 따른 분류

전력, 물, 압축공기, 흡입기 등의 공급원에 따라 분류함

a) 외부 공급 장비: 외부 공급원과의 연결이 필요

b) 자체 공급 장비: 전원, 배터리, 공기 압축기, 흡입

기, 물 등의 공급 장치를 자체 보유하고 있음

여러 가지 공급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류가 

적용될 수 있음

4) 운송조건에 따라

a) 제한된 실외 노출 및 제한된 거리 운반: 실외 노출

과 운반거리가 제한된 장비, 차량으로 근거리 건물 이

동

b) 심한 실외 노출 및 장거리 운반: 극단적인 실외 조

건 및 장거리 운반용 장비, 악천후의 험준한 지형에서 

이동

▶ 요구사항

<일반적 요구사항>

IEC 60601-1:2005/Amd 1:2012 and IEC 80601-2-60을 

적용함

<운송 요구사항>

손잡이 및 기타 취급 장비

운송을 위해 포장한 경우, 포장에는 운송조건과 장비

를 운반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운송이 가능한 손잡이나 

기타 취급 장비가 있어야 함

최대 중량

한 사람이 운송할 수 있는 중량은 각 부품 당 20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여러 사람이 운송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한 사람 당 

20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최대 크기

실내 사용 유닛의 경우 너비 0.8m, 높이 2.0m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함

환경노출  

운송을 위해 포장했을 때, 장비의 각 부품은 제조자가 

제시한 최소 및 최대 저장/운송 온도, 기압과 상대습도

에 오작동 및/또는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없어야 함

충격

운송을 위해 포장했을 때, 단단하고 매끄러운 강철 

볼(직경 50mm, 무게 500g ± 25g)을 수평면인 장비는 

1.3m 높이에서, 수직면인 장비는 1.3m 옆에서 한 번씩 

충격을 가한 후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함 

낙하

운송을 위해 포장했을 때, 장비의 각 부품은 아래 표

에 따라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바닥에 3회 자유낙하 

시 고장과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없어야 함

운송 시 미립자와 액체의 유입

포터블 장비가 별도의 운송 케이스에 포장된 경우, 미

립자와 액체사 유입되어 장비가 고장이나 용납할 수 없

는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됨

인화성

IEC 60601-1:2005/Amd 1:2012에 따른 의료-전기 장

비의 소화용기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조립과 분해 요구사항>

별도의 측정 없이 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야 하고, 전기 장비는 기기의 전기안전을 위한 자가시

험을 할 수 있어야 함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

- 제조자는 전압, 진동수와 전력의 요구사항을 포함

한 장비의 전기 본선 공급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퓨즈/회로 차단기, 누전 차단기(RCD), 보호 접지 연결

을 포함하는 전력원의 안전요구사항도 명시해야 함

- 배터리 전원 장비인 경우, 필요한 배터리의 유형을 

명시해야 함

<작동 시 요구사항>

작동 시 주위 조건 

제조자가 명시해 놓은 온도와 기압 범위 안에서 작동

되어야 함

사용 적합성 

제조자는 식별, 표시, 기록과 연관된 과정을 포함한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낮은 사용 적합

성 시험에 대해 언급해야 함

환자에게 열이 공급되면 안 되는 장치 부분 

만약 장치 부분의 표면온도가 43°C를 초과하면, 사용

설명서에 사용 시 최대온도가 표기되어야 함. 신체 표

비임상환경의 증가로 포터블 치과용 장비의 필요성 증대 

장거리 운송을 위해 무게가 20kg으로 제한

열악한 환경(충격, 낙하, 진동 등)에 오작동이 없어야 함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표준 제품 사용해야 함

｜2020. 12. 28(월)｜제2835호54 칼 럼

포터블 장비의 무게(kg) 낙하 높이(cm)

m ≤ 10 5

10   < m ≤50 3

m   > 50 2

“코로나19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회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

정된 재원으로 전 회원에게 마스크를 지

원하는 것은 개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작은 것 같다. 1억 원이라는 기금

을 치과계 발전이나 회원들에게 더 큰 혜

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

도록 협회장이 더 고민해 주길 바란다.”

박현수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충남

지부 회장)이 이상훈 협회장의 전 회원

대상 코로나 특별지원재원 사용 공약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최근 밝혀 왔다.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이 협

회장이 후보시장 공약했던 코로나19 긴

급특별지원 재원 1억 원에 대한 사용처

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전 회

원들에게 방역용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시간을 갖고 기

금 사용처를 더 고민해 임기 중 더 뜻깊

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치과계나 회원들

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제31대 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회장 급여 1억 원을 삭감해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회장 당

선 후에는 급여 예산에서 1억 원을 제외

한 금액만을 수령하며 공약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

이 전체 지부장들을 대표해 기금의 보다 

효율적 활용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

에서는 ‘전 회원대상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 사용의 건’을 의결, 해당 예산의 집

행을 명확히 하고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

서는 임원 및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

해 적절한 사용처를 찾기로 한 바 있다.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이 협

회장이 급여를 삭감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회원들을 위해 사용키로 한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협회

장이 더 고민해 회원들을 위한 정책이나 

실효적인 지원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재원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협회장 1억 성금 더 중요한데 써 달라”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 “회원 실질 혜택 활용 고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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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보건관계부처에서 침습적 

시술 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에 관

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항혈전제를 복

용 중인 치과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개

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임영진)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

템(이하 KOPS)을 통해 수술이나 시술 

전 항혈전제 투약관리 오류에 관한 주의

경보를 최근 발령했다. 

항혈전제는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통칭하는 용어로, 흔히 알려진 항혈전제

에는 아스피린, 헤파린, 와파린, 클로피

도그렐 등이 있다.

특히 항혈전제 중단에 따른 위해사항

으로는 심근경색을 포함해 뇌경색, 혈전

색전증 등이 있으며, 한 예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해 내원한 60대 환자에게 수

술을 위해 각각 18일, 11일간 복용하던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투약을 중단

하자 수술 4일째 되던 날 급성 심근경색

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 같은 사례

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고사항과 

외국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우선 수술

이나 시술 전 환자의 의약품 복용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시술이 필요해 항혈전제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경우 출혈 

위험과 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함께 고려

해 항혈전제 중단 및 재개 일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수술이나 시술 후 출혈 위험

이 안정되면 항혈전제 투약을 가급적 빨

리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미국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에 나온 한 논문에 따르면, 침습적 시술이 

예정된 환자의 경구용 항혈전제 중단기간

은 아스피린 기준, 7~10일이다. 

European Heart Journal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는 항혈전제 복용 중단 기

간을 시술 전 기준, 프라수그렐 7일, 클

로피도그렐 5일, 티카그렐러 3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항혈전제 적

응증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며 항혈전제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진

단, 처치, 시술, 수술 등 의료행위를 수행

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자료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

템’ 사이트에서 항혈전제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항혈전제 복용환자 치과시술 땐 개원가 주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중단·재개 일정 신중하게 판단해야”

성분명

와파린(warfarin)

헤파린(heparin)

달테파린(dalteparin)

에녹사파린(enoxaparin)

나드로파린(nadroparin)

파르나파린(parnaparin)

베미파린(bemiparin)

다비가트란(dabigatran)

아르가트로반(argatroban)

리바록사반(rivaroxaban)

아픽사반(apixaban)

에독사반(edoxaban)

알테플라제(alteplase)

유로키나제(urokinase)

테넥테플라제(tenecteplase)

데피브로타이드(defibrotide)

폰다파리눅스(fondaparinux)

항응고제

종류

비타민K 길항제

미분획 헤파린(UFH)

저분자량 헤파린

(LMWH)

직접 트롬빈 억제제

응고 Xa인자 

직접 억제제

섬유소 용해제

기타

성분명

아스피린(aspirin)

트리플루살(triflusal)

인도부펜(indobufen)

실로스타졸(cilostazol)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티클로피딘(ticlopidine)

프라수그렐(prasugrel)

티카그렐러(ticagrelor)

압식시맙(abciximab)

티로피반(tirofiban)

사포그릴레이트(sarpogrelate)

항혈소판제

종류

COX 억제제

PDE 억제제

ADP 수용체 길항제

GPIIb/IIIa 길항제

세로토닌 수용제 길항제

※음영 처리된 항목은 주로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주사

용제로 수술/시술 전 후 고려해야하는 의약품이 아님

박현수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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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글러브 등 

개인보호장구(PPE) 품귀 현상이 빚어

지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글러브의 

경우 사이즈 별로 수요가 요구돼 품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보건정책 

위원회가 미국 전역의 치과의사 약 3000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마스크, 글러브, 

페이스 쉴드, 의료용 가운, 소독 용품 등 

전반적인 PPE 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

이 주를 이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러브 가격이 

올랐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3.1%

였다. 또 이 중 가격이 “50% 상승”은 

20.5% “2배 상승”은 24.2%, “3배 상승”은 

20.3%, “4배 상승”은 10.6%, “5배 이상 

상승”은 7.5%로 나타났다. 이는 라텍스 

또는 비라텍스 글러브를 모두 고려한 응

답이었다.

또 N95·KN95 마스크, 수술용 마스

크, 페이스 쉴드, 의료용 가운, 소독 용

품 등에 대해서도 각각 66.3%, 82.1%, 

47.9%, 59%, 81%의 응답자가 “가격이 올

랐다”고 답했다.

글러브의 가격 상승이 더욱 두드러진 

이유로는 개별 사용자에 따라 알맞은 사

이즈의 제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당한 

사이즈의 글러브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2.7%에 달했다.

이 같은 PPE 품귀 현상으로 치과의사

들은 헨리샤인, 아마존 등 대형 유통 업

체는 물론 소규모 업체도 고려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PPE 공급을 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PE 구입처가 한 곳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73%의 응

답자가 2곳 이상의 구입처를 확보했다

고 응답했다. 또 4곳 이상이라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구입처(복수응답)로는 헨리샤인 

64.3%, 아마존 31.7%, 기타 유통 업체 

61.7%로 나타났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당뇨병 진단 연령이 이를수록 사망 또

는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다.

호주 나탈리 나나야카라 교수(모나시

의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병 진단 

연령과 사망 위험, 대혈관질환, 미세혈관

질환 합병증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최근 유럽당뇨병학회 학

술지 ‘DIabetologia’을 통해 밝혔다.

당뇨병의 대혈관질환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장애, 말초혈관 장애, 미세혈

관 합병증은 당뇨병성 신장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말한다.

연구팀은 30개국에서 2형 당뇨병 환자 

총 132만5천4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6

편의 관찰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당뇨병 진단 연령이 1년 올

라갈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은 

4%, 대혈관질환 합병증 위험은 3%, 미

세혈관질환 합병증 위험은 5%씩 낮아졌

다. 즉, 당뇨병 진단 연령이 이를수록 사

망과 합병증 위험은 증가한 것이다.

연구팀은 “일반적인 질환은 노인 환

자가 젊은 환자보다 합병증 위험이 크

지만, 당뇨병은 오래될수록 혈관 손상

을 포함한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며 “나

이가 어린 당뇨병 환자는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혈압, 체중, 혈중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해야 사망 또

는 합병증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

험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

왔다.

대만 리페이천 교수(타이베이 시립연

합병원) 연구팀이 약 18만 명의 데이터

를 분석해 최근 미국 의사협회 저널인 

‘JAMA Psychiatry’를 통해 이같이 밝

혔다.

연구에서는 대만에서 2005~2016년 파

킨슨병으로 진단된 3만5천891명과 파킨

슨병이 없는 14만3천557명을 대상으로 5

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해 데이터를 분석

했다.

그 결과, 파킨슨병 환자는 자살률이 

10만 명당 66.6명으로 파킨슨병이 없는 

사람의 32.3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 파킨슨병 그룹에서 자살한 경우는 

10%가 우울증이 원인이었으며, 파킨슨

병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5%가 우울증 

병력이 있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가 자

살률이 높은 이유로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 그리고 파킨슨병으로 인한 신

체 기능장애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파킨슨병 그룹에서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levodopa)가 저용

량 또는 중간 용량 투여된 환자는 레보

도파가 투여되지 않은 환자보다 오히려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

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 생

산 세포가 소실돼 발생한다. 이로 인한 

도파민 결핍으로 근육 경직, 몸 떨림, 느

린 동작 같은 운동장애가 나타난다. 레

보도파는 도파민을 만드는 원료물질로 

파킨슨병 환자의 도파민 결핍을 보충해 

준다.� 최상관 기자

당뇨병 연령 낮을수록 사망·합병증 위험 파킨슨병 환자, 자살 위험 2배 상승
10만 명당 66.6명꼴…우울증 원인 높아

환자 132만명 대상 분석결과

혈당·혈압·체중 등 관리 필요

사용자별 적합 사이즈 구비 난항

마스크·페이스 쉴드 등도 올라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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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글러브 등 개인보호장구 품귀 현상

이 빚어지고 있다.

美 치의 83% “글러브 품귀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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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특화 자동회계결산 프로그

램 ‘부엉이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제작한 (주)엠디캠퍼스

(대표이사 김성진)가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인증은 기

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

춘 기업에게만 주어진다.

엠디캠퍼스의 ‘부엉이ERP’는 병·의

원 재무관리 필수 지표와 국세청 통계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회계결산 프로

그램이다.

부엉이ERP는 은행, 증권,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과 국세청 홈텍스의 전산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집계해 분석그래

프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 의사결정을 돕고, 나아가 병원 숫자 

경영의 지표를 제공해 개원가의 업무 과

중을 줄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부엉이ERP’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

인 지식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

능하며, 세무 결산 시 누락된 비용을 이

중으로 점검해 절세에 효과적이라는 장

점을 내세운다.

특히 ‘부엉이ERP’는 ▲데이터수집 

자동화 ▲다양한 분석 도구 제공 ▲매출, 

부채, 비용 등 재무목표 관리 ▲원내 회

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동 회계 처리 

▲가독성 높은 그래픽, UI 정보 제공 ▲

금융결제원 오픈 플랫폼을 적용한 강력

한 보안 등을 핵심 기능으로 제시한다.

이외에도 엠디캠퍼스는 병·의원 회

계관리 세미나인 ‘회계하라’ 교육과 프

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누적 이용자 수 

1264명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치협과 MOU를 

맺고 병·의원 자산가치평가, 회계와 병

원 경영에 대한 컨설팅 및 온·오프라인 

강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김성진 엠디캠퍼스 대표이사는 “‘부

엉이ERP’는 일반 회사용 범용 ERP프

로그램과 달리 병·의원 재무관리 시 꼭 

필요한 지표를 제공한다”며 “평일은 진

료, 주말은 학회 활동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개원의들이 더욱 쉽게 병원의 

회계기반 숫자 경영이 가능하도록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치과 회계 ‘부엉이ERP’로 간편히 해결 
병의원 전용 데이터 기반 자동회계 프로그램

엠디캠퍼스,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받아

 2020. 12. 28(월)｜제2835호｜51업 계

병·의원 특화 자동회계결산 프로그램 ‘부엉이

ERP’를 제공하는 (주)엠디캠퍼스가 기술보증기금

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네오바이오텍(대표이사 허영구) 

ACM(Auto Chip Maker) 제품이 뛰어

난 안정성과 신속성, 용이성을 바탕으로 

북미 등 해외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21일 업체에 따르면 ACM은 전 

세계 1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임상 사

이트(Dentalxp.com) 디렉터 모리스 살

라마 교수, Misch Implant Dentistry 

구강외과 전문의인 Dr. Craig Misch, 

Dr. Hom Lay Wang 교수(Michigan 

University 치주과) 등 미국 전문가에

게 인정받고 있다. 

ACM은 골이식에 활용 가능한 제품

으로 감염 또는 면역 거부반응을 우려하

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으며, 자가 골을 

큰 수술 없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채

취할 수 있다.

특히 ACM 전용 Stopper는 투명 재질

로 구성, 골 채취 시 뼈가 채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Stopper는 

용수철 형태로 디자인 돼 내부로의 주수 

효과에 의해 고속 드릴링(300RPM) 시 

Bone Heating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

에도 저속으로(50RPM) 사용 시에는 주

수 없이 사용해도 Heating 없이 쉽게 골 

채취가 가능하다.

네오바이오텍 관계자는 “ACM 활용 

시 간단하게 Bone 채취가 가능한 만큼, 

환자의 부작용도 줄이면서 빠른 회복도 

가능한 제품”이라며 “치과의사를 위한 

제품은 곧 환자를 위한 제품인 만큼, 의

사와 환자 모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골 채취 신속·안정·용이 3박자 갖췄다
감염·면역거부반응 우려 환자위해 개발

네오바이오텍 Auto Chip Maker 관심

네오바이오텍의 ACM(Auto Chip Maker).

탑플란(강정문 대표)이 어린이용 마

스크 ‘탑플란 마스크 키즈’를 최근 출시

했다. 

회사 측은 기존의 탑플란 마스크를 어

린 아이가 착용하기 편한 크기로 제작한 

만큼 안전성과 편리성을 다 잡을 수 있

는 마스크라고 소개했다.

이번 출시한 탑플란 마스크 키즈는 성

인용 제품과 마찬가지로 고급 국산 원자

재와 부자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제

품이다. 

특히 국내 고급 원자재로 유명한 Y사

의 안감과 필터가 들어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덴탈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고성능 MB필터가 내장돼 KF80 마스크

에 버금가는 유해물질 차단력을 보유하

고 있다. 또 어린 아이의 피부에 닿는 만

큼 부드러운 고급안감으로 마감해 저가

형 원자재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

을 예방할 수 있다.

탑플란은 지난 9월부터 ‘코로나 위기

극복 이벤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원

래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치과업계 뿐 아니라 일

반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탑플란 쇼핑몰을 방문하거나 담당 

영업 직원들에게 문의 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02-2135-5907.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디지털 보철 제작에 최적화된 3D프린

터가 내년 상반기 출시를 예고했다. 

디오(대표이사 김진백)가 3D프린터 

DIO PROBO Z를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고 최근 밝혔다. 

DIO PROBO Z의 강점은 빠른 출력 

속도와 정밀함이다. 특히 Denture 출

력이 100분 안에 가능하며, Castable 

Resin 17분, Surgical Guide 25분, 

C&B Z 28분, Dental Model 35분이 소

요된다. 

DIO PROBO Z로 출력한 DIOnavi-

SG02와 DIOnavi-C&B Z는 각각 25분, 

28분의 제작 시간과 빠른 후경화로 물성

이 우수하고 제작 시간이 짧아져 전체 

진료 시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Full HD DLP(Digital Light 

Processing) 프로젝터를 투사해 적층

하는 방식을 사용, 맞춤형 보철물을 간

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 콤펙트한 사이

즈도 한정적인 치과 공간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디오 측은 “DIO PROBO Z와 3D 프린

팅 첨단 신소재 개발로 3D 프린팅 시장

을 선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덴탈 프

린팅 시장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 유시온 기자 

탑플란이 ‘탑플란 마스크 키즈’를 최근 출시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 소아용 고성능 마스크
국내산 MB필터·고급 안감 내장 

보철 제작 최적화 3D프린터 나온다     
빠른 출력·정밀함 강점 내년 상반기 출시

탑플란 ‘마스크 키즈’ 디오, 3D프린터 ‘DIO PROBO Z’

새 상 품

우리 역사

‘우리 역사’ 또는 ‘우리나라 역사’는 얼핏 아주 명

확하고 쉬운 말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어도, 선사시대인 구석기, 신

석기를 거쳐, 단군왕검에 의해 최초의 국가 고조선

(청동기시대)(삼국유사에 나옴)이 탄생하고, 고구

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를 지나, 통일신라 및 발

해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시

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훤히 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과연 쉬운 말일까?

예로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만주지역에 세운 발해

는 우리 역사인가? 아닌가? 우리 역사서들에서도, 말

갈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말갈역사로 보는 견해도 

있고, 조선에서는 거의 우리역사로 치부하지 않은 경

향이 더 우세한 편이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동북공정[동북변강역사여현상

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 프로젝트)’로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

트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 추진 결정(2001.6), 

정부의 승인(2002.2.18)을 받아 공식적으로 2006년까

지 5년간 동북공정을 진행했다. 연구는 중국 최고 학

술기관 사회과학원과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

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삼성(三省)의 

성 위원회가 연합해 추진했다. 궁극적 목적은, 중국 

동북지역(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 역사로 굳혀, 한반도 통일시 제기될 영토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데 있다.

이런 역사왜곡을 대처코자 우리나라는 교육부 산하

의 고구려연구재단을 발족(2004.3)했고, 동북아역사

재단이 출범(2006.9)해 이를 흡수통합하였다. 필자는 

동북삼성이 우리 역사임을 밝히는 노력이 동북공정

보다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의 삼요소를 갖추어야 성립

된다. 그러므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이 우리나라의 역

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조선 수난사인 임진왜란, 병

자호란도 우리 역사이다. 

일제강점기는 어떤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돼 주권을 잃고, 광복(1945.8.15.) 때

까지 35년간 식민통치를 받았다. 우리나라 역사라기

엔 주권이 없고, 아니라면 35년간 역사단절기가 생긴

다. 

왜란, 호란이 우리 역사이듯, 일제강점기도 부끄럽

지만 우리 역사이다. 앞으로 이런 부끄러움이 없으려

면, 국민이 통합돼 강한 국력을 갖추고 현명한 외교정

책으로 남북통일 및 동북삼성의 실지(失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강의 기적이 유효한 때에, ‘2050

년이면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강국이 될 것’을 예언

한 세계학자들의 말을 새길 일이다. 

조선 근대치의학 치과진료는 선교 의사 알렌이 

1885년 4월부터 제중원에서 구강외과 시술한 것이 효

시이고, 최초의 서양인 치과의사는 라빈손(중국상해 

주재, 1897년 조선 출장)이며,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지[野田應治]는 1893년 7월 이후 인천과 서울에서 

개원했다. 

1910년 한일병합 이전 한국인 치과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에 한국인 의사들은 숫자가 제법 되어, 

1908년 일본인들이 ‘계림의학회(鷄林醫學會)’를 결성

한데 맞서, 1908년 11월 15일 일본 유학 출신의 의학교 

전직 교관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의사연구회(醫事

硏究會)’를 조직했으나, 1910년 강압에 의해 해산되었

다. 대한의사협회의 시원은 이 의사연구회이다.

한국인 최초 치과의사는 함석태(咸錫泰, 1889~?)이

다. 치과의사면허 인허 및 자격 등을 규정한 <치과의

사규칙 (총독부령 제101호, 1913.11.15. 공포)>에 의거

해,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1914.2.5), 6월 19일경 

한성에서 개원하였다. 함석태가 제1호 치과의사 면허

자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그 근거인 총독부령 치과의

사규칙도 인정해야 한다. 함석태는 일본치과의학전문

학교를 졸업(1912)한 최초 정규 치과교육 이수자이기

도 하다. 이것도 일본 대학을 나왔다고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잃은 것이 치과의사 개인의 잘못일 

수 없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치과교육을 받

고, 면허를 취득했을 뿐이다.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위원장 안종서) 창립

총회(1945.12.9)가 개최되었다. 제4회 정기총회

(1949.5.29)에서 대한치과의사회로 개칭, 법정단체 

등록(1952.3.16), 대한치과의사회 제8회 정기총회

(1959.4.28)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개칭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945년 12월 9일 창립 조선치

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직결된 전신이다.

일제강점기 총독부 치과의사 제1호 면허자 함석태

는 광복 전 어느 치과단체에 속했을까?

1921년 10월 2일 하세가와마치[長谷川町]은행집회

소에서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1916.10 창립의 경

성치과의사회 발기, 경성치과의사회장과 창립위원, 조

선 각 도 대표자 등 23명 출석,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

장, 경기도 위생과원 참석)가 열렸다. 함석태는 1943년 

부회장에 보선되었고, 이전에 1930년 김연권 이사, 이

성모 평의원, 1941년 조동흠 부회장의 기록이 보인다. 

1925년(4월 25일 경성치과의학교 1회 졸업생 배출 

후 어느날), 함석태,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인 

안종서, 김용진, 최영식, 박준영과 오사카치과의학전

문학교 졸업생 조동흠, 제3회 총독부 치과의사시험 

합격자 김연권 등, 조선인 7명이 모여 친목과 단결을 

위해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회장 함석태)하여, 점차 

회원이 늘어났고, 1941년초 경성치과의사회와 합병하

였다. 

우리 땅에서의 전국 규모의 치과의사회는 ‘1921년 

10월 2일 창립 조선치과의사회’가 최초이고, 한국인

이 부회장, 이사, 평의원도 역임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인 치과의사 모두가 참여한 단체이니,  현 대한치

과의사협회가 기원으로 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 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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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대표이사 심기봉)가 지난 12

월 15일 서울 상일동 세스코 터치센터에

서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와 ‘바이러

스 걱정 없는 안심 치과 만들기’를 테마

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덴티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양

측이 국민과 의료진 건강을 위해 바이러

스 걱정 없는 치과진료 환경이 필요하다

는데 뜻을 함께한 결과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덴티스는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세스코 바이러스

케어 시스템을 포함한 임플란트 특별 패

키지 상품 등을 제안한다. 세스코는 이

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예방 효과를 얻도록 영역을 넓혀 

서비스할 계획이다.

세스코 바이러스케어 시스템은 방역 

전문가의 공기살균기, 공기소독기, 손소

독기, 손세정기, 변기세정기 설치·렌

탈·관리 등을 비롯해 전문살균서비스

를 포함하고 있다.

덴티스 관계자는 “세스코 바이러스케

어 시스템을 통해 치과 병·의원의 안

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치과계가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

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

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치과는 진료 특성

상 손 씻기와 환기 외 체계적인 바이러

스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와 의료진

의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활동의 효과가 

전문 살균과 장비로 배가되도록 노력하

겠다”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덴티스-세스코 ‘안심 치과 만들기’ MOU
바이러스 걱정 없는 치과진료 환경 구축

전문살균서비스·케어시스템 활용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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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가 지난 12월 15일 세스코와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감염관리 전문기업 ㈜엠디세이프(대

표 전현재)가 대학 입시현장에 나서 코

로나19로부터 수험생들을 지키기 위한 

맞춤 방역을 펼쳤다.  

2021학년도 수능 이후, 수도권 대학에 

전국의 수험생이 집중됨에 따라 감염 확

산의 우려가 큰 가운데, 엠디세이프는 

지난 12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신입 수

시모집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맞춤형 정밀방역을 실

시했다.

엠디세이프는 정밀방역을 위해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

해 학교 측과 함께 고사를 시행하기 전 

‘셧다운’을 실시, 10~12일까지 교육동 출

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시험 당일 교육동

내에 수험생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수험생은 교육동 밖에서 2m 안

전거리를 유지하며 대기하고, 1차 열화

상 카메라로 발열 확인, 2차 비접촉식 체

온계로 체온 확인 후 교육동 내부로 입

장하게 했으며, KF94 마스크, 안면 쉴드 

마스크, 글러브를 모든 수험생에게 지

급·착용하게 했으며, 문진표를 작성한 

후 가림막이 설치된 대기실로 입실하게 

했다.

또 혹시 모를 유증상자를 대비한 별도

의 격리실과 고사실을 운영하고, 대기실

과 면접실을 수시 환기, 소독하며 코로

나19 감염과 확산이 없도록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통제된 상황에

서 시험을 진행하게 했다.

전현재 대표는 “앞으로도 각종 기업

행사, 학술대회, 전시회, 구술고사의 방

역 뿐 아니라 기부 캠페인 등 도움이 필

요한 각종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엠디세이프, 수험생 코로나 지킴이 ‘앞장’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수시면접 방역 진행

맞춤형 정밀방역으로 안전 확보에 도움 

엠디세이프 방역팀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방

역에 나섰다.

㈜이노바이오써지(대표이사 왕원·

이하 IBS임플란트)가 지난달 18일 대전

시로부터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인

증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여성새

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 협약

은 각 업체의 ▲여성고용개선 실적 ▲모

성보호 운영실태 ▲일·가정 양립 지원 

실태 ▲여성 능력개발 항목을 평가, 선

정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IBS임플란트는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

하고, 여성이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감

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와 수유용품 구

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출

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등 여

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밖에도 채용·승진·임금과 관련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해소, 고

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했다. 또 여

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여성친화적 근

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시 퇴근 등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앞장섰다.

IBS임플란트 관계자는 “다양성과 포

용의 문화를 바탕으로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며 “앞으로도 IBS임플란트는 여성친화 

인증기업으로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덴티움(대표 강희택)에서 선보인 ‘미

니튜브 브라켓(Mini Tube Bracket)’

이 교정 치료 시 편리함과 심미성을 두

루 갖춰 눈길을 끌고 있다.

덴티움에 따르면 미니튜브 브라켓은 

치과의사들에게는 쉬운 술식으로 교정 

장벽을 낮추고, 환자들에게는 빠른 치료

와 동시에 심미성을 제공해 의료진·환

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교정 장치라

는 설명이다.

미니튜브 브라켓은 구치부 이동을 최

소화시켜 4~6개월의 단기 치료가 가능

하다. 또한 전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돼 구조적인 분리 변형이 없으며, 

치아와 유사한 색상으로 심미적인 교정

이 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빠른 교정 치료를 원하

는 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교정에도 

발치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제품은 ‘Open’과 ‘Tube’ 타입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실리콘 지그를 

통해 접착제의 유입이 방지된다. 먼저 

‘Open’ 타입은 차별화된 Tuck-in 구

조로 와이어의 결찰이 쉽고 편리해 전

치부 심플 교정 케이스에 효과적이다. 

‘Tube’ 타입은 Thick, Short, Long의 

길이 별 제품을 통해 치아의 크기·위치

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미니튜브 브라켓은 기존 브

라켓 교정장치보다 와이어의 마찰이 적

어 치아이동이 빠르며 치아에 가해지는 

힘도 적어 통증이 적다. 

덴티움 관계자는 “미니튜브 브라켓을 통

해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교정이 비전

공 치의들에겐 쉬워지고, 교정 전문의들에

겐 또 하나의 치료옵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이노바이오써지가 지난달 18일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인증협약을 체결했다.

이노바이오써지 여성친화기업에 선정
고용·운영·능력개발·워라벨 지원 평가 우수

덴티움 ‘미니튜브 브라켓’ 교정 손쉽게
구치부 이동 최소화 단기 치료 가능

분리변형 없이 심미적 교정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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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래치의학센터가 치의학 

교육과 치과 의료기기 사업을 연계한 수

출전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

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 사업화 촉

진사업’을 기반으로 설립된 미래치의

학센터는 최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약 

360㎡의 실습스테이션을 구축했다. 최신 

ICT 기술로 국제 원격교육 서비스를 구

축해, 교육과 치과 의료기기 시장을 선

도할 미래 지향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포

부다.

또 센터는 해외 의료기기를 대체

할 근거를 마련키 위해 국내 의료

기기 MagDen, MAZIC D TEMP, 

HEXATEMP, Mini-Implant 등에 대한 

성능 비교 평가서와 더불어 신흥국 내 의

료기관이나 교육생이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임상 적용 예시 

및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아울러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목적으

로 원격교육 콘텐츠를 개발, 학습관리시

스템(LMS)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현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개원가 경쟁 심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까지 겹치며 난

국에 빠진 치과계지만 치과대학에는 여

전히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가 주요 대입학원의 2021학년도 

수능 정시 배치표를 분석한 결과 치과대

학 합격선은 지난해 대비 3점가량 상승

한 29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난과 취업난 여파와 함께 최

상위권 수험생의 목적지로 압축되는 치

대·의대·한의대를 통한 전문직종 진

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맞물렸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수시모집 

이월 인원만을 정시에서 선발했던 예년

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정시에서도 인

원을 최초 선발함에 따라 전반적인 치과

대학 합격 허들을 높이는 데 가세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치과대학 정시모집 인원은 총 

242명으로 작년보다 2명 증가했다. 단국

대가 6명 감소했지만 서울대가 5명, 전남

대가 3명을 정시모집에서 더 선발한다.

# 경제·취업난에 전문직 더 선호 

이번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대입학원 정시 배치표에 따르면 절

대평가인 영어 항목이 1등급이라는 전제

로 국어·수학·탐구2과목 백분위 합산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치과대

학 예상 합격선은 평균 291.5점으로 지난

해 288.7점과 비교해 2.8점 상승했다.

이와 비슷한 점수대에는 서울대 물리

천문학부(291점), 서울대 항공우주공학

과(292점)가 자리하고 있어 치과대학이 

여전한 최상위권임을 방증했다.

합격선이 가장 높은 치과대학은 서울

대·연세대(295점)였고, 이어 경희대

(293점), 단국대·부산대·경북대·전

남대(291점) 순이었다.

의학계열로 불리는 치과대학·의과

대학·한의과대학 중에서는 의과대

학이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의과대

학은 합격선이 평균 293.9점이었고, 

서울대·연세대가 298점으로 가장 높

았다.

한의과대학의 합격선은 286.9점이었

다. 매년 한의대 중 가장 높은 합격선을 

보이는 경희대는 289점으로 치과대학 

합격선의 평균보다 낮아 예전만큼의 위

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향후에도 치과대학의 상승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험생은 치과대학

을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하고 

있어, 경영난으로 시름하는 치과 개원가

와 명백한 온도 차를 보여주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악조건에서도 치·의·

한으로 압축되는 의학계열은 인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전문직을 선

호하는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의 치과

대학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

며 향후에도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2020. 12. 28(월)｜제2835호16 종 합

치대 정시 합격선 291.5점, 지난해보다 3점이나 상승 

서울·연세 295점 최고점, 의대 293.9점·한의대 286.9점

서울대 미래치의학센터, 교육·산업연구 청사진 제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감도. 핸드피스 카트리지
교체·수리비

핸드피스 카트리지50% 경재치과기계상사 02)755-33545050

개원가는 경영난, 치대 강세는 여전 

시흥 실습스테이션 구축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개발

2021학년도 치·의·한 정시 합격 예상 점수(평균)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평균 291.5점 293.9점 286.9점

2021학년도 치·의·한 정시 합격 예상 점수 TOP 3 

순위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1위 서울·연세(295점) 서울·연세(298점) 경희(289점)

2위 경희(293점) 울산·성균관·가톨릭·고려(297점) 부산·가천(288점)

3위 단국·부산·경북·전남(291점) 한양대(296점) 동국·대구한의(285점)

※ 절대평가인 영어 항목 1등급 전제 하에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백분위 합산 300점 만점 기준

※ 각 대학의 인문계열 모집은 통계에 반영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Center for
Future Dentistry

4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_04대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A앞면__Black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A앞면__Cyan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A앞면__Magenta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A앞면__Yellow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A앞면__Black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A앞면__Cyan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A앞면__Magenta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A앞면__Yellow_$[ScreenRuling]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디오나비의 상승세

가 지속되고 있다. 

디오(대표이사 김진백)가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의 지난 11월 식립이 1만 홀을 돌파하

며 월간 최다 식립 신기록을 세웠다고 지난 16

일 밝혔다. 

2014년에 출시된 디오나비는 디오의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으로 출시 3년 만에 누적 식립 10

만 홀을 돌파했으며 매년 10만 홀이 넘는 식립

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누적 

식립 40만 홀을 돌파하는 등 많은 임상가의 선

택을 받고 있다. 

업체 측은 이번 신기록에 대해 뉴노멀 시대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은 결과라는 의견을 

밝혔다. 진단부터 시술까지 치료 전 과정이 디지

털로 이뤄지기 때문에 내원 횟수와 통증을 줄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는 의미다. 

디오 측은 “그간 수많은 학술활동 등을 통해 

디오나비의 우수성을 알려왔고 그 결과가 나타

난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며 “디오는 계속해서 

디지털 뉴노멀 시대를 이끌 디지털 혁신으로 

치과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코로나 속…디오나비 상승세 “지속”
11월 한 달간 1만 홀 식립 돌파

디오 “월간 최다 식립 기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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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두려움이 심한 환자라면 아산화질

소 가스진정기를 통한 진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페디덴트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 

가스진정기 DS-100의 장점에 대해 최근 홍보

에 나섰다. 

업체는 “DS-100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보기 쉽고 사용이 간편하다”며 “여러 컨트롤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가스 공급 

상태도 모니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체형에 맞춤 제작돼 leakage가 

거의 없고 마스크 높이가 낮아 치료 시에 방해

되지 않는다. 또 기본적으로 2개의 가스공급라

인을 제공하는 만큼 Y selecting valve 등의 

부가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적게 든다”

고 말했다. 

특히 아산화질소는 호흡에 의해 100% 배출되

는 만큼 낮은 농도로 사용하면 깊은 진정에 빠

질 위험이 없다. 약효의 빠른 발현시간과 부작

용이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업체 측은 “2021년 개원시즌을 대비해 아산

화질소 가스진정기 2대 구매 시 파격적인 가격

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미 배관 설치된 치과

의 경우 특별가로 구매할 수 있다”며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작은 크기의 코마스크도 

기본 제공수량의 2배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가스진정기로 치과치료 두려움 해소”
페디덴트, 아산화질소 가스진정기 DS-100 

아산화질소 가스진정기 DS-100. 

㈜코웰메디(대표 김기홍)가 지난 6월 선보인 

‘GBR Kit’로 여러 유형의 GBR 시술을 하나의 

Kit로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Fixing Screw, Tenting 

Screw, Harvesting Drill, Round Bur, Bone 

Trimmer, Bone Carrier 등 GBR 시술에 필

요한 구성품으로 이뤄져 편리성과 경제성을 

갖췄다는 평이다. 그 중 Harvesting Drill은 

Implant Site에서 자가 골을 Bone Chip의 형

태로 채취할 수 있는 Drill이다.

또 사용 목적에 따라 회전해 사용하는 Screw 

Kit에는 차폐막 고정용 Fixing Screw, 넓은 부

위의 GBR이 필요한 경우 Fixture 대용으로 

사용하는 Tenting Screw 등이 포함됐는데, 

Fixing Screw는 Normal Bone에서, Tenting 

Screw는 Soft Bone에서 별다른 드릴링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골 재생에 필요한 Blood Supply를 

위해 Cortical Bone 천공 시 사용하는 Round 

Bur와 골벽의 평탄화를 위해 사용하는 Bone 

Trimmer도 구비돼 GBR 시술 시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상관 기자

GBR 시술 이거 하나면 가능해요
코웰메디 GBR Kit, 여러 시술에 적용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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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 중 입니다

STR 공간살균기

COVID 19 국제 GLP 인증

※ 미국 CDC 지정 실험기관 ‘MICROBAC’ 공식 인증

코로나,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 바이러스 살균력 
99.99% 인증!!!

STR 대기휘산방식 흡착바이러스 살균

인체 무해 인증 탈취 및 공기정화

※ 미국 CDC 지정 실험기관 ‘MICROBAC’ 공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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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89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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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2020 대한민국기술대상 국무총리상을 

최근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대한민

국 기술대상은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

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 

및 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기술 

시상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풍부한 혈병 형

성과 뛰어난 골 유착 성능을 자랑하는 

‘SOI 임플란트’의 기술력을 높이 인정

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ATC 국책과제

(책임자: 송주동 바이오연구소 소장)를 

통해 무려 5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탄

생한 ‘SOI’는 표면 에너지 보호 물질로 

임플란트 표면을 코팅 처리해 현존하는 

임플란트 중 가장 빠른 혈병 형성능력을 

가진다. SOI의 도포 물질이 생산 직후의 

강한 표면 활성화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

해 초친수성을 띄며, 초기 골 형성을 증

대시키는 것이다. 

SOI 임플란트는 또 빠른 혈병 형

성을 통해 초기 골 유착 성공율을 크

게 향상시켜 기존 임플란트 대비 치

유기간을 35% 이상 단축할 수 있다. 

SOI의 이러한 혈병 형성 효과는 박창

주 한양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가 연구한 논문으로 입증했으며, 최

근 SCI 저널인 ‘Coatings’에  게재

되기도 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SOI

는 세계적인 임플란트 R&D경쟁력을 보

유한 오스템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으

로, 세계 최초로 코팅 물질 적용 치과용 

임플란트로 품목 허가를 획득한데다 관

련 원천기술 또한 특허로 보유하고 있

다”며 ”이번 대한민국기술대상 국무총

리상 수상은 오스템의 혁신적인 임플란

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성과”

라고 밝혔다.

‘SOI 임플란트’는 지난 2016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만 19만개 이상 판매된 제

품으로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해외 

인허가를 진행해 글로벌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SOI 임플란트’ 기술력 인정받아 수상 영예 

골 형성능력 우수·치유기간 35% 단축 입증

오스템, 대한민국기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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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 임플란트는 현존하는 임플란트 중 가장 빠른 혈병 형성능력을 가진다.

단 40초 처리로 임플란트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오스테오액티브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꾸준하다. 

네오바이오텍(대표이사 허영구)이 

작년 출시한 오스테오액티브가 개원

가에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SLA 표면처리 임플란트는 시간 경

과에 따라 유기물이 부착되면 골 유착

을 방해하는 생물학적 노화현상이 발

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술 전 

오스테오액티브를 이용해 표면을 활

성화하면 임플란트 표면에 붙어있는 

미세먼지 구조 하이드로카본(CHx)

을 제거, 임플란트 수술 성공률을 높

일 수 있다. 

오스테오액티브는 임플란트 수술 

전 40초 만에 표면 활성화 처리 및 멸

균처리가 가능하다.  유지 시간도 여

타 UV 처리기가 10분인데 반해 오스

테오액티브는 24시간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파우치(임플

란트 체결 도구)에 임플란트 픽스쳐

를 연결하고 셔틀 스테이지에 올려두

면 표면처리가 시작된다. 40초 후 임

플란트 픽스쳐를 분리해 식립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네오바이오텍 연구소에 따르면, 오

스테오액티브를 이용한 표면처리 이

후 조골세포 부착률이 22% 증가했

으며, 조골세포 증식률은 2일차에는 

10%, 5일차에는 35% 높게 측정됐다. 

네오바이오텍은 “최근 임플란트 

시장에서 친수성 임플란트 표면처리

가 골유착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목을 받고 있다”며 “현재 임플란트

와 함께 복합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

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표면 활성화 40초 처리…24시간 지속 ‘주목’

네오바이오텍, 오스테오액티브 개원가 관심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2500

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업체가 있어 주목

된다. 

인비절라인 코리아가(이하 인비절

라인) 장애 아동 지원 기부금을 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하며 ‘Month of 

Smile’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인비절라인이 네이버 해피빈에 

‘Month of Smile’ 캠페인 진행과 장애

아동 치료 지원을 위해 총 2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선천성 림프관종 및 부정교합, 안

면기형 아동 2명의 진단비와 치료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Month of Smile’ 캠페인은 10월 세

계 미소의 달을 기념해 코로나19 장기화

로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밝은 에

너지와 웃음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약 4000건의 응원 메시지가 접수됐으며, 

8000명 이상의 네티즌이 기부 모금에 참

여했다.  

인비절라인 코리아는 “인비절라인은 

‘어린이 바른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

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할 수 있는 다양

한 활동을 기획했고, ‘Month of Smile’

도 그 일환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

며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희망과 미소

를 전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캠

페인에 참여한 많은 분에게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장애아동 치료 지원 2500만원 기부

기부금 전달식(좌 인비절라인 코리아 한준호 사장, 우 초

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김유성 본부장).

인비절라인 코리아, 환한 미소 선물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다

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대거 포함돼, 치과 종

사인력 고용유지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가 최근 열린 국무회의

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가운데 육아휴

직 이용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을 대폭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

방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세액공제 폭을 현행인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5~10%에서 15~30%로 상

향 개편한다. 단,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6

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는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

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현

행 대비 최대 170만 원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도 상

향됐다. 근로자가 1~3개월 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에

서 통상임금의 100%(월 200~300만 원 상

한)으로 인상된다. 단, 만 0세 이하 자녀

를 가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두고 개원가는 

고용유지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

활동 치과위생사의 23.7%가 가사·임

신·출산·육아를 미활동 사유로 지목

해 이에 따른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에 대해 김도훈 

원장(원데이치과)은 “치과 종사인력 구

인난이 심화되는 개원가에서 기존 인력

의 고용 유지는 매번 고민하게 되는 문

제다. 특히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인

력은 경력이나 실력이 저 년차 직원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에 이에 

따른 고용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

본계획이 개원가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

이나,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고

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www.betterfuture.go.kr)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치과위생사들이 얘기하는 평균 스케

일링 시간은 20~30분. 그러나 환자들은 

10분 정도 받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으

며, 칫솔질 등 관련 예방교육도 의료진

이 제공하는 시간보다 적게 체감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

과위생사와 환자의 치석제거 실태와 분

쟁에 대한 견해 차이(저 성미경 외 2

인)’ 논문에선 스케일링 급여화 후 늘어

난 시술 건수만큼 의료진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질과 이를 느끼는 환자의 온도차

를 보여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경남지역 치과위생사 119명과 치석제거

로 내원한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스케

일링에 대한 견해 차이를 설문조한 결

과, 평균 스케일링 소요 시간에 대해 치

과위생사들은 ‘20분 초과에서 30분 이

내’로 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반면, 환자

들은 ‘10분 초과에서 20분 이내’인 경우

가 가장 많다고 답했다. 

또 치과위생사의 70.1%가 ‘스케일링 

후 치면 연마를 한다’고 답한 반면, 환자

들은 29.9%만이 ‘치면 연마를 받았다’

고 답했다. 

이 밖에 치과위생사의 76.9%가 ‘환자

의 구강 안에서 칫솔질 방법을 시범을 

보인다’고 답한 반면, 환자의 23.1%만이 

‘칫솔질 방법에 대한 구강 안에서의 시

범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교육시간

에 대해서도 치과위생사는 ‘1분 초과 4

분 이내’, 환자들은 ‘1분 이내’로 받은 

경우가 가장 많다고 답했다. 

이 외에 환자들의 53.9%가 스케일링 

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

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치

석제거 시 고통(61.8%), 초음파 기구의 

소음(35.3%), 시술자의 불친절(7.8%), 

시술자의 전문성 의심(7.8%), 사전 설명

이 없어서(4.9%)라고 답했다. 

또 환자들의 44.1%가 ‘스케일링 시 신

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턱 불편(48%), 

치석제거 시 물이 넘어가는 것(19.6%), 

아픈 증상(16.7%), 신체적 접촉(3.9%) 

을 들었다. 

이 외에 스케일링 시 통증이 가장 심

한 치아는 상악 구치부와 하악 전치부를 

꼽았으며, 치석제거 후 꼽는 불만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시린이 호소’가 가장 

많았다.  

한편, 치과위생사들의 하루 평균 스케

일링 환자수는 3.85명이었고, 치과위생사

의 97.0%가 ‘스케일링 시 환자의 불편함

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58.0%가 ‘완

벽한 치석제거는 어렵다’고 응답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스케일링 20분하면 환자 체감은 10분  
소요 시간 의료진·환자 견해 차이 커

환자, 예방차원 칫솔질 교육도 부족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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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확대, 치과 고용유지 도움 기대
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고용유지 세액공제 30%

1년간 통상임금 80%, 3개월 내 최대 100% 지원

스케일링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전 

국민 치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진선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

가 2013년 전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

터에 포함된 성인 남녀 1만여 명의 구강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11월 

17일 국제 학술지 ‘환경 연구 및 공중 보

건 저널(IJERPH)’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

용 이후 건강한 치주 조직을 보유한 환

자 비율이 34.2%에서 39.1%로 4.9%P 증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스케일링이 

요구되는 환자 비율은 기존 65.9%에서 

60.9%로 5.0%P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

은 특히 65세 이상, 도시 지역 거주자에

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최 교수는 “이 연구는 스케일링의 건

강보험 적용이 치주 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

재의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치석 제거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치태 관

리, 칫솔질 교육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예방 치료 전략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케일링 급여화는 지난 2013년 7월부

터 20세 이상에게 시행됐다. 지난 2017년에

는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고, 지난 

2018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주기가 1월 1

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됐다.� 최상관 기자 

스케일링 급여화, 국민 치주건강 업! 

건강한 치주 보유율 연구

건보적용 후 39.1%, 4.9%P 증가

김세영 고문 국민포장 수상

이종호 교수 홍조근정훈장

권긍록 교수 국무총리 표창

제48회 보건의 날 기념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6

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에서 개최한 ‘제

48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김세영 치

협 고문이 국민포장을, 이종호 서울대치

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홍조근

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

해 행사 규모를 대폭 줄여 유공자 및 가

족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규모의 유공자 

포상 전수식으로 축소해 진행했으며, 국

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

여한 유공자 37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김세영 고문은 치

협 협회장을 역임하며 치과계 발전, 나

아가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이종호 교수

는 구강암 및 구강 결손환자 진료, 관련 

연구를 통해 구강영역의 미세수술과 재

건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공

적이 인정됐다.

이 외에도 권긍록 교수(경희치대 보

철학교실)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경희대치과병원 보철과장 및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주임교수, 학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치과보철학회장 및 대

한치의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 날 축사에서 

"2020년, 코로나 감염위험에 의연히 맞선 보

건의료인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의 용기를 얻었고, ‘K-방역’의 자긍심

을 갖게 됐다”며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더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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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1

●�3DONS - Online / 02-511-8120�

3D 진단법 3D Systemic Analysis

월
12/28

●�3DONS - Online / 02-511-8120�

3D Superimposition

 일
1/3

●�덴탈위키 - Online / 1899-5742�

병원 컨설턴트 제 3기

 일
1/10

●�오스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11 대궁타워 4층 Osstem AIC 연수센터 / 070-4626-0860�

DIGITAL DENTISTRY
●�덴탈위키 - Online / 1899-5742�

병원 컨설턴트 제 3기

 일
1/17

●�덴탈위키 - Online / 1899-5742�

병원 컨설턴트 제 3기

목
1/7

●�㈜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Online / 010-5403-2875�

Full Mouth Rehabilitation

목
1/14

●�㈜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Online / 010-5403-2875�

Full Mouth Rehabilitation

목
1/21

●�㈜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Online / 010-5403-2875�

Full Mouth Rehabilitation

토
1/9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 광명데이콤 12층 소강당 / 02-442-3735�

OPT임상연수회
●�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앙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Implant Program 16기

●�오스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11 대궁타워 4층 Osstem AIC 연수센터 / 070-4626-0860�

DIGITAL DENTISTRY

토
1/16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 광명데이콤 12층 소강당 / 02-442-3735�

TTM최신 임상교정 연수회

토
1/23

●�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앙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Implant Program 16기

 화
1/12

●�메가젠 -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타워플러스 801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 010-7103-5007�

   Densah Osseodensification Academy

 화
1/19

●�메가젠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 4층 서울치과의사신협 세미나실 / 010-6616-4969�

Densah Osseodensification Academy

 금
1/15

 ●�메가젠 -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0 7층 부산치과의사신협 세미나실 / 010-8554-8379�

R2 SINUS Solution Seminar

2020. 12. 28(월)｜제2835호｜19전면광고｜2020. 12. 14(월)｜제2833호6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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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handling

Tuck-in 구조로 손쉽게 와이어 결착

Strong bonding

고정밀 베이스 패턴을 적용하여 본딩력 강화

Fast leveling

전악 및 부분 급속 치아 배열

C

M

Y

CM

MY

CY

CMY

K

최근 일부 폰트 업체가 의료기관의 간

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글꼴)

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고장을 무

차별적으로 발송한 정황이 드러났다. 의

료기관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소송비

용 부담이 커, 무작정 합의금을 건네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이하 의

원협회)는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무차별 발송한 폰트 업체를 상

대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표명하고 피

해 회원을 파악, 공동 소송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과의원을 개원 

중인 A 원장은 최근 특정 폰트업체의 

폰트를 병원 홈페이지 제작에 무단 도용

했다며 해당 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저

작권자인 폰트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입

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간판이나 홈페

이지 제작을 외주 업체에 위탁한 경우 의

료기관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못 박았다.

송한승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최근 협

회 회원 다수가 폰트업체로부터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며 “아마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고장의 내용이 합당

한지 여부를 따지기보다 일정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추후 경고장을 

수령한 회원을 파악한 후 공동의 채무부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부당한 라이

선스 구매를 강요한 경우 공갈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까지 제기할 예

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이하 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가

이드북을 통해 “위탁·도급 계약에 따

라 외주업체가 독립적 지위에서 독자적 

판단으로 작업한 경우, 저작권 침해 또

는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외주 업체를 통해 간판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 의뢰한 시설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 

운영을 통해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신속

한 상담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에 개원

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도움을 요청

해보는 편이 좋다.� 천민제 기자

경기지부 집행부가 지난 11월 26일 공

개한 ‘당선자 지위 확인 선고 연기에 따

른 입장문’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김연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최

근 반박문을 내고 “최유성 회장 측이 6월 

19일 경기지부를 상대로 당선자 지위확

인 등 청구소송을 했고, 경기지부를 대리

해 모 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특별대리인의 무변론으로 현재까지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에 선관위 

및 나승목 측의 이의제기에 특별대리인이 

사퇴했는데 난데없이 

소송 원고가 선고 연

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해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듯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최유성 회장 측이 선거당

일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공명정대

하게 치러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었고,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불복해 소송

을 제기한 것도 원고 최유성 회장 측”이

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결정

시 원고 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이들이 

혼란의 제공자가 되고, 민·형사상 책임

을 져야하며, 윤리위 회부를 당해야 한다

는 최유성 회장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이는 선관위의 존재를 무력화하

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꼼수를 버리

고 정상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 결과에 모

두 승복하고 지부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경기지부 집행부 입장문 사실과 달라”
김연태 경기지부 선관위원장 반박문 발표

보건소 치과 진료 잠정 중단

코로나19 방역에 총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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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폰트 업체가 의료기관의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글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무차
별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
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의료기관의 간판.

김연태 
경기지부 선관위원장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에 조규성 

신임 이사장이 취임, 제2기 이사회 출범

을 알렸다<관련기사 36면>.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사장 이·취임식

이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신흥연송학술재단은 2017년 11월 20일 

설립돼 지난 3년간 치과계 장학 및 학술

사업을 펼쳐 국내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취임식에 앞서 

제2기 이사회 출범에 따른 임원진 변경

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신흥연송학술재단은 지난 11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조규성 신임 이사장을 발

탁했다. 이어 박영국, 이용익, 이방순 이

사를 연임 결정했다. 또 신임 이사로 이

종호 전 대한치의학회장이 선임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승종 전 이사장은 이

임사를 통해 “국내 치과계 발전에 이바

지하겠다는 이영규 신흥 창립 회장의 뜻

을 실현할 수 있어 의미와 감회가 남다

르다”며 “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치의학 연구를 지

원하는 신흥연송학술재단에 다시금 감

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제2대 이사회에서 

연송치의학상이 더 

권위있고 영광스러운 

상이 될 수 있도록 신

임 이사회가 힘써, 신

흥연송학술재단이 세계적인 재단으로 거

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규성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승종 초대 이사장이 만든 재단

의 기반에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외에도 재단의 본디 사업 목표 중 하나

인 국민구강보건증진 사업까지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조 신임 이사장은 “신흥연송학술

재단이 치과계 유일한 공익법인 재단으

로서 치과계 발전에 기여하는 뜻 깊은 활

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재단 운영에 후원을 아끼지 않은 

신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의 연

송치의학상 대상 및 연송상, 치의학상의 

상금 증액을 알렸다. 연송치의학상 상금

은 대상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연송상 및 치의학상은 각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신흥연송학술재단의 연송치의학상은 

국내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치과계 위

상을 높인 치과의사에게 수여된다. 현재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

고가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19일까지 대한

치의학회를 통해 모집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폰트 업체, 의료기관 무차별 경고장 발송

외주 업체의 독립적 작업일 경우 해당 안돼

신흥연송학술재단 조규성 신임이사장 취임
국내 치의학 발전·국제적 위상 제고 다짐

“국민구강보건증진 사업까지 저변 확대”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면

서 전국 각 보건소가 치과 진료를 비

롯한 일반 진료를 내년 초까지 잠정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조치는 

보건소 방역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결

정이다.

중단 업무는 치과 진료를 비롯해 

한방·물리치료, 예방접종, 금연·

건강상담, 각종 검사, 건강진단결과

서 발급 등이다.

다만 급성 호흡기질환 진료, 의·

약무 인허가업무, 암·희귀질환 의

료비 지원, 정신보건·자살예방관

리, 장애인 방문 재활업무 등 취약계

층의 필수적인 건강관리 업무는 지

속한다.

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가 완료된 제증명 서류는 발급하고, 

예방접종은 각 보건지소에서 접종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일정

은 각 지역 보건소 공지사항을 확인

하면 된다.

각 보건소는 일부 업무중단에 따

른 가용인력을 동원해 코로나19 방

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부

적으로는 호흡기 발열 환자 진료시

스템 보강, 단순 감기 진료시스템 강

화, 보건소 선별진료소·음압 텐트 

추가설치, 역학조사팀·방역소독팀 

보강 등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를 감안해 부득이 

일부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며 “소

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

하는 만큼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속 방

역지침과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달

라”고 당부했다.� 최상관 기자 

조규성 신임 이사장

 치과의원 홈피·간판 글꼴  저작권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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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tube Bracket(MTB)을 이용한 부분교정으로 이상적인 임플란트 식립 위치의 회복

Bright Orthodontics 
임플란트 수복시, 전치부의 경우는 총생의 빈도가 높아 수술과 보철적인 방법만으로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부분적인 교
정을 통해 대합치아나 인접치아의 공간을 회복시켜준다면 보다 이상적인 임플란트 식립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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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

로는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  치주조직의 폭경과 

양, 대합치아와의 교합 관계 등이 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잔존 치조골이 부족하거나, 

치은이 부족한 경우 다양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임

상가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수술적인 방법만으로 적절한 공간을 확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 교정적인 치료 접근 방법(그림1.)이 더

해진다면, 수술적인 방법의 한계를 넘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최근에는 통상적인 Bracket 교정장치 보다 작

고 간편한 Mini-tube 장치를 이용한 Minor Tooth 

Movement 교정 치료가 개발되어, 술자나 환자 모두 

간편하고 손쉽게 교정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증례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공간 확보를 위해, 

Mini-Tube Bracket(이하 MTB) 장치를 이용한 부

분 교정 치료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 환자는 21번 치아의 파절을 주소로 임플란트 

수복을 위해 내원하였다. 하악 31번이 순측 경사되어 

있어서, 교합시 21번 치아가 치아 파절 전에도 전방

으로 돌출된 상태였다고 한다. 

 교합 관계상 21번의 임플란트는 비심미적으로 순

측 경사된 상태로 식립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2000

년 Spray 등의 연구에서처럼 협측 골량 2mm 확보가 

어려워져, 장기적으로는 협측 골소실로 인한 치은 퇴

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그림3).

 하악 치열의 Crowding을 해소하여, 31번 치아를 

설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21번 임플란트를 이

상적인 위치에 식립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하

악 전치부에 대해 MTB을 이용한 부분 교정을 계획

하였다.

임플란트는 하악 전치의 교합 관계는 배제하고, 상

악 주변 치아의 위치를 고려하여 이상적인 위치에 식

립(그림4)하였다.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기다리는 동안, 하악 3-3번에 

대해 MTB를 부착하고, 012Niti를 이용하여 교정적 

이동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Mini-tube 교정 장치와 달리, MTB의 경우, 

Tube 측면에 Slot이 존재하여, Crowding이 심한 좁

은 공간에서는 측면에서 Wire를 밀어 넣는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었다.

교정 장치를 붙일 때, 기존 Mini-tube 장치의 경

우, 그 크기가 작아 치면에 접착 시 부착 위치를 잡

기 어려우나, MTB는 Jig를 이용하여 적절히 위치

시킬 수 있었다.  장치의 접착은 산부식과 Bonding 

Agent 및 Flow Resin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Minor Tooth Movement 치료시 주의해

야 할 점은, 부족한 고정원으로 인한 원치 않는 치아

의 이동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과 Mini-tube 장치의 

특성상 Torque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증례의 경우,  견치의 고정원 보강을 위해 하악 

양측 소구치 부위를 SS Wire로 Splint하여 하악 견

치의 원치 않는 치아 이동을 방지하였다(그림5).  

31번은 순측 경사된 상태로 세밀한 Torque 조절

없이도 교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교정장치 부착 후, 대합 치아에 의해 교정장치가 

교합된다면, 색상이 다른 코어용 레진을 이용한 일시

적 교합 거상(그림6)을 고려해볼 수 있다.

21번 임플란트의 골유착이 진행되는 동안, 약 3주 

간격으로 하악 전치부의 부분교정 치료를 진행하였

으며(그림7~11), 치아 이동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Interproximal Reduction(IPR)을 시행하였다. IPR

은 전치부에 고르게 나누어 시행할 수도 있고, 치아 

크기가 큰 치아나,  Black Triangle(그림10)을 줄이

기 위해 특정부위로 한정시켜 진행할 수도 있다.

 IPR 후에는,  철저한 치아 인접면 연마 과정과 불소 도

포를 통해 인접면 우식증의 발생 위험을 낮춰줘야 한다.

Crowding이 해소되어 감에 따라 Wire는 012 Size

에서 016 Size까지 단계별로 교체하여 진행하면 된다.

약12주 후 MTB를 이용한 교정 치료를 완료하여 설측

에 와이어를 이용한 유지장치를 부착하였다(그림 12).

이상의 증례처럼,  심미적인 부위에 대한 부분 교

정 치료는 임플란트 골유착 기간 동안에 진행되어,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간편

하게 임플란트 식립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Mini-tube 장치의 특성상 Torque 조절에

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개별 치아의 세밀한 이동

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Mini-tube 장치의 장점과 한계점을 분명히 인지하

여 치료 목적에 맞게 사용 한다면, MTB를 이용한 부분 

교정은 하나의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교정치료를 통한 임플란트 식립 공간의 회복 예시

그림6. 구치부에 코어용 레진을 사용하여 교합 거상 시행 

그림5. 하악6전치에 MTB Bonding, 012 Niti 결찰, 하악소구치 Anchor 보강

그림4. 임플란트의 Hole이 설측 사면을 향하도록 식립

그림3. #21치아의 CT 영상, 21번 협측으로 얇은 치조골이 관찰됨

그림2. 초진시 임상 사진  및 교합 상태 3D 구강스캔영상 

박병규 원장 

·치주과 전문의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경희대치과대학 치주과 외래조교수

·서울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

·현, 서울필치과 원장

그림7. 교정 치료 시작(MTB Bonding직후, 012Niti)

그림8. 3 주뒤 (IPR 시행)

그림9. 6 주뒤(014Niti 교체)

그림10. 9 주뒤(016Niti 교체, #Black Triangle관찰되어 #31과 41사이 IPR시행)

그림11. 12 주뒤 MTB교정 치료 종료(유지장치 인상채득)

그림12. 유지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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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와 치과병원을 위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치과 시술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부작용)을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제기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초과한 부분만 보상됩니다.

▒ 합의 및 소송 업무 대행으로 든든하게! 

현대해상의 보상 전문 조직이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시 

보험사의 보상책임 부담한도 내에서 합의 및 소송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려면

MPS로 연락주시면 단체계약을 통해 개별 가입 시 보다 저렴해진 보험료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배상청구기준증권)

1.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를 한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1과 2사이에 보험이 갱신일자에 맞추어 누락없이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4.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 부득이한 경우(유학, 폐업 등)로 인하여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보험 만료일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택 보고연장 담보기간 특약을 시행중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보험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합니다.

가입문의 현대해상 의료배상센터 엠피에스(대리점등록번호 : 2005071148)  Tel) 02-762-1870 / Fax) 02-762-3340, 3364

“든든한 병원 경영을 위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손해분담 특별약관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예정된 보험금에서 미리 약정한 일정비율만큼 피보험자가 분담하고, 
그 분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954호(2018.3.19)

치과 
의료분쟁!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현대해상이 
함께합니다.

2020. 12. 28(월)｜제2835호｜43전면광고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GAMEX 

2020’ 방역키트 4000여 개를 분회에 분

배했다.

지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GAMEX 

2020 온라인 전환을 결정한 후 방역키트 

4000여 개 활용을 두고 이사회에서 논의 끝

에 분회에 분배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부 측은 지난달 방역키트를 각 분회

에 발송했으며, 각 분회에서는 회원에게 

전달하거나 복지센터, 이동치과진료소, 

보건소 등에 전달했다.

이 중 의정부분회(회장 박필순)의 경

우 지난 7일 회관에서 ‘의정부보건소 방

역물품 전달식’을 갖고 이종원 의정부

보건소 소장 이하 관계자들에게 방역키

트를 직접 전달했다. 또 시흥분회는 시

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 129개, 용인분회

는 이동치과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에 

274개, 양평분회는 양평군보건소에 38개

를 전달했다.

최유성 회장은 “GAMEX 준비의 일

환으로 마련했던 방역키트를 시군치과

의사회와 상의해 회원들의 마음을 전하

고자 한다”며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바

라는 마음만큼, 어려울수록 함께 한다는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부 측은 분회 분배 후 남은 

수량 800개를 지난 14일 초록우산어린

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창연)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영훈 경기지부 부

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김준수 대외협

력이사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

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경자년 울산회원들의 희노애락을 담

은 회보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울산지부(회장 허용수)가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보 2020년판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회보에는 세무정보와 랜섬웨어 대

처법, 임플란트 임상 전략을 비롯한 치과 

경영에 도움되는 정보와 함께 회원들의 

포토에세이와 커피, 맥주 등 다양한 취미 

정보도 함께 담아 다채로움을 더했다.  

특히 올해 구순을 맞은 울산의 차재환 

원로(90세, 삼정병원 구강검진의)가 인

터뷰를 통해 6.25전쟁 때 원주의 한 야전

병원에 배치되며 치과의사의 길로 들어

선 과정과 1965년 5개뿐이던 울산의 개

원상황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박래섭 원장(올바른치과의원)

이 ‘치과의사의 노후준비’를 주제로 젊

은 후배를 대상으로 노후대비 팁을 밝혔

다. 우선, 적은 금액이라도 젊은 시절부

터 ‘신협 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꾸

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협 상품이 가장 안정적이며 이율도 좋

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울산지부회원

들이 치과업무나 일상에 유용한 애플리

케이션(이하 앱)을 뽑은 ‘써보니 좋더

라’ 코너에서는 ▲캐시노트 ▲마이크로

소프트-렌즈 ▲헤이딜러 등이 유익한 

앱으로 선정됐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GAMEX 방역키트 4000개 분회 분배
경기지부, 남은 수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역본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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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Remove Bone
Just Move It

D4→D2부터 Sinus Lift까지!

e Bone

경기지부가 각 분회에 배분하고 남은 ‘GAMEX 
2020’ 방역키트 800개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
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울산지부가 2020년판 회보를 최근 발간했다.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

하 수원분회)가 송년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화제다.  

수원분회는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된 ‘코로

나19 극복프로젝트 경품 대잔치 2020 온

라인 송년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분회 측은 매년 오프라인으로 개최해 온 

송년의 밤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

는 대신 1시간가량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

로 행사를 진행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열

린 이번 행사의 경우 100여 명이 넘는 회원

들이 동시 접속해 실시간으로 시청했으며 

조회 수는 만 하루만에 700회가 넘어가는 

등 뜨거운 관심을 집중시켰다.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회원들은 “코

로나19로 인해 송년의 밤 등 여러 행사

가 취소돼 아쉬웠는데 이렇게 비대면으

로라도 진행돼 다행”이라며 “코로나 사

태에도 헌신적으로 수고한 위현철 회장

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다”고 전했다.

민봉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의 1부에서는 ▲위현철 회장 인

사말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축사 ▲김

정석 경기치과의사신협 이사장 축사 ▲

MOU 업체 홍보 및 2020 아듀! 수원분회 

영상 시청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순서에

서는 2020년 회비 납부자 중 추첨을 통

해 모두 100여 명의 회원에게 푸짐한 경

품이 제공됐다. 

위현철 회장은 “제34대 집행부가 들어

선 1년 동안 회원 여러분을 뵐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이번 온라인 행사

로 회원 여러분께 작게나마 기쁨이 됐으

면 좋겠다”며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회원 분

들께 도움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

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김홍기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암곡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12월 7일 서울대 두산 

인문관에서 개최된 ‘제4회 암곡학술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에서 상을 전달받

고, ‘인문학의 눈으로 바라본 초연결 과

학기술 혁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대

상의 복잡한 관계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구하며, 종교·철

학·예술에서 중시되

는 통찰과 직관이 과

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공

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암곡학술상’은 생명과학자 신승일 박

사가 쾌척한 학술기금으로 인문학의 소

양을 갖춘 과학자 및 과학의 역사·현대

과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인문학자를 지

원하고자 제정됐다. 최상관 기자

박래준 원장(비타민치과의원)이 본지

가 주관하는 ‘2020 올해의 수필상’ 수상

자로 선정됐다. 박 원장은 본지 2821호

(2020년 9월 21일자)에 ‘뫼비우스의 띠 : 

아들이 치과의사’라는 제목으로 2414번

째 수필을 게재, 50여 편의 경쟁 작품 중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박 원장은 지난 2008년 ‘엄마표 

칼국시’(2008년 2월 25일자 게재)라는 

글로 이미 한 차례 올해의 수필상을 수

상한 경력이 있음에도 뛰어난 필력으로 

두 번째 수상자의 영

예를 안았다.<수필게

재 및 수상 소감 본

지 29면 참조>.

올해 수상작인 ‘뫼

비우스의 띠 : 아들

이 치과의사’는 원내

생 스케일링 실습부터 아버지의 주치의

가 된 막내아들, 치과의사인 필자의 시선

을 따라가며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질 당신에 대한 치과 진료의 순간을, 

아버지를 향한 가없는 사랑과 존경으로 

치환해 서술한 작품이다.  윤선영 기자 

울산지부 희노애락 담은 회보 발간
세무·경영 정보 비롯 구회 소식 등 볼거리 다양 

수원분회 온라인 송년회 ‘화제’ 
코로나 극복프로젝트 경품 대잔치 인기

김홍기 교수 서울대 암곡학술상 수상    

박래준 원장 올해의 수필상 선정   

수원분회가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실시간 유튜
브 방송으로 진행한 송년회 모습.

김홍기 교수

박래준 원장

2008년 이어 두 번째 수상 영예 

인문학 통찰 과학적 연구 모색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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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와 치과병원을 위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치과 시술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부작용)을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제기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초과한 부분만 보상됩니다.

▒ 합의 및 소송 업무 대행으로 든든하게! 

현대해상의 보상 전문 조직이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시 

보험사의 보상책임 부담한도 내에서 합의 및 소송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려면

MPS로 연락주시면 단체계약을 통해 개별 가입 시 보다 저렴해진 보험료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배상청구기준증권)

1.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를 한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1과 2사이에 보험이 갱신일자에 맞추어 누락없이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4.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 부득이한 경우(유학, 폐업 등)로 인하여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보험 만료일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택 보고연장 담보기간 특약을 시행중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보험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합니다.

가입문의 현대해상 의료배상센터 엠피에스(대리점등록번호 : 2005071148)  Tel) 02-762-1870 / Fax) 02-762-3340, 3364

“든든한 병원 경영을 위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손해분담 특별약관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예정된 보험금에서 미리 약정한 일정비율만큼 피보험자가 분담하고, 
그 분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954호(2018.3.19)

치과 
의료분쟁!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현대해상이 
함께합니다.

｜2020. 12. 28(월)｜제2835호42 전면광고 2020. 12. 28(월)｜제2835호｜23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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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기 어렵거나 주의가 필요한 host factor 

evaluation을 차치하고, 임플란트의 선택이나 식립 부

분과 관련하여 노령환자에서 임플란트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첫번째로 platform switching concept이 내

장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platform switching

이란 더 큰 직경의 임플란트 칼라에 더 작은 직경의 어 

버트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일컫는다.(그림7) 

실제로는 butt joint를 가진 implant에서 쓰던 개념

이지만, 한국에서 주로 임상에 많이 사용되는 conus 

connection implant에서는 직경이 큰 임플란트를 쓰

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

해야하는 상황이나 임플란트가 심미적 영역에 식립되

어야 할 때, 더 큰 임플란트가 바람직하지만 보철 공간

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Baumgarten 2005). 

하지만 적절한 emergence profile을 얻기 위해 충분

한 공간이 필요하다 (Gardner 2005). Bone-implant 

interface 에서 응력 집중을 피할 수 있지만, 이러한 

힘들이 abutment나 abutment screw에서 증가된다

는 점 (Maeda Y 2008)은 염두해야 한다. 치은이 얇은 

부위에 임플란트가 식립될 경우에 이런 concept이 내

장된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임플란트보다 장

기적 tissue stability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 non-submerged implant를 사용하는 것

이다. 심미적 이유가 중요치 않다면 이러한 형태의 임

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tissue stability에 좋은 효과

를 줄 수 있다. 2차수술이 필요한 submerged implant

는 biologic width에 유해할 수 있는 junctional 

epithelium의 apical migration이 생길 수 있는데, 

non-submerged implant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 

microgap이 crestal bone에서 일정 부분 떨어져 위치

함에 따라 biologic widith가 잘 유지되며 또한 crestal 

bone으로부터 micromotion 부위가 떨어져 있어 장기

간 치조골 볼륨 유지에 도움이 된다. 세번째로 occlusal 

overload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fixture 위치가 

중요하다. 교합력에 잘 상응할 수 있는 부위에 임플란트

가 식립되도록 한다. 다양한 tool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guided surgery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예정된 crown의 width에 맞게 나온 드릴을 사용하거나 

(그림8-12), static guide를 사용하거나 dynamic guide

를 이용해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추후 보철 완성시 적절

하게 교합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tool의 사용은 원치 않는 곳으로의 골의 

천공을 예방할 수도 있다. 특히 하악설측으로의 천공

은 출혈과 기도폐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Yang 

2009 JKOMS)(그림13), 악골의 위축이 심한 노령 환자, 

특히 anticoagulant를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적절한 

drill path를 유지하여 골의 천공이나 동맥혈관들을 건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노령환자

에서의 임플란트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병은 교수

·한림대 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한림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겸 임플란트학과장

·한림의대 치과학교실 주임교수

2020. 12. 28(월)｜제2835호｜41임 상

(그림8)

(그림9)

(그림11)

(그림10)

(그림12)

(그림13)

(그림7)

(그림6)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은 어렵지만 후

배와 모교를 위한 선배의 마음은 변함없

었다. 

경희치대 28기(대표 이 윤)가 졸업 20

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일 모교를 방문, 

발전기금 3300만 원을 치과대학(학장 정

종혁)에 기탁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경희치대 

28기 졸업생을 대표해 경희치대에서 교

수로 재직 중인 김규태·최병준 교수와 

이 윤, 노원종, 박승훈, 백기현, 정재욱 

원장이 방문해 28기의 뜻을 전했다. 

당초 28기 동문은 졸업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모금을 진행했

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행사가 어려

워지자 모금된 액수 전액을 모교발전에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기금은 학생의 임상술기 증진 및 

졸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사

용할 예정이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소외된 지역 내 이웃들을 돕고 있는 

(사)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이

사장 박문주·이하 나눔봉사단)의 손을 

맞잡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나눔봉사단 측은 신협 사회공헌재단

과 취약계층 무료치과진료사업 지원을 

위한 2000만 원 기부금 전달식을 지난 

17일 부산지부 회관에서 진행했다고 밝

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한상욱 나눔

봉사단 이사(부산지부 회장), 차상조 운

영위원장, 이재호 부산치과의사신협 이

사장, 김율구 상임이사와 남기화 신협 

사회공헌재단 이사, 이동엽 신협중앙회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욱 나눔봉사단 이사는 “코로나19

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

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기화 신협 사회공헌재단 이사는 “치

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더불어 사회공헌

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써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나눔봉사단의 오랜 치

과진료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 후 나눔봉사단 및 신협 

사회공헌재단 관계자들은 부산지부 회

관 3층에 위치한 나눔봉사단 진료소로 

이동해 환자들의 치과 치료를 전담할 진

료소의 진료 환경 등을 확인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경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안동

국·이하 경북치대)의 이두형 교

수와 동 대학 치의학중개연구소

의 마이항나(Mai Hang Nga) 교

수가 미국보철학회지(Journal of 

Prosthodontics)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David A. Felton 상을 수

상했다.

경북치대는 최근 열린 2020

년 50th Amrican College of 

Prosthodontics Annual Meeting

에서 이두형·마이항나 교수가 

David A. Felton 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Journal of Prosthodontics는 

미국보철학회(American College 

of Prosthodontics·ACP)의 공

식 학술지다. 2003년~2018년까지 편

집장을 역임한 Dr.Felton의 공적

을 기념하고자 David A. Felton 

상을 제정해 해마다 과학적인 영향

력이 큰 임상연구를 펼친 논문에 수

여한다.

이번에 이두형·마이항나 교수는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무치악 악궁 

설정 방법에 대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두형·마이항나 교수는 “세계

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학술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연구환경을 지원해준 경북치대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 감사드리고, 

디지털 치의학 분야에서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

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취약계층 치과진료 지원 2천만원 쾌척
신협 사회공헌재단, 부산지부 나눔봉사단에 기부

경북치대 이두형·마이항나 교수 국제 학술상

美보철학회지 ‘올해의 David A. Felton상’ 수상

디지털기법 통한 무치악 악궁 설정 연구 우수평가

후배·모교 위해 3300만원 기금 전달   

경희치대 28기 동참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의 이두형 교수와 동 대
학 치의학중개연구소의 마이항나 교수가 美
보철학회지의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두형, 마이항나 교수

코로나19 시대, 글 쓰는 치과의사가 

모여 유튜브로 소통을 시작한다.  

대한치과의사문인회(회장 이승룡·

이하 치문회)가 유튜브 채널 ‘글 쓰는 

치과의사들/대한치과의사문인회’를 지

난 12월 10일 개설하고 활동을 시작했

다. 

해당 채널에서는 치문회 소속회원 인

터뷰나 그간 회원이 작성했던 글을 영상

으로 만들어 소개할 예정이다. 

첫 콘텐츠로는 변영남 원장(성신치과

의원)이 2013년 치의신보에 기고한 에세

이 ‘꼴찌마의 마주’를 토대로 제작한 영

상을 업로드 했다. 꼴찌마의 마주는 변

영남 원장이 경주마 차밍걸의 마주로서 

겪은 96전 96패란 기록을 기반으로 서술

됐다. 첫 영상 게재 5일 만에 조회수 200

회를 돌파하는 등 반응도 좋다. 

치문회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코로나19로 힘든 치과의사 동료를 위

해 작게나마 위안을 주자는 마음이 주효

했다. 치문회 관계자는 “치문회에는 치

과계를 위해 활동해온 많은 분들이 계신

다. 이들의 작품이나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들어 문학에 관심 있는 치과인들이 보

고 위안을 얻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

음에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치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록 동호회로서, 협회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받는데, 이를 동호회 차원에서 사용

하기 보다는 치과의사나 치과 관계자에

게 문인회가 받은 것을 돌려드린다는 의

미에서 해당 활동을 구상했다. 

치문회 측은 “1등만이 모든 스포트라

이트를 독식하는 사회에서 꼴찌한테도 

‘너 잘하고 있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꼴찌마의 마주가 많은 분들에게 위

안과 힘이 되길 바란다”며 “기회가 닿는 

대로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 유시온 기자 

“코로나로 힘든 치과인들 위안되길”   

치문회, 유튜브 개설 문학 소통 

치문회가 유튜브 채널 ‘글 쓰는 치과의사들/대한
치과의사문인회’를 지난 10일 개설하고 활동을 시
작했다.

｜2020. 12. 28(월)｜제2835호24 사람들

올 한해 여성 치과인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담은 W dentist가 2020년에도 

어김없이 회원들을 찾아간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이민정)가 

소식지 W dentist 2020년판을 최근 발

간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대한여자치과의

사회 전신인 대한여자치의학사회의 초

대회장(1973~75년) 김찬숙 고문 인터뷰

를 비롯해 임상에 도움이 될 만한 턱관

절 장애환자 대처법과 재근관 치료의 3

단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

다. 아울러 올해 발족한 여성인권센터 

준비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짚

어본 글을 포함

한 다양한 글들

도 볼거리다. 

이민정 회장

은 “코로나19로 

얼굴을 맞대고 좋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W dentist를 통

해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활기찬 모습으

로 2021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밝혔

다. � 유시온 기자 

‘W dentist’ 2020년판 소식지 발간     
대여치, 임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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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환자와 임플란트 2

지·상·강·좌양병은 교수

｜2020. 12. 28(월)｜제2835호40 임 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령 환자에서 증가된 당뇨병에 

대해 살펴본다. 치과의사는 남아있는 치열을 검사하면

서 당뇨병과 같은 치주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요인을 사

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런 환자들에서 치주염의 진행은 

기존 임플란트 수복물의 기능적 부하를 변경하거나, 추

가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할 수 있다. 당뇨병을 가진 환

자는 고혈당 환경에서 입증된 골아 세포 분화 및 증식 

감소, 콜라겐 생성 감소 및 골아 세포 세포 사멸 증가로 

골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저혈당의 증상과 증후에 대해 충

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confusion

·sweating

·shakiness/tremors

·tachycardia

·dizziness

·feeling of “impending doom”

·seizures

·loss of consciousness

2007년 systemic review(Klokkevold IJOMI 2007)

에 따르면 당뇨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플란트 생존

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불량한 혈당 조절은 수술 후 감염의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임플란트 수술 뿐 아니라 당뇨병 환

자를 위한 수술 관리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

다. (i) 환자의 병력, 현재 치료 요법 및 시간 경과에 따

른 혈당 조절 수준에 대한 철저한 지식 (ii) 제대로 통제

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의 수술 요법 최소화이다. 

우리 몸의 혈액에는 120일 정도의 수명을 가진 적혈

구가 존재하며,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가 포도당과 

결합하면서 당화혈색소(HbA1c)를 형성한다. 당뇨환

자에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당화혈색소의 수

치가 증가하게 된다. 당화가 일어난 적혈구는 수명이 

조금 짧아지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는 약 3개월간의 

혈중 혈당 농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HbA1c는 이전 2~3 

개월 동안 환자의 평균 혈당 수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다. HbA1c가 8%를 초과하는 경우 

미국당뇨병학회는 혈당 조절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관리 요법에 의사의 개입을 권장한다.(그림1) 

수술 후 수술 합병증의 위험은 아마도 혈당 조절

이 가장 열악한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크다. 따라서 

HbA1c가 10% 이상인 환자는 HbA1c가 7%인 환자보

다 문제 위험이 더 높다. 치과의사는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 제제를 알고 있어야하며 예정된 치과 예약 시

점 동안 최대 인슐린 활동 가능성을 평가해야한다. 예

를 들어, 오전 8시 치과 예약 환자가 오전 7시에 아침 식

사를 하기 직전에 short-acting 인슐린을 주사하는 경

우, 치과 예약 중에 최고 인슐린 활성도와 최저 혈당 수

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흡연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흡

연자의 실패율은 비흡연자보다 2~2.5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Lambert 2000 Ann Periodontol), 흡연의 

영향은 하악 임플란트보다 상악 임플란트에서 더 크다. 

흡연 환자 관리의 핵심은 철저하고 상세한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다. 금연을 하지 않고는 실패율이 높을 수 있

음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다음은 환자 요인보다 노령환자에서 어떻게 하

면 국소요인을 조절하여 치조골 소실을 줄일 수 있

을지를 알아본다. 첫번째로 외과적인 손상을 줄이도

록 하는 것이다. 외과적 외상으로 인해 실패한 임플

란트는 종종 섬유질 결합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거

나 junctional epithelium의 apical extension을 보

인다(Piatelli, Biomat 1996). periosteal elevation

은 crestal bone loss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로 추

측되므로, 노령환자에서 골막 거상을 최소로 하는 것

이 치조골 유지에 도움이 된다. 혈관이 잘 공급되는 

spongy bone(cancellous bone)은 상대적으로 혈

액 공급이 제한적인 compact bone(cortical bone)

보다 스트레스를 더 빨리 분산시키고 치유 능력이 더 

크다(Huiskes, Acta Orth Scand 1980). 하악골에서 

cortical bone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시 

높은 torque가 발생할 수 있다. 골압박은 생체 내 골막 

혈액 공급을 손상시키고, 골괴사를 유발하며, 골 흡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Roberts 1999, Egger 1949, 

Trehame 1981). 따라서 이런 상황이 의심되는 악골의 

경우, 적절한 crestal drill과 tapping drill을 사용하여 

골압박이 심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그림2) 

또한 골의 온도상승이 드릴의 속도보다는 적용되는 

힘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에 (Matthews 

1972), cortical bone의 처음 2-3mm드릴링 시에 high 

speed drill을 잠깐 사용한 후 임플란트 드릴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된다.(그림3, 4)

드릴링 부위를 식히기 위해 5-10 초마다 드릴링 

cycle을 중단 하는 것이 권장되고 (Sharawy 2002), 주

수용 식염수를 약간 차게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골

막 거상을 동반 한 골수술 후 평균 수평 골 손실은 약 

0.8mm이며, 골의 회복 가능성은 cortical bone 하방에 

존재하는 cancellous bone 의 양에 크게 의존된다고 

보고(Wilderman 1970)됨으로 cancellous bone의 양

에 따라 수술을 침습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최소 

침습 수술을 위해 짧거나 가는 임플란트의 사용이 추천

된다. 최근 여러 회사들에서 titanium과 zirconium의 

합금을 통해, 생체친화성은 pure titanium에 근접하면

서, 생역학적 강도는 grade V titanium에 필적하는 제

품들을 내어놓아 구치부에서도 가는 임플란트로 장기

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Herrmann, JCMFS 

2016). 그러나 적응증을 초과하는 하중이 오랜 기간 가

해질 경우 가는 임플란트이 파절이 예상(Karl, JOMI 

2014)되기에 증례 선택에 신중해야 하겠다. 

최근 들어 cone-beam CT 및 여러 소프트웨어의 도

입으로 악골의 cortical bone과 cancellous bone의 

양을 측정하기가 용이해졌다.(그림5) 연구에 따르면, 

cancellous bone의 양이 많을 수록 치조골 소실이 감

소하였다 (Simons, COIR 2014). 

하악 cancellous bone의 비율은 1년 및 3~4년 

loading에서 임플란트 주변 변연골 손실의 결과를 예

측하는 요인이기에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cortical bone과 cancellous bone 비율 분석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너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라면 fixture의 shoulder 부분이 cancellous bone으

로 충분히 위치되도록 subcrestal로 식립되어야 할 것

이다. 혈관 및 mesenchymal cell이 풍부한 marrow 

space를 포함하는 cancellous bone은 cortical 

bone보다 빠르게 remodelling 될 가능성이 있으며 

(Franchi. 2005) (그림6) 이것은 cancellous bone이 

cortical bone 보다 새로운 상황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혈관이 잘 형성된 bone bed

는 뼈 치유를 담당하는 세포, 조절 인자, 영양소 및 혈관

의 기원이기 때문에 외과적 외상과 임플란트가 부하를 

견디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림1)

(그림2)

(그림5)

(그림3)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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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ABT, Temp. cr. 상담당일 한번에 해결하는

이제 오전에 상담하고, 오후에 바로 수술/보철까지 가능한 
R2 Solution을 도입해보세요!

디지털

초보자도!

최소

투자로도!

지금

원장님

치과도!

디지털

초보자도!

최소

투자로도!

지금

원장님

치과도!

디지털

초보자도!

최소

투자로도!

지금

원장님

치과도!

디지털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할 수 있습니다!

1
VISIT

1
STEP

1
DAY ·당일 신규 깜찍이 환자도 가이드 수술로 빠르고 안전하게!

·확실한 초기 고정력 확보! 높은 ISQ값 보장!

·당일 보철 Loading으로 환자분의 방문과 동의율을 높이세요!

최소 내원! 최소 진료 시간! 빠른 회복!

지 역 일 시 연 자 장 소 등 록 문 의

대 전 1/13 (수)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메가젠 대전 세미나실]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84 베스트탑빌딩 5층

윤주영 팀장
010-7469-0611

부 천 1/18 (월)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부천 고려호텔]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 고려호텔 3층 세미나실

이현호  팀장
010-2804-7057

대 구 1/20 (수)
정 제 형 원장

(굿모닝문수치과)
[대구미르치과병원]
대구 중구 공평로 12 대구미르치과병원 지하1층 세미나실

신재협  팀장
010-3157-8340

수 원 1/20 (수)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수원컨벤션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이철휘  팀장
010-4042-2875

청 주 1/20 (수)
노 동 수 원장
(진천서울치과)

[경영문화연구원 안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2-1 태산빌딩 4층 세미나실

이현규  팀장
010-4730-0737

광 주 2/3 (수)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광주시치과의사회]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48 2층 대회의실

최시영  팀장
010-6424-5037

울 산 2/17 (수)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시 남구 돋질로 97 6층 회의실

안현수  팀장
010-8286-8182

이 천 2/24 (수)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이천 미란다호텔]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5번길 45 2층 애플민트홀

정연석  팀장
010-8784-6802

창 원 2/25 (목)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창원고운치과병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95 13층 세미나실

방일라  팀장
010-8698-1565

        진정한 chairside digital 치과란?

        상담 후 2시간 안에 가능한 가이드 수술과 임시보철 제작

        

        어려울 것 1도 없는 Guide와 Temporary Crown Design

        

PROGRAM  (19:00~22:00)

1

2

3

4

5 Hands-on: R2GATE Premium S/W 활용한 진단 및 디자인 
R2GATE를 이용한 Implant Placement

Oneday 임플란트 어떻게 가능할까?
- 가이드와 보철 두 가지 모두 제작 가능한 경제적인 CAD/CAM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열 및 호흡기 질환 등
사전 건강 상태 문진 시행

전 세미나실
사전 방역 실시

전 출입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마스크 구비)

비접촉식 체온 측정
37.5℃ 이상 출입 제한

37.5°

BURE TM

1인용 안티 비말
가림막 설치

사회적 거리두기
참석 인원 제한

37.5°

BURE TM

37.5°

BURE TM

37.5°

BURE TM

37.5°

BURE TM

37.5°

BURE TM

엄격한 코로나19 예방 프로토콜 시행중 메가젠 임플란트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활동과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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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과계 

치과계의 숙원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12

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9년여만의 낭보다.

일명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의 창궐을 막기 위해 치협 

집행부가 강력히 촉구해 온 핵심 사항들이 반영돼 

있다.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

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의료의 상업화 준동에 법

적, 실효적 쐐기를 박았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쾌거’

치과계의 숙원인 
1인 1개소법 보완입

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

의에서 재석의원들
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올해 1월 말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여파는 

경영난으로 시름하던 치과 개원가에 더욱 뼈아팠다.

2, 3월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과 더불어 지

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8, 9월. 11월 이후 대유행으

로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일상이 됐다.

치협 회원 318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

영 피해를 조사한 결과, 환자 수와 수입이 최대 35%, 

34% 감소했으며 소규모 개원일수록 피해가 컸다.

이 같은 경영난은 개원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4~6월 개원한 전국 치과의원 수는 총 128

곳으로 지난해 동기간(182곳) 대비 약 30%(54곳) 줄

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내년 3, 4월경까지

가 개원가에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과계도 ‘강타’ 개원가 흔들

올 초 전 세계를 휩
쓴 코로나19의 여파

는 경영난으로 시름
하는 치과 

개원가에 뼈아팠다
.

올해는 이상훈 협회장이 이끄는 제31대 집행부가 

힘찬 새 출발을 알렸다.

2차 결선투표에서 52.16% 득표율을 기록한 이상훈 

당선자는 치과계를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세 

번째 도전 만에 민심을 잡았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의사 인력수급조절, 건강보

험수가현실화, 치과진료영역사수 및 창출과 더불

어 사무장치과, 불법광고, 먹튀치과 등 개원가 질

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약

속했다.

아울러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근관치료 

수가 개선,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 등 가시적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 새해에도 좋은 소식들이 기대

된다.

‘개혁 클린 리더십’ 31대 이상훈 집행부 출범   

이상훈 신임 회장이
 세 번째 도전 만에

 당선의 영예를 안
았다.

2020년은 치과 전문의 1만 명을 돌파한 원년으로 

기억될 해다. 

지난 11월 22일 세종대 등에서 치러진 2020년도 통

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 결과 

3434명이 새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 배출되며 본

격적인 다수 전문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기존 전문의 9115명에 새로 배출된 3423명을 합

친 총 전문의 수는 1만2538명이다. 이번 통치 전문의

시험 합격자를 포함한 누적 전문의 현황을 살펴보

면 통합치의학과가 5605명으로 가장 많다. 통합치의

학과를 제외한 과목은 총합 6933명으로 치과교정과 

1452명, 구강악안면외과 1390명, 치과보철과 1343명, 

치주과 908명, 치과보존과 774명, 소아치과 659명 등

이다. 

치과 전문의 1만 명 시대 개막

지난 11월 22일 치
러진 2020년도 통

합치의학과 치과의
사전문의 자

격시험 2차 시험 결
과 3434명이 새로

 통합치의학과 전문
의로 배출

되며 본격적인 다수
 전문의 시대를 열

게 됐다.

올해에는 현실에 맞게 개정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이 5월 1일부터 실시되고, 근관치

료 급여 적용 범위가 11월부터 확대되는 등 의미 있

는 급여제도 변화가 있었다. 

보철물 제거 간단 항목에 GI, 광중합형 등의 항목

을 넣어 급여로 인정받는 행위를 명확히 했으며, ▲

복합레진 충전 후 3개월 이내 재충전 시 복합레진 충

전 소정점수의 50%와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 인

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소정점수의 50% 

인정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근관치료 급여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근관

장측정검사’가 치료기간 중 기존 근관당 1회에서 3

회로 확대 인정된다. ▲근관성형도 기존 1회에서 2회

까지 인정받게 됐다.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 

치료도 급여 적용을 받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근관치료 급여 확대 

현실에 맞게 개정
된 12세 이하 광중

합형 복합레진 급
여기준이 지

난 5월 1일부터 실
시되고, 근관치료

 급여 적용 범위도
 11월부터 확

대됐다. 

HOT  ISSUE

｜2020. 12. 28(월)｜제2835호26 종 합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7 대-B뒷면__Black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7 대-B뒷면__Cyan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7 대-B뒷면__Magenta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7 대-B뒷면__Yellow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7 대-B뒷면__Black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7 대-B뒷면__Cyan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7 대-B뒷면__Magenta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7 대-B뒷면__Yellow_$[ScreenRuling]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성근·

이하 대노치)가 ‘100세 시대를 맞이

하는 우리의 준비’라는 대주제로 시

행한 2020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가 

400여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

무리 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 웹사이트 클

라썸(https://classum.com)을 통해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김범택 교수(아

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치과의

사가 알아야 할 노인에서 골다공증 치

료 약물의 최근 동향’ ▲이정근 아주대 

치과병원 치과진료센터장이 ‘Current 

Opinion on MRONJ: Prevention and 

Treatment’ ▲김동현 단국치대 죽전

병원 경기장애인진료센터장이 ‘노년 

장애의 이해’ ▲배정인 원장(서울 강남

치과의원)이 ‘개인치과의 디지털의 활

용’에 대해 강의했다. 

또 ▲박시찬 원장(늘푸른치과의

원)이 ‘무치악 환자에 대한 디지털 

활용’ ▲민경만 원장(서울 메이치과

의원)이 ‘교합이 붕괴된 노인환자의 

통합적 접근을 이용한 치료’ ▲여인

성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보

철과 교수가 ‘골-임플란트 계면의 3

차원적 평가: 노인환자를 위한 임플

란트 표면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

며, 최근 문제가 되거나 관심이 증가

하는 노년 치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뤄 참가자들

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온라인으로 이뤄진 포스터 경

연대회에서는 ‘구강작열감증후군 환

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발

표한 최지혜 회원이 대상을, ‘대한

민국 노인치의학의 정체성과 미래’

를 발표한 강경리 교수가 금상을, 

‘Symptomatic TMJ herniation 

through a foramen of Huschke 

A case report’를 발표한 송희정 

회원이 은상을 각각 받았다. 

이성근 대노치 회장은 “코로나19로 

언택트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많은 분

들이 호응을 해 줬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내년 또 좋은 주제의 학술

대회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대한노년치의학회 온라인 강좌 캡처 화면.

노인 환자 ‘진료 모든 것’ 살피다
대한노년치의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성황

노년장애, 골다공증 등  다양한 주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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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의원)

이 지난 12월 5일 제주지부 회관에서 40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성공

적으로 진행했다.

‘2020년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및 

보험청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

서 김욱 원장은 각 소주제별 임상사례와 

노하우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김 원장은 강의를 통해 현재 제

부지부의 턱관절 물리치료 인증기관은 

현재 218개 치과 병, 의원 중 16개소에 

불과한 실정(7.3%)이라는 점을 강조하

며 턱관절장애 임상 진료, 보험 청구, 물

리치료 인증기관 신청 등에 더 많은 노

력을 촉구했다.

강의 이후에는 이개측두신경전달마

취·턱관절장애, 근막통증, 두통, 편두

통, 이갈이 환자 등을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교육연구회 소속 구강내과 전문의

가 시연에 나섰다. 

김재홍, 남진우, 김성헌, 손병진 원장

과 김지락 교수(대구 가톨릭병원 구강내

과)가 양측 교근, 측두근, 승모근 등에 대

한 치료뿐 아니라, 안면 주름 개선을 위

한 보툴리눔톡신 주사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보수교육에 참여한 오덕근 前치

협 감사(영도치과의원)는 “오늘 턱관절

장애의 진단, 치료·보험청구에 대한 강

의를 들어보니 구강내과가 임상적으로

도 매우 크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물

리치료나 보험청구에 대한 내용은 일선 

개원의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관계자는 “‘찾

아가는 턱관절 교육·시연’으로 진행된 

이번 보수교육은 참여 회원들의 열띤 호

응과 지부 임원진의 성원으로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제주지부 턱관절장애 보수교육 성료
구강내과 전문의 교근·측두근·승모근 치료도 ‘눈길’

김 욱 원장 진단·치료·보험청구 다채로운 강연 펼쳐

제주지부에서 4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강연 중인 김욱 원장.

보니다 듀얼 알파 
구강 카메라

Differentiated Technology
Innovative in Oral Camera

스마트한 HD 초고화질 구강 카메라
접사 기능 부터 눈금자 측정 모드까지

쉽고 편리한 HD급 고화질
보니다 듀얼 알파(Bonida  Dual Alpha) 구강 카메라
별도 디지털 카메라 사용 시, 메모리 카드의 사진을 PC로 옮기
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보니다 듀얼 알파'는 최초로 Dual 
Camera 기능과 치수 측정 기능을 채택하였고 선명하고 깨끗한 
HD급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여 원활한 환자 상담 가능  

편리한 치수 측정 모드 
촬영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화면에 십자형태의 눈금
자가 나타나고 측정 위치에 따라 눈금 비율이 조정
측정 모드는 Intra-oral 카메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측정된 치수는 참조용

HD 720p 해상도 & 빠른 Frame rate 
HD 720p의 높은 해상도를 30 Frame 빠른 속도로 
출력하여 끊김 없는 선명한 영상 구현

빠른 오토 포커스 기능
수정체와 유사한 액체렌즈 사용하여 원터치 조작으로 오
토 포커스 및 접사 촬영 가능

넓은 초점/포커스 범위 촬영 가능 
세계 최초 Dual 카메라 채택하여 광범위 초점 범위 촬영 가능, 
Intra 카메라 최소 5mm, Extra 카메라는 무한대 초점 거리

* 전원 절전 모드: 10분 카메라 미사용 시, 자동 절전 모드로 변환

(주) 맥스덴탈 본사   032)624-3277 sales@maxdental.co.kr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보니다 듀얼 알파

Differentiated Technology
Innovative in Oral Camera

스마트한 HD 초고화질 구강 카메라
접사 기능 부터 눈금자 측정 모드까지

보니다 듀얼 알파(Bonida  Dual Alpha) 구강 카메라

Camera 기능과 치수 측정 기능을 채택하였고 선명하고 깨끗한 

Extra 카메라 보호
슬라이더 커버
Intra 및 Extra 카메라 자동 
전환 기능과 비사용 시 Extra 
카메라 보호 커버 기능

카메라 기능 색상 구분
USB 연결 상태를 LED 색상
으로 구분, Amber(황색)는 
장치 인식 중 표시,Green은 
사용 가능 표시

원터치 금속 커넥터 사용
원터치 탈착으로 사용 편리, 
완전한 금속 재질로 충격에 
강하며 고급 외관 디자인

원터치 금속 커넥터 사용
원터치 탈착으로 사용 편리, 
완전한 금속 재질로 충격에 
강하며 고급 외관 디자인

휩쓴 10대 뉴스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대표 K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

고받았다.

유디치과 관련 1심 선고가 지난 12월 10일 서울중

앙지법(제22형사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유디

치과 대표 K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

다. 이어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O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K씨는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을 하

는 입장이었던 점, O씨는 부사장으로 자금 관리를 

했던 점, Y씨 등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

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모두 고려했다. 이들의 

책임은 비교적 무겁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유디치과 7년 만에 무더기 벌금형 선고 

유디치과 대표 K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

았다. 지난 12월 10일 유디치과 재판에 참석한 김재성 법제이사·최

치원 총무이사 외 치협 관계자 모습

치협이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데 이

어, 상습 치과 10여 곳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치협 31대 집행부는 지난 6월 1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집행한 치과 병·의

원에 광고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기존 계도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의 처벌위주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불법

의료광고와 전면전’을 천명했다.

이후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

이사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불법의

료광고를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게재한 10개 의료기

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상습 치과 검찰 고발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가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내년 1월을 기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

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1월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를 시행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표

준화 등 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대회원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가 전회원 

대상 반대서명 운동을 12월 26일까지 진행, 취합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확대 ‘우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

관까지 확대키로 해 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반대 성명

을 내는 등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이 국내외를 강타

하면서 오프라인 일변도인 치과계 보수교육 시장에 

온라인 세미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

한 것인데, 2020년도 보수교육 개최 건수에서도 온라

인 139건, 대면 95건으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과의사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에서도 응답자 63.3%가 언택트 세미나가 새로운 트

렌드로 자리 잡고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상향한 온

라인 보수교육 점수 한도를 내년 6월까지 4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온라인 보수교육 열

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 여파…온라인 세미나 열풍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치과계 보수교육 시장에 온라인 세

미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형성된 비대면(언택트) 

문화와 공공의료 확대 요구가 맞물려 대두한 원격의

료 논란이 치과계까지 번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

월부터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를 근거로 일부 비대

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당초 원격의료 논란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퍼져 거

센 반발을 야기했다. 이후 치과계에서도 원격의료가 

우려되는 ‘치과 앱’이 속속 등장한 데 이어, 일부 지

자체에서도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시행

하겠다고 발표해 강한 반대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치협은 원격의료 반대와 원천적 차단 입장을 적극적

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시

작돼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하자, 보건복지

부는 지난 1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공

고하고 각 의료기관이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으로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치과 원격의료 논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형성된 비대면 문화 등이 맞물려 치과계 원

격의료 논란이 일었다.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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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안종모·이하 구강내과학회) 온라인 

전문학술대회가 지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 130

여 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구강점막질환의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

서는 흔히 접하지만 치료하기 어려워하

는 구강점막질환의 진단과 치료 전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 프로그램은 각각 40분으로 구

성됐으며 ▲심영주 교수(원광치대 구

강내과)가 ‘감별진단의 원리 및 방

법’을 주제로 점막질환 감별을 위해 

고려할 질환의 특징, 발생기전, 전신

질환 등을 포괄적으

로 살펴봤으며, ▲

조은애산드라 교수

(연세치대 구강병

리과)는 ‘조직 검사

의 활용’을 주제로 

개원가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조직검사 활용법을 강의했

다.

이어 ▲이윤실 교수(서울대 치의학대

학원)가 ‘약물치료의 원리 및 방법’을 

주제로 실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약물

에 대해 ▲변진석 교수(경북치대 구강

내과)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주

제로 임상에서 적용가능한 치료법에 대

해 강연했다.

학회 측은 “이번 학술대회는 어렵게

만 느껴지는 점막질환에 대해 학문적 내

용 뿐 아니라 임상적, 실용적인 측면에 

대해 강연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

다”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구강점막질환 진단·치료 노하우 공개
구강내과학회 12월 5일~12일 학술대회 성료

감별진단, 조직검사, 약물·레이저치료 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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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모 회장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국내 치의학 발전에 이

바지하고 치과계 위상을 높인 치과의

사를 찾는다.

치의학회가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2월 19일 오

후 5시까지 받는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연송치의학상

은 국내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

하고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함

으로써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하고자 치의학회에서 제정했으며, 신

흥 연송학술재단(이사장 조규성)이 

후원한다.

연송치의학상은 대상 1명과 연송상 

및 치의학상 수상자를 각 1명 선정한다.

추천 후보 자격은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치협 정

관 제7조(회원의 의무)의 의무를 다한 

회원 ▲2018년 1월~2020년 12월까지 3

년간 SCI 및 SCIE 국제학술지(원저, 

종설, 증례),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

지 또는 치협 협회지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 

그 업적이 현저한 인물에 한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인은 지부장, 치과

대학(원)장, 수련치과병원장, 분과학

회장 등 소속 기관장 1인이다. 단, 앞

선 대상 수상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연송상 및 치의학상 수상자 

또한 선정 7년 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수상자의 연구 활동 지

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연송치의학상

은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연

송상 및 치의학상은 각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금을 대폭 상향했다.

연송치의학상 모집은 치의학회에

서 받는다. 접수는 직접 제출 또는 등

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이 밖에 추천 

서식 및 세부 접수 안내는 치의학회 

공식 홈페이지(www.kads.or.kr)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치의학회는 “올해부터 수상자가 향

후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금

을 상향하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며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이 탁월한 수

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추

천 바란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치의학 발전 이끈 리더 찾는다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오는 2월 19일 마감, 대한치의학회서 접수

연송치의학상을 수상할 17번째 주인공에 쏠린 치과계의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앞선 연송

치의학상 대상 수상자. 왼쪽부터 김백일 교수(15회), 김현철 교수(16회).

www.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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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는 압도적 열독률, 영향력과 신뢰도로
여러분 성공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덴트포토 회원 1000명 설문(2019년) 

  ‘열독률 72.6% 영향력 78.2% 신뢰도 71.0%’ 

뫼비우스의 띠 : 아들이 치과의사

9년만의 기고, 세월 다잡은 글의 힘

      수상 소감

임플란트가 꽤 많은 저희 치과 환자의 파노라마입

니다. 지금껏 한번도 결제를 하지 않으신 저의 치과 

최고액  장기체납환자(전액 미결제) 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산업화 시절의 주역. 치과도 없었

고, 치과도 잘 안가던 시절이고, 자식들 열심히 키우

시고 부모님 봉양하시던 직장인이셨고. 치열하게 자

식들 키우시던 시절부터 막내아들 치대 보내고 아들 

본과 실습 시작할 때까지, 오직 칫솔질이 치아를 위

한 유일한 치료이자 투자이셨겠습니다.

막내아들(92학번) 치대 보내시고, 5년을 기다리시

다가 본인의 은퇴(96년도)와 맞물려, 막내 아들 원내

생 스케일링 실습부터 본격적인 치과 치료는 시작되

었습니다. 치주과 스케일링 실습이후 치주과에서 잇

몸치료와 하악 4전치 발치 하셨고, 보철과에서 하악 

전치부 6전치 브릿지와 36번 크라운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환자삼아 보호자삼아, 진료 보조의 

미명하에,  수련의 선생님들의 치료를 모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자식이 다니는 학교 수련의 선생

님들께 치료 받으시면서도, 너무도 자랑스러워 하셨습

니다. 말끔해진 치주치료와 보철치료로, 아빠는 그 시

절 세상을 다시 사시는 듯 행복해 하셨고, 치료해 주시

던 선생님들을 지금까지 입이 닳도록 칭찬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졸업 3년후, 2000년도에는 고향 근처

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는 동안, 아빠는 기꺼이 아들

의 첫번째 상악 어태치 부분틀니 환자가 돼주셨습니

다. 결혼과 개업으로 서울로 올라온 2001년 이후에는 

간간히 틀니가 헐겁다는 소리 정도로 불편함을 얘

기하실뿐, 항상 자식이 만들어 드린 틀니로 식사는 

잘 하셨습니다. 부분틀니를 잘 쓰시고 계셨지만, 이

내 막내아들은 아빠에게 임플란트를 해주고 싶었습

니다. 사이너스 세미나를 받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아빠는 기꺼이 나의 첫 sinus graft 환자가 돼주셨

습니다. 양쪽 모두, 묵묵히 자식이 시키는대로 아프

다는 소리 하나 없으시며, 잘 따라주셨죠. 피멍이 들

고 불편하셨겠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취할때

만 쭈뼛 깜짝 놀라셨지, 모든 치료는 묵묵히 잘 참으

셨습니다. 자식의 치료이니, 더욱 잘 참아내셨으리

라 생각됩니다. 한 번도 수술 다음날이든, 며칠뒤든 

군소리 안하셨어요. 힘들다는 소리도. 항상 ‘괜찮아

야~’ 하시며. 부족하고, 못 미더웠을 막내 아들에게 

치과 치료만큼은 기꺼이 신뢰를 주셨습니다. 두어번

의 암수술과 몇번의 항암치료도 힘들어 하셨지만 잘 

참아 내셨듯이.

아마 친구분들한테, 전화나 모임에서 임플란트 후

에는 꽤나 자랑 좀 하셨으리라. ‘우리 막둥이가 수술

한것인데, 하나도 안 아파야. 우리 막둥이가 대견하

대. 치대 보내길 잘했어. 수술 참 잘하대. 우리 막둥

이가 한 임플란트 참 짱짱하고 좋구만. 틀니 안쓰니

까 참 편해야.’ 하셨으리라.

부족한 실력의 아들 때문인지, 식습관이신지, 이곳

을 마무리 하면 다른 곳이 탈이 나고, 탈이나면 다시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고. 무한 반복이 시작됐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그것을 빌미로 이따금 서울행을 하셨

죠. 덕분에 자식과 손주들에게 먹일 김치랑 고향에

서 나온 채소꾸러미를 한 봇다리 싸오실 수 있었습니

다. 그당시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시고 아들 사

는 노원구까지 여러 짐 봇다리를 미련스레 들고 오시

는 모습이 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연로해지신 두 분

은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올라오지 못하시니, 자식과 

손주들 먹일 요량으로 여러 봇짐들을 힘들게 들고 오

신 수고가 있으셨던 그때가, 그래도 두 분의 행복한 

시절이었으리라. 아들집에서 일주일동안 치료를 받

으시고, 시골 농삿일이나 모임때문에 다시 내려가고, 

한 두어달후  다시 올라오시고가 연중행사였다. 2016

년도 미국 연수덕에 아빠의 서울행은 잠정 중지 됐

고, 그 이후로 아빠의 기력은 서울행 조차 버거워지

셨다. 그 좋던 기억도. 지하철을 타실줄도. 그 좋던 

건강도. 자식이 어디서 사는 줄도 모르실 정도.

지금도 엄마는 남은 밥을 누룽지로 만드신다. 두

분 식사하시다 남은 밥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시니, 

젊은 시절 해드셨던 것처럼 간식마냥 주위에 두시고 

입이 심심할 때 드시는 것이겠다. 아빠는 갈비를 드

셔도 꼭 골막 있는 것만 챙겨 드시고, 삼겹살도 오돌

뼈있는 부위만 드시는 식성까지도 어찌할 순  없나

보다. 자식이 치과의사시니 맘껏 드시는 거겠지요. 

‘누룽지 같은 딱딱한거 드시지 마세요’는 의미없는 

아우성. 자식도 식성을 아빠 닮아 간다.

요근래, 15여년된 30번대 브릿지 빠지신지도 모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지셨는지, 불편함을 감추시고 싶

으셨는지, 목욕탕에서 때밀어 드릴때, 칫솔질 해드

리며 발견후 처남 치과로 의뢰했다. 미국연수 이후

로는 자의든 타의든, 이제 광주의 처남이 아빠의 주

치의가 됐다. 아쉽게도, 처남 덕분에 그 이후론 나는 

아빠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치과 주치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의 부모님 치아를 생이 끝나는 날까지 책임져 주

고 싶은게 자식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치과의

사니, 최고 혜택을 마지막 순간까지 만끽해 드리고 싶

은 거지요. 치과의사를 만들어 주신 부모님이시니.’

아버지는 자신의 치아를 치대생부터 햇병아리 치

과의사 시절의 막둥이에게 맡기셨으며, 기꺼이 어려

운 틀니, 임플란트, sinus graft수술의 첫 실험 대상

이 돼주셨던 거다. 그 덕분에 미덥지 않던 막둥이는 

보통의 치과의사로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 되돌아보

니, 저 스스로 치과의사가 된 게 아니었고, 아버지의 

희생으로 제대로 치과의사가 돼가고 있었던 거네요.

최장기 최고액 체납 환자라도 좋습니다. 체납액이 

무한정 늘어도 좋습니다. 그 체납액으로 ‘퉁치기’에

는 아부지가 키워주신 치과의사가 그 빚을 갚기에는 

한없이 부족할 듯합니다. 아부지! 편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십시요. 막둥이 아들이 그 빚을 갚을 때

까지요. 아들이 치과의사니.

행복한 저작을 위해 오랫동안 잘 버텨온 치조골과 

남아있는 몇 안되는 자연치들까지도 모두 감사할 따

름입니다. 이젠 남아있는 자연치가 많지 않지만, 끝

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마냥 치과 치료는 계속

됩니다. 모두 임플란트로 교체되고, 그 임플란트가 

다시 문제가 생겨도 아빠의 치료는 계속 되겠지요? 

아들이 치과의사니.

오늘도 치매 초기를 넘어선 아빠와의 의미없는 통

화는 계속되고 녹음된다. 지금 

아빠의 무미건조한 통화 목소리

조차 하염없이 듣고 싶은 날이 

언젠가 올테니까.

2008년 ‘엄마표 칼국수’와 2011년 ‘뼈국’으로 수

필을 기고하고 9년 만에 다시 기고할 정도로, 이렇게

나 바쁘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아쉽게도 그 바쁜 세월은 부모님도 비

껴가진 못하셨습니다. 더불어 나이 들어가는 저 자

신도 부모님과 사랑, 추억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 자

투리 시간에 핸드폰 자판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과 관련된 이 글들을 적으면서, 다

시 오질 않은 회색빛 시절들 이야기가 점점 더 아름

다운 추억으로 각인되고 마음 속엔 따스해지는 감

동을 느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독자를 둔 치의신보가 있어 수줍고 개

인적인 글이었지만, 치과인의 관점에서 열린 마음

으로 지켜봐 주시리라, 마음 놓고 기고할 수 있었습

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의 훌륭하고 수준 높은 글들도 

잘 감상하였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수줍던 수필에 ‘올해의 수

필’이라는 영광을 주셔서,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

니다.

모든 치의신보 독자 분들과 저의 글이 활자화되

어 치의신보에 실리기까지 수고해 주신 치의신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 라는 특수하고 열악한 상황에

서도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모든 치과계에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욱 건

강하고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박래준

비타민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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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ZEST DENTAL SOLUTION
LOCATOR OVERDENTURE SYSTEM

명품은 제값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25년의 역사가 그 품질을 증명해줍니다.

① 앵글어벗트먼트 없이 기울기 60도 까지 수정

② 어벗트먼트의 좁은 교합면 설계

③ 어벗트먼트 이중유지장치

④ 어벗트먼트 금속 강도 32% 증가

(주)한미실업
TEL: 02-555-8688

02-478-4824~5

MOBILE: 010-5330-7143

대리점      서울 신안덴탈 010-3900-8260  인천 로얄덴케어 032-521-2843  대구 대련메디텍 053-626-1320  울산 아이엠 052-224-2873  포항 포항코아덴탈 054-278-5932
부산 루카스메드 010-3854-0387 / 해피스마일 051-507-2870 / 세일글로발 051-465-5456 / 지온메디칼 0502-007-2875  청주 우리덴탈 043-285-6600
대전 유신메디 010-2671-8853 / 한일덴탈 042-482-5910  광주 한빛바이오메드 062-352-7890 / 서전덴탈 010-5414-2582  전북 대림의료기 063-227-2248
원주 반도치재 033-761-5966  제주 이좋은세상 064-751-0477

<계좌안내>
국민은행

777501-04-115568
[예금주] 김삼한 

세계 최초로 기울기 60° 까지 자동 조절되는 

LOCATOR R-Tx

① Metal cap 탈락방지

② 경화 시간 단축

    UV Light Curing 50~70초, Self Curing 5~7분

③ 냄새, 자극 없음    ④ 색깔 : 틀니 레진색

⑤ 재료 절약 - 남은것은 나중사용 가능

⑥ 파절된 덴쳐수리에 바로사용 가능

오버덴쳐 전용
고품질 레진

•Locator 사이즈에 맞는 전용 Bur Kit

기존 
미니임플란트

로디
미니임플란트

LODI - 좁은 골폭에 사용하는 2 piece 미니 임플란트

2.5mm
Cuff Height

2.4mm Diameters

4mm

2.9mm
Length 10, 12, 14mm

30° 30°
어벗트먼트

30° 30°

신제품 출시

앵글 팁은 수정할 때 사용

적응 환자
 ① 골 폭이 좁은 환자 (4mm면 가능)   ② Bone Graft가 어려운 환자   ③ 틀니 유지가 없는 환자

R-Tx Locator 현재 사용가능 품목

▶ 수입

•Astra
•Straumann   Bone Level

Tissue Level
•Brenemark
•Zimmer - Screw Vent
•SIC

▶ 국산

•Osstem
•Dentium
•Dio - UF
•Neo - IS
•Dentis   1Q

Anyone

그것 참 편리하군요

½ 만 채우세요

즉석 레진!

One-body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고 5년 후 메탈 볼이 닳는다면 대책은?

LODI 미니 임플란트는 어벗트먼트만 따로 교체하실수 있습니다.

•특징

     덴쳐 Locator 홀 형성시

     측면 홈을 형성해서

     레진 주입 후 메탈캡 탈락방지

LODI(로디) 미니 임플란트

레귤러 임플란트

Little Osteotomy
Narrow-diameter Implant

Big Osteotomy
Standard Diameter Implant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8 대-B뒷면__Black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8 대-B뒷면__Cyan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8 대-B뒷면__Magenta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8 대-B뒷면__Yellow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8 대-B뒷면__Black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8 대-B뒷면__Cyan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8 대-B뒷면__Magenta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8 대-B뒷면__Yellow_$[ScreenRuling]



｜2020. 12. 28(월)｜제2835호34 학 술

치주, 임플란트 등 풍성한 연제와 함

께한 학술 향연이 마무리됐다.

2020년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 영·

이하 치주과학회) 제60회 학술대회가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플

랫폼 키메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치주질환과 전

신질환’을 주제로 한 별도 세션이 마련

돼 관심을 모았다. 

패널로 참석한 김남윤 원장(김남윤치

주과치과의원)·김수환 교수(서울아산

병원)·김영택 교수(건보공단 일산병

원)는 치주질환과 연관된 전신질환들의 

기전, 빅데이터를 통한 상관성 분석, 당

뇨와 치주·임플란트 치료 등에 대해 강

연했고, 이후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학술대회를 풍

성하게 한 추가 세션도 있었다.

Sunstar panel discussion 세션

에서는 ‘Recent 

concept of the 

peri-implantitis 

treatment’를 주제

로 김창성 교수(연세

치대)·구기태 교수

(서울대 치의학대학

원)·김영택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

원)·신현승 교수(단국치대)·임현창 교

수(경희치대)가 강연·토론을 진행했다. 

Young speaker session에서는 김

현주 교수(부산치대)·이보아 교수(건

보공단 일산병원)·강대영 교수(단국치

대)·송영우 교수(연세치대)가 각 관심 

분야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My research interests” 세션에서

는 이재홍 교수(원광치대)·이창석 원

장(서울이치과의원)·이중석 교수(연

세치대) 등이 최신 연구 분야에 대해 심

도있는 내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메인 학술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심

포지엄에서는 ‘임플란트 1세대가 후학

들에게’를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Classic periodontal therapy’를 ▲

세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Advanced 

periodontal/implant therapy’를 주제

로 한 강연이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조규성 교수(연세치대)와 

계승범 교수(삼성서울병원)가 임플란트, 

치주치료의 장기간 결과에 대해 강연했다.

아울러 녹화 강연과 e-포스터가 전시

됐으며 학회 등록자는 해당기간 동안 4

시간 이상 청취 시 보수교육이 인정됐

다. 보수교육 점수와 관계 없이 필요 시 

원하는 강의를 재 청취 할 수 있는 다시

보기 서비스도 학술대회 종료 후에도 이

틀간 제공됐다. 

또 전공의 임상 및 연구 구연발표는 

이보다 앞선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실

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구 영 회장은 “항상 앞서가고 가장 역

동적인 대한치주과학회의 창립 60주년

을 맞이하여 알차게 구성했다”며 “코로

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치

주, 임플란트 학문의 학술 향연을 마음

껏 즐기셨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좌측부터)김영택 교수·김남윤 원장·김수환 교수가 세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치주·임플란트 학술 향연 풍성하게 결실
치주과학회 제60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개최

치주·전신질환 연관성, 장기 결과 등 내용 ‘다채’

New Book

교정치료에 있어 제2소구치 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신서가 

나왔다. 

강구한 원장이 저술한 ‘치과교

정치료에 있어서 제2소구치 발

거의 당위성(Rationale for the 

Second premolar Extraction in 

Orthodontic Treatment)’을 최근 

명문출판사가 펴냈다. 

치과교정치료에 있어 진단자료 항

목 중 선택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가 하악 전치의 위치설정(거리, 각도)

이다. 이는 동서양의 인종적 차이, 남

녀 성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은 Total deficit 7~8mm에 해당

되는 것이다. 이 범위에 속하는 부정

교합을 가진 사람은 평균성장 양상

을 보이면서 연조직 측모에서는 그다

지 크지 않은 입술 돌출을 나타낼 것

이다. 이 경우 치열의 전치부에서는 

crowding, cross-bite, open-bite 

등의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책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환자를 무

리하게 비발치로 치료하지 말아야 한

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지 않

을 경우 입술 돌출의 현상유지 또는 

악화, open-bite 심화, 전치유도의 부

재로 인한 턱관절 증상 유발, 재발 경

향 증가 등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자: 강구한

■출 판: 명문출판사 02-2248-7586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교정치료 제2소구치 발치 가이드
강구한 원장 ‘교정치료 제2소구치 발거 당위성’ 출간

구 영 회장

마지막 일주일 !  2020년, 진료현장을 응원하며

시청기간은 2배 !
가격은 반의 반값 !

폭풍할인 PACK

정가 730,000원

할인가 150,000원

이벤트 기간

~12월 31일
 까지

월간 KJCD에서 조회수 6만회 돌파로 미니채널과 덴탈퍼블리싱의 베스트셀러 저자가 온라인강의로 결합한 유료 아카데미입니다.  문의 02-924-8500

치과계를 검색하세요.

할인가 150,000
정가 730,000

할인가 150,000할인가 150,000

인상채득과 
Contact 미세 조정
목동부부치과 성무경

바로가기

실패하지 않는

임플란트 교합

라미네이트
최소한 이것만은

행복한 임상 

교합의 이해

다시 돌아온 

요즘, 엔도

총의치 치료,
어렵지않게

Ni-Ti file

총정리

Food Impaction
궁금증을 파헤치다

치주치료의

마스터

이양진 교수

이승규 원장

김도영 원장

조리라 교수

이우철 교수

현동근 원장

이수빈 원장

이승준 원장

김일영 원장

박휘웅 원장

함병도 원장

한종목 원장원장

임플란트

발치 즉시 식립

Fixed Hybrid

Prosthesis 술식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정치료의 문턱

CAD/CAM 장비
구입 가이드

고난도의 임플란트 술식 GBR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강의가 온라인에서 펼쳐졌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장명진·이하 카오미)가 ‘GBR 클라쓰’

를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

인 특강을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GBR 클라쓰라는 제목에 맞게 

GBR의 대표적인 주제인 골이식재, 차

단막, 합병증 해결에 대해 3명의 연자가 

각각 강연을 이끌었다. 우선 손영휘 원

장이 ‘골난하네~ : 실패를 줄이는 골이

식재의 선택기준’을 표제로 동종골과 

이종골의 특성을 살려 적절한 케이스에 

사용하는 선택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현 원장은 ‘막막하네~ : 성공적인 

GBR을 위한 차폐막 선택 가이드라인’을 

연제로 여러 차폐막의 특성과 적절히 사

용된 케이스를 보여주며 선택기준에 대해 

연설했다. 

김현종 원장은 ‘난감하네~ : 슬기로운 

GBR 합병증 대처법’을 주제로 골 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증례와 해결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번 특강 홍보기간에는 카오미 우수

회원 고시 신청을 받았으며 총 27명의 신

청자가 카오미의 새로운 우수회원으로 

등록됐다. 카오미는 매해 우수회원을 위

한 1~2회의 특강을 개최한다.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특강 1회 이상 수료한 정회

원에 한해 우수회원 신청을 받고 있다. 

김성균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오

프라인 세미나가 어려워진 지금, 연자의 

휼륭한 강의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 

놓친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라이브 

스트리밍과 VOD를 동시에 기획했다”

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치과의사가 모

여 치과치료 최신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했다. 

경희치대 치과교정학교실이 주관하고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회장 노상호)가 

후원한 제4회 International Scientific 

Orthodontic Forum(이하 ISOF)이 줌 

웨비나 방식으로 지난 13일 개최됐다. 

‘A new leap into sleep-related 

orthodontics’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ISOF

에서는 국내 500여 명, 해외 200여 명의 치과

의사가 참여하며 열띤 학문의 장을 이뤘다. 

Stanley Liu 교수(Stanford대), 

Jorge Faber 교수(Brasilia대), Ali 

Darendeliler 교수(Sydney대), 

Umakanth Katwa 교수(Harvard대), 

김수정 교수(경희대)가 차례로 강연했

으며, 강연이 진행되는 내내 채팅창을 

통해 전세계 치과의사가 질문을 했고 연

자들이 실시간으로 답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후에는 연자 5명이 

라이브 Q&A 시간을 통해 참가자의 질

문에 답했고, OSA(Obstructive Sleep 

Apnea) 치료에 대한 대가들의 심도 깊

은 토론이 이어졌다. 

미처 대답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는 연자가 직접 작성한 답변을 경희

치대 치과교정학교실 공식 홈페이지

(khuortho-ce.ac.kr)에 게재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폐쇄성 수면무

호흡증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전세계 치

과의사에게 성인 및 소아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에 관한 최신 프로토콜과 치

과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코골이

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효

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제4회 ISOF를 이끈 김수정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힘든 시기에

도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인 포럼을 성

공적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성인 및 소

아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에 관한 치

과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코골이

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효

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교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GBR 클라쓰’ 온라인 특강 ‘쏠린 눈’
카오미, 골이식재·차단막·합병증 해결 강연

Seminar 31 2020. 12. 28(월)｜제2835호

회당 시청자 수 명 돌파!!2,000

www.megagen.co.kr/live/discussion
연자진들의 소중한 노하우를 공유하세요!언제, 어디서든                     MegaGen 클릭 한 번으로You Tube

회당 시청자 수 명 돌파!!2,000

MEGAGEN DISCUSSIONMEGAGEN DISCUSSION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원장님의 핸드폰을 찾아갑니다!

카오미가 GBR 클라쓰 강연을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경희치대 치과교정학교실이 제4회 ISOF를 줌 웨
비나 방식으로 지난 13일 개최했다.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권긍록·이

하 보철학회)가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

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4000여명 이상이 

누적 접속했다.

보철학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에서 제8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reparation for the next decade 

of Prosthodontics’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보철치료의 기본부터 

최첨단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보철적 응

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보철학 분야를 망

라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번 학술대회 총 등록인원은 1431명

이었고, 같은 날 다중 접속을 1회로 기

록했을 때 누적 접속자 총계는 열흘간 

4046명이었다. 가장 접속자가 많은 날에

는 545명이 학술대회 웹페이지에 접속

해 강연을 시청하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연자 2명을 포

함해 총 12명의 연자가 사전 녹화한 동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0-2021년 우수보철치과의사 과정의 

입학식 및 제1강의도 학술대회 홈페이

지 내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구연발표도 동영상으로

영어세션을 포함한 구연 발표는 총30

명이 참가해 역시 동영상 방식으로 진행

됐고, 여러 기관에 소속된 46명이 온라

인으로 포스터를 발표했다. 엄정한 심사

를 통해 안종주(부산대), 이예진(강릉

원주대), 이원중(강동경희대병원), 장우

형(전남대) 등 4명이 우수발표상(구연), 

김예지(단국대), 손영탁(경북대), 양민

성(서울대), 이강신(전북대), 이성희

(경희대), 이영지(원광대), 임창희(연세

대), 차민상(강릉아산병원) 등 8명이 우

수발표상(포스터)을 수상했다.

보철학회 측은 “최초로 온라인 학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강연 내용은 물론 영

상의 질을 높이고 참석자들의 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며, 

학술대회 기간 중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

은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등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학술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

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된 보철학회 정

기 대의원총회의 경우 박상원 대의원 의

장, 조혜원 감사, 권긍록 회장 등 소수 

인원은 학회사무실에서 참여하고, 대의

원, 보철학회 임원 등은 비대면 화상회

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 온라인 접

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 한중석 전 회장, 김성

훈 전 대전·충청지부장, 조신석 전 광

주·전남지부장, 김재희 전 경남·울산

지부장, 김소진 전 대구지부장, 김성훈 

전 Editor-in-Chief에게는 공로패, 박

사학위를 받은 10명의 회원들에게는 표

창장이 전달됐다. 

권긍록 보철학회 회장은 “코로나19 감

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보철학회에서 처

음 시도한 온라인 학술대회를 잘 준비해

준 학회 임원 및 사무원들에게 감사드린

다”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 적극적으

로 등록하고 참여해 준 회원 및 치과의

사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준 여

러 관련 업계에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보철학회 학술대회 4000명 접속 관심 집중
12명 연자 사전 녹화 방식 보철학 분야 ‘총망라’

강연내용·영상 질 향상 노력…총회도 온라인 진행

보철학회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
라인에서 제8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온라인 학술대회 홈페이지.

“치과 치료로 수면장애 개선”
경희치대 교정학교실 4회 ISOF 성료

세계 치과의사 모여 최신 프로토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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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임플란트 등 풍성한 연제와 함

께한 학술 향연이 마무리됐다.

2020년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 영·

이하 치주과학회) 제60회 학술대회가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플

랫폼 키메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치주질환과 전

신질환’을 주제로 한 별도 세션이 마련

돼 관심을 모았다. 

패널로 참석한 김남윤 원장(김남윤치

주과치과의원)·김수환 교수(서울아산

병원)·김영택 교수(건보공단 일산병

원)는 치주질환과 연관된 전신질환들의 

기전, 빅데이터를 통한 상관성 분석, 당

뇨와 치주·임플란트 치료 등에 대해 강

연했고, 이후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학술대회를 풍

성하게 한 추가 세션도 있었다.

Sunstar panel discussion 세션

에서는 ‘Recent 

concept of the 

peri-implantitis 

treatment’를 주제

로 김창성 교수(연세

치대)·구기태 교수

(서울대 치의학대학

원)·김영택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

원)·신현승 교수(단국치대)·임현창 교

수(경희치대)가 강연·토론을 진행했다. 

Young speaker session에서는 김

현주 교수(부산치대)·이보아 교수(건

보공단 일산병원)·강대영 교수(단국치

대)·송영우 교수(연세치대)가 각 관심 

분야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My research interests” 세션에서

는 이재홍 교수(원광치대)·이창석 원

장(서울이치과의원)·이중석 교수(연

세치대) 등이 최신 연구 분야에 대해 심

도있는 내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메인 학술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심

포지엄에서는 ‘임플란트 1세대가 후학

들에게’를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Classic periodontal therapy’를 ▲

세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Advanced 

periodontal/implant therapy’를 주제

로 한 강연이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조규성 교수(연세치대)와 

계승범 교수(삼성서울병원)가 임플란트, 

치주치료의 장기간 결과에 대해 강연했다.

아울러 녹화 강연과 e-포스터가 전시

됐으며 학회 등록자는 해당기간 동안 4

시간 이상 청취 시 보수교육이 인정됐

다. 보수교육 점수와 관계 없이 필요 시 

원하는 강의를 재 청취 할 수 있는 다시

보기 서비스도 학술대회 종료 후에도 이

틀간 제공됐다. 

또 전공의 임상 및 연구 구연발표는 

이보다 앞선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실

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구 영 회장은 “항상 앞서가고 가장 역

동적인 대한치주과학회의 창립 60주년

을 맞이하여 알차게 구성했다”며 “코로

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치

주, 임플란트 학문의 학술 향연을 마음

껏 즐기셨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좌측부터)김영택 교수·김남윤 원장·김수환 교수가 세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치주·임플란트 학술 향연 풍성하게 결실
치주과학회 제60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개최

치주·전신질환 연관성, 장기 결과 등 내용 ‘다채’

New Book

교정치료에 있어 제2소구치 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신서가 

나왔다. 

강구한 원장이 저술한 ‘치과교

정치료에 있어서 제2소구치 발

거의 당위성(Rationale for the 

Second premolar Extraction in 

Orthodontic Treatment)’을 최근 

명문출판사가 펴냈다. 

치과교정치료에 있어 진단자료 항

목 중 선택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가 하악 전치의 위치설정(거리, 각도)

이다. 이는 동서양의 인종적 차이, 남

녀 성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은 Total deficit 7~8mm에 해당

되는 것이다. 이 범위에 속하는 부정

교합을 가진 사람은 평균성장 양상

을 보이면서 연조직 측모에서는 그다

지 크지 않은 입술 돌출을 나타낼 것

이다. 이 경우 치열의 전치부에서는 

crowding, cross-bite, open-bite 

등의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책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환자를 무

리하게 비발치로 치료하지 말아야 한

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지 않

을 경우 입술 돌출의 현상유지 또는 

악화, open-bite 심화, 전치유도의 부

재로 인한 턱관절 증상 유발, 재발 경

향 증가 등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자: 강구한

■출 판: 명문출판사 02-2248-7586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교정치료 제2소구치 발치 가이드
강구한 원장 ‘교정치료 제2소구치 발거 당위성’ 출간

구 영 회장

마지막 일주일 !  2020년, 진료현장을 응원하며

시청기간은 2배 !
가격은 반의 반값 !

폭풍할인 PACK

정가 730,000원

할인가 150,000원

이벤트 기간

~12월 31일
 까지

월간 KJCD에서 조회수 6만회 돌파로 미니채널과 덴탈퍼블리싱의 베스트셀러 저자가 온라인강의로 결합한 유료 아카데미입니다.  문의 02-924-8500

치과계를 검색하세요.

할인가 150,000
정가 730,000

할인가 150,000할인가 150,000

인상채득과 
Contact 미세 조정
목동부부치과 성무경

바로가기

실패하지 않는

임플란트 교합

라미네이트
최소한 이것만은

행복한 임상 

교합의 이해

다시 돌아온 

요즘, 엔도

총의치 치료,
어렵지않게

Ni-Ti file

총정리

Food Impaction
궁금증을 파헤치다

치주치료의

마스터

이양진 교수

이승규 원장

김도영 원장

조리라 교수

이우철 교수

현동근 원장

이수빈 원장

이승준 원장

김일영 원장

박휘웅 원장

함병도 원장

한종목 원장원장

임플란트

발치 즉시 식립

Fixed Hybrid

Prosthesis 술식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정치료의 문턱

CAD/CAM 장비
구입 가이드

고난도의 임플란트 술식 GBR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강의가 온라인에서 펼쳐졌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장명진·이하 카오미)가 ‘GBR 클라쓰’

를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

인 특강을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GBR 클라쓰라는 제목에 맞게 

GBR의 대표적인 주제인 골이식재, 차

단막, 합병증 해결에 대해 3명의 연자가 

각각 강연을 이끌었다. 우선 손영휘 원

장이 ‘골난하네~ : 실패를 줄이는 골이

식재의 선택기준’을 표제로 동종골과 

이종골의 특성을 살려 적절한 케이스에 

사용하는 선택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현 원장은 ‘막막하네~ : 성공적인 

GBR을 위한 차폐막 선택 가이드라인’을 

연제로 여러 차폐막의 특성과 적절히 사

용된 케이스를 보여주며 선택기준에 대해 

연설했다. 

김현종 원장은 ‘난감하네~ : 슬기로운 

GBR 합병증 대처법’을 주제로 골 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증례와 해결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번 특강 홍보기간에는 카오미 우수

회원 고시 신청을 받았으며 총 27명의 신

청자가 카오미의 새로운 우수회원으로 

등록됐다. 카오미는 매해 우수회원을 위

한 1~2회의 특강을 개최한다.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특강 1회 이상 수료한 정회

원에 한해 우수회원 신청을 받고 있다. 

김성균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오

프라인 세미나가 어려워진 지금, 연자의 

휼륭한 강의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 

놓친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라이브 

스트리밍과 VOD를 동시에 기획했다”

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치과의사가 모

여 치과치료 최신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했다. 

경희치대 치과교정학교실이 주관하고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회장 노상호)가 

후원한 제4회 International Scientific 

Orthodontic Forum(이하 ISOF)이 줌 

웨비나 방식으로 지난 13일 개최됐다. 

‘A new leap into sleep-related 

orthodontics’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ISOF

에서는 국내 500여 명, 해외 200여 명의 치과

의사가 참여하며 열띤 학문의 장을 이뤘다. 

Stanley Liu 교수(Stanford대), 

Jorge Faber 교수(Brasilia대), Ali 

Darendeliler 교수(Sydney대), 

Umakanth Katwa 교수(Harvard대), 

김수정 교수(경희대)가 차례로 강연했

으며, 강연이 진행되는 내내 채팅창을 

통해 전세계 치과의사가 질문을 했고 연

자들이 실시간으로 답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후에는 연자 5명이 

라이브 Q&A 시간을 통해 참가자의 질

문에 답했고, OSA(Obstructive Sleep 

Apnea) 치료에 대한 대가들의 심도 깊

은 토론이 이어졌다. 

미처 대답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는 연자가 직접 작성한 답변을 경희

치대 치과교정학교실 공식 홈페이지

(khuortho-ce.ac.kr)에 게재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폐쇄성 수면무

호흡증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전세계 치

과의사에게 성인 및 소아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에 관한 최신 프로토콜과 치

과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코골이

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효

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제4회 ISOF를 이끈 김수정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힘든 시기에

도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인 포럼을 성

공적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성인 및 소

아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에 관한 치

과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코골이

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효

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교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GBR 클라쓰’ 온라인 특강 ‘쏠린 눈’
카오미, 골이식재·차단막·합병증 해결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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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시청자 수 명 돌파!!2,000

www.megagen.co.kr/live/discussion
연자진들의 소중한 노하우를 공유하세요!언제, 어디서든                     MegaGen 클릭 한 번으로You Tube

회당 시청자 수 명 돌파!!2,000

MEGAGEN DISCUSSIONMEGAGEN DISCUSSION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원장님의 핸드폰을 찾아갑니다!

카오미가 GBR 클라쓰 강연을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경희치대 치과교정학교실이 제4회 ISOF를 줌 웨
비나 방식으로 지난 13일 개최했다.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권긍록·이

하 보철학회)가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

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4000여명 이상이 

누적 접속했다.

보철학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에서 제8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reparation for the next decade 

of Prosthodontics’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보철치료의 기본부터 

최첨단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보철적 응

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보철학 분야를 망

라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번 학술대회 총 등록인원은 1431명

이었고, 같은 날 다중 접속을 1회로 기

록했을 때 누적 접속자 총계는 열흘간 

4046명이었다. 가장 접속자가 많은 날에

는 545명이 학술대회 웹페이지에 접속

해 강연을 시청하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연자 2명을 포

함해 총 12명의 연자가 사전 녹화한 동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0-2021년 우수보철치과의사 과정의 

입학식 및 제1강의도 학술대회 홈페이

지 내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구연발표도 동영상으로

영어세션을 포함한 구연 발표는 총30

명이 참가해 역시 동영상 방식으로 진행

됐고, 여러 기관에 소속된 46명이 온라

인으로 포스터를 발표했다. 엄정한 심사

를 통해 안종주(부산대), 이예진(강릉

원주대), 이원중(강동경희대병원), 장우

형(전남대) 등 4명이 우수발표상(구연), 

김예지(단국대), 손영탁(경북대), 양민

성(서울대), 이강신(전북대), 이성희

(경희대), 이영지(원광대), 임창희(연세

대), 차민상(강릉아산병원) 등 8명이 우

수발표상(포스터)을 수상했다.

보철학회 측은 “최초로 온라인 학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강연 내용은 물론 영

상의 질을 높이고 참석자들의 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며, 

학술대회 기간 중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

은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등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학술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

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된 보철학회 정

기 대의원총회의 경우 박상원 대의원 의

장, 조혜원 감사, 권긍록 회장 등 소수 

인원은 학회사무실에서 참여하고, 대의

원, 보철학회 임원 등은 비대면 화상회

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 온라인 접

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 한중석 전 회장, 김성

훈 전 대전·충청지부장, 조신석 전 광

주·전남지부장, 김재희 전 경남·울산

지부장, 김소진 전 대구지부장, 김성훈 

전 Editor-in-Chief에게는 공로패, 박

사학위를 받은 10명의 회원들에게는 표

창장이 전달됐다. 

권긍록 보철학회 회장은 “코로나19 감

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보철학회에서 처

음 시도한 온라인 학술대회를 잘 준비해

준 학회 임원 및 사무원들에게 감사드린

다”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 적극적으

로 등록하고 참여해 준 회원 및 치과의

사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준 여

러 관련 업계에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보철학회 학술대회 4000명 접속 관심 집중
12명 연자 사전 녹화 방식 보철학 분야 ‘총망라’

강연내용·영상 질 향상 노력…총회도 온라인 진행

보철학회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
라인에서 제8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온라인 학술대회 홈페이지.

“치과 치료로 수면장애 개선”
경희치대 교정학교실 4회 ISOF 성료

세계 치과의사 모여 최신 프로토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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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ZEST DENTAL SOLUTION
LOCATOR OVERDENTURE SYSTEM

명품은 제값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25년의 역사가 그 품질을 증명해줍니다.

① 앵글어벗트먼트 없이 기울기 60도 까지 수정

② 어벗트먼트의 좁은 교합면 설계

③ 어벗트먼트 이중유지장치

④ 어벗트먼트 금속 강도 32% 증가

(주)한미실업
TEL: 02-555-8688

02-478-4824~5

MOBILE: 010-5330-7143

대리점      서울 신안덴탈 010-3900-8260  인천 로얄덴케어 032-521-2843  대구 대련메디텍 053-626-1320  울산 아이엠 052-224-2873  포항 포항코아덴탈 054-278-5932
부산 루카스메드 010-3854-0387 / 해피스마일 051-507-2870 / 세일글로발 051-465-5456 / 지온메디칼 0502-007-2875  청주 우리덴탈 043-285-6600
대전 유신메디 010-2671-8853 / 한일덴탈 042-482-5910  광주 한빛바이오메드 062-352-7890 / 서전덴탈 010-5414-2582  전북 대림의료기 063-227-2248
원주 반도치재 033-761-5966  제주 이좋은세상 064-751-0477

<계좌안내>
국민은행

777501-04-115568
[예금주] 김삼한 

세계 최초로 기울기 60° 까지 자동 조절되는 

LOCATOR R-Tx

① Metal cap 탈락방지

② 경화 시간 단축

    UV Light Curing 50~70초, Self Curing 5~7분

③ 냄새, 자극 없음    ④ 색깔 : 틀니 레진색

⑤ 재료 절약 - 남은것은 나중사용 가능

⑥ 파절된 덴쳐수리에 바로사용 가능

오버덴쳐 전용
고품질 레진

•Locator 사이즈에 맞는 전용 Bur Kit

기존 
미니임플란트

로디
미니임플란트

LODI - 좁은 골폭에 사용하는 2 piece 미니 임플란트

2.5mm
Cuff Height

2.4mm Diameters

4mm

2.9mm
Length 10, 12, 14mm

30° 30°
어벗트먼트

30° 30°

신제품 출시

앵글 팁은 수정할 때 사용

적응 환자
 ① 골 폭이 좁은 환자 (4mm면 가능)   ② Bone Graft가 어려운 환자   ③ 틀니 유지가 없는 환자

R-Tx Locator 현재 사용가능 품목

▶ 수입

•Astra
•Straumann   Bone Level

Tissue Level
•Brenemark
•Zimmer - Screw Vent
•SIC

▶ 국산

•Osstem
•Dentium
•Dio - UF
•Neo - IS
•Dentis   1Q

Anyone

그것 참 편리하군요

½ 만 채우세요

즉석 레진!

One-body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고 5년 후 메탈 볼이 닳는다면 대책은?

LODI 미니 임플란트는 어벗트먼트만 따로 교체하실수 있습니다.

•특징

     덴쳐 Locator 홀 형성시

     측면 홈을 형성해서

     레진 주입 후 메탈캡 탈락방지

LODI(로디) 미니 임플란트

레귤러 임플란트

Little Osteotomy
Narrow-diameter Implant

Big Osteotomy
Standard Diamete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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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안종모·이하 구강내과학회) 온라인 

전문학술대회가 지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 130

여 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구강점막질환의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

서는 흔히 접하지만 치료하기 어려워하

는 구강점막질환의 진단과 치료 전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 프로그램은 각각 40분으로 구

성됐으며 ▲심영주 교수(원광치대 구

강내과)가 ‘감별진단의 원리 및 방

법’을 주제로 점막질환 감별을 위해 

고려할 질환의 특징, 발생기전, 전신

질환 등을 포괄적으

로 살펴봤으며, ▲

조은애산드라 교수

(연세치대 구강병

리과)는 ‘조직 검사

의 활용’을 주제로 

개원가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조직검사 활용법을 강의했

다.

이어 ▲이윤실 교수(서울대 치의학대

학원)가 ‘약물치료의 원리 및 방법’을 

주제로 실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약물

에 대해 ▲변진석 교수(경북치대 구강

내과)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주

제로 임상에서 적용가능한 치료법에 대

해 강연했다.

학회 측은 “이번 학술대회는 어렵게

만 느껴지는 점막질환에 대해 학문적 내

용 뿐 아니라 임상적, 실용적인 측면에 

대해 강연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

다”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구강점막질환 진단·치료 노하우 공개
구강내과학회 12월 5일~12일 학술대회 성료

감별진단, 조직검사, 약물·레이저치료 열강

｜2020. 12. 28(월)｜제2835호36 학 술

안종모 회장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국내 치의학 발전에 이

바지하고 치과계 위상을 높인 치과의

사를 찾는다.

치의학회가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2월 19일 오

후 5시까지 받는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연송치의학상

은 국내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

하고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함

으로써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하고자 치의학회에서 제정했으며, 신

흥 연송학술재단(이사장 조규성)이 

후원한다.

연송치의학상은 대상 1명과 연송상 

및 치의학상 수상자를 각 1명 선정한다.

추천 후보 자격은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치협 정

관 제7조(회원의 의무)의 의무를 다한 

회원 ▲2018년 1월~2020년 12월까지 3

년간 SCI 및 SCIE 국제학술지(원저, 

종설, 증례),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

지 또는 치협 협회지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 

그 업적이 현저한 인물에 한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인은 지부장, 치과

대학(원)장, 수련치과병원장, 분과학

회장 등 소속 기관장 1인이다. 단, 앞

선 대상 수상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연송상 및 치의학상 수상자 

또한 선정 7년 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수상자의 연구 활동 지

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연송치의학상

은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연

송상 및 치의학상은 각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금을 대폭 상향했다.

연송치의학상 모집은 치의학회에

서 받는다. 접수는 직접 제출 또는 등

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이 밖에 추천 

서식 및 세부 접수 안내는 치의학회 

공식 홈페이지(www.kads.or.kr)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치의학회는 “올해부터 수상자가 향

후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금

을 상향하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며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이 탁월한 수

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추

천 바란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치의학 발전 이끈 리더 찾는다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오는 2월 19일 마감, 대한치의학회서 접수

연송치의학상을 수상할 17번째 주인공에 쏠린 치과계의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앞선 연송

치의학상 대상 수상자. 왼쪽부터 김백일 교수(15회), 김현철 교수(16회).

www.dailydental.co.kr

광고문의 02_2024_9290광고문의 02_2024_9290

치의신보는 압도적 열독률, 영향력과 신뢰도로
여러분 성공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덴트포토 회원 1000명 설문(2019년) 

  ‘열독률 72.6% 영향력 78.2% 신뢰도 71.0%’ 

뫼비우스의 띠 : 아들이 치과의사

9년만의 기고, 세월 다잡은 글의 힘

      수상 소감

임플란트가 꽤 많은 저희 치과 환자의 파노라마입

니다. 지금껏 한번도 결제를 하지 않으신 저의 치과 

최고액  장기체납환자(전액 미결제) 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산업화 시절의 주역. 치과도 없었

고, 치과도 잘 안가던 시절이고, 자식들 열심히 키우

시고 부모님 봉양하시던 직장인이셨고. 치열하게 자

식들 키우시던 시절부터 막내아들 치대 보내고 아들 

본과 실습 시작할 때까지, 오직 칫솔질이 치아를 위

한 유일한 치료이자 투자이셨겠습니다.

막내아들(92학번) 치대 보내시고, 5년을 기다리시

다가 본인의 은퇴(96년도)와 맞물려, 막내 아들 원내

생 스케일링 실습부터 본격적인 치과 치료는 시작되

었습니다. 치주과 스케일링 실습이후 치주과에서 잇

몸치료와 하악 4전치 발치 하셨고, 보철과에서 하악 

전치부 6전치 브릿지와 36번 크라운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환자삼아 보호자삼아, 진료 보조의 

미명하에,  수련의 선생님들의 치료를 모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자식이 다니는 학교 수련의 선생

님들께 치료 받으시면서도, 너무도 자랑스러워 하셨습

니다. 말끔해진 치주치료와 보철치료로, 아빠는 그 시

절 세상을 다시 사시는 듯 행복해 하셨고, 치료해 주시

던 선생님들을 지금까지 입이 닳도록 칭찬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졸업 3년후, 2000년도에는 고향 근처

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는 동안, 아빠는 기꺼이 아들

의 첫번째 상악 어태치 부분틀니 환자가 돼주셨습니

다. 결혼과 개업으로 서울로 올라온 2001년 이후에는 

간간히 틀니가 헐겁다는 소리 정도로 불편함을 얘

기하실뿐, 항상 자식이 만들어 드린 틀니로 식사는 

잘 하셨습니다. 부분틀니를 잘 쓰시고 계셨지만, 이

내 막내아들은 아빠에게 임플란트를 해주고 싶었습

니다. 사이너스 세미나를 받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아빠는 기꺼이 나의 첫 sinus graft 환자가 돼주셨

습니다. 양쪽 모두, 묵묵히 자식이 시키는대로 아프

다는 소리 하나 없으시며, 잘 따라주셨죠. 피멍이 들

고 불편하셨겠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취할때

만 쭈뼛 깜짝 놀라셨지, 모든 치료는 묵묵히 잘 참으

셨습니다. 자식의 치료이니, 더욱 잘 참아내셨으리

라 생각됩니다. 한 번도 수술 다음날이든, 며칠뒤든 

군소리 안하셨어요. 힘들다는 소리도. 항상 ‘괜찮아

야~’ 하시며. 부족하고, 못 미더웠을 막내 아들에게 

치과 치료만큼은 기꺼이 신뢰를 주셨습니다. 두어번

의 암수술과 몇번의 항암치료도 힘들어 하셨지만 잘 

참아 내셨듯이.

아마 친구분들한테, 전화나 모임에서 임플란트 후

에는 꽤나 자랑 좀 하셨으리라. ‘우리 막둥이가 수술

한것인데, 하나도 안 아파야. 우리 막둥이가 대견하

대. 치대 보내길 잘했어. 수술 참 잘하대. 우리 막둥

이가 한 임플란트 참 짱짱하고 좋구만. 틀니 안쓰니

까 참 편해야.’ 하셨으리라.

부족한 실력의 아들 때문인지, 식습관이신지, 이곳

을 마무리 하면 다른 곳이 탈이 나고, 탈이나면 다시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고. 무한 반복이 시작됐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그것을 빌미로 이따금 서울행을 하셨

죠. 덕분에 자식과 손주들에게 먹일 김치랑 고향에

서 나온 채소꾸러미를 한 봇다리 싸오실 수 있었습니

다. 그당시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시고 아들 사

는 노원구까지 여러 짐 봇다리를 미련스레 들고 오시

는 모습이 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연로해지신 두 분

은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올라오지 못하시니, 자식과 

손주들 먹일 요량으로 여러 봇짐들을 힘들게 들고 오

신 수고가 있으셨던 그때가, 그래도 두 분의 행복한 

시절이었으리라. 아들집에서 일주일동안 치료를 받

으시고, 시골 농삿일이나 모임때문에 다시 내려가고, 

한 두어달후  다시 올라오시고가 연중행사였다. 2016

년도 미국 연수덕에 아빠의 서울행은 잠정 중지 됐

고, 그 이후로 아빠의 기력은 서울행 조차 버거워지

셨다. 그 좋던 기억도. 지하철을 타실줄도. 그 좋던 

건강도. 자식이 어디서 사는 줄도 모르실 정도.

지금도 엄마는 남은 밥을 누룽지로 만드신다. 두

분 식사하시다 남은 밥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시니, 

젊은 시절 해드셨던 것처럼 간식마냥 주위에 두시고 

입이 심심할 때 드시는 것이겠다. 아빠는 갈비를 드

셔도 꼭 골막 있는 것만 챙겨 드시고, 삼겹살도 오돌

뼈있는 부위만 드시는 식성까지도 어찌할 순  없나

보다. 자식이 치과의사시니 맘껏 드시는 거겠지요. 

‘누룽지 같은 딱딱한거 드시지 마세요’는 의미없는 

아우성. 자식도 식성을 아빠 닮아 간다.

요근래, 15여년된 30번대 브릿지 빠지신지도 모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지셨는지, 불편함을 감추시고 싶

으셨는지, 목욕탕에서 때밀어 드릴때, 칫솔질 해드

리며 발견후 처남 치과로 의뢰했다. 미국연수 이후

로는 자의든 타의든, 이제 광주의 처남이 아빠의 주

치의가 됐다. 아쉽게도, 처남 덕분에 그 이후론 나는 

아빠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치과 주치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의 부모님 치아를 생이 끝나는 날까지 책임져 주

고 싶은게 자식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치과의

사니, 최고 혜택을 마지막 순간까지 만끽해 드리고 싶

은 거지요. 치과의사를 만들어 주신 부모님이시니.’

아버지는 자신의 치아를 치대생부터 햇병아리 치

과의사 시절의 막둥이에게 맡기셨으며, 기꺼이 어려

운 틀니, 임플란트, sinus graft수술의 첫 실험 대상

이 돼주셨던 거다. 그 덕분에 미덥지 않던 막둥이는 

보통의 치과의사로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 되돌아보

니, 저 스스로 치과의사가 된 게 아니었고, 아버지의 

희생으로 제대로 치과의사가 돼가고 있었던 거네요.

최장기 최고액 체납 환자라도 좋습니다. 체납액이 

무한정 늘어도 좋습니다. 그 체납액으로 ‘퉁치기’에

는 아부지가 키워주신 치과의사가 그 빚을 갚기에는 

한없이 부족할 듯합니다. 아부지! 편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십시요. 막둥이 아들이 그 빚을 갚을 때

까지요. 아들이 치과의사니.

행복한 저작을 위해 오랫동안 잘 버텨온 치조골과 

남아있는 몇 안되는 자연치들까지도 모두 감사할 따

름입니다. 이젠 남아있는 자연치가 많지 않지만, 끝

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마냥 치과 치료는 계속

됩니다. 모두 임플란트로 교체되고, 그 임플란트가 

다시 문제가 생겨도 아빠의 치료는 계속 되겠지요? 

아들이 치과의사니.

오늘도 치매 초기를 넘어선 아빠와의 의미없는 통

화는 계속되고 녹음된다. 지금 

아빠의 무미건조한 통화 목소리

조차 하염없이 듣고 싶은 날이 

언젠가 올테니까.

2008년 ‘엄마표 칼국수’와 2011년 ‘뼈국’으로 수

필을 기고하고 9년 만에 다시 기고할 정도로, 이렇게

나 바쁘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아쉽게도 그 바쁜 세월은 부모님도 비

껴가진 못하셨습니다. 더불어 나이 들어가는 저 자

신도 부모님과 사랑, 추억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 자

투리 시간에 핸드폰 자판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과 관련된 이 글들을 적으면서, 다

시 오질 않은 회색빛 시절들 이야기가 점점 더 아름

다운 추억으로 각인되고 마음 속엔 따스해지는 감

동을 느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독자를 둔 치의신보가 있어 수줍고 개

인적인 글이었지만, 치과인의 관점에서 열린 마음

으로 지켜봐 주시리라, 마음 놓고 기고할 수 있었습

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의 훌륭하고 수준 높은 글들도 

잘 감상하였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수줍던 수필에 ‘올해의 수

필’이라는 영광을 주셔서,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

니다.

모든 치의신보 독자 분들과 저의 글이 활자화되

어 치의신보에 실리기까지 수고해 주신 치의신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 라는 특수하고 열악한 상황에

서도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모든 치과계에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욱 건

강하고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박래준

비타민치과의원 원장

2020. 12. 28(월)｜제2835호｜29올해의 수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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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성근·

이하 대노치)가 ‘100세 시대를 맞이

하는 우리의 준비’라는 대주제로 시

행한 2020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가 

400여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

무리 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 웹사이트 클

라썸(https://classum.com)을 통해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김범택 교수(아

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치과의

사가 알아야 할 노인에서 골다공증 치

료 약물의 최근 동향’ ▲이정근 아주대 

치과병원 치과진료센터장이 ‘Current 

Opinion on MRONJ: Prevention and 

Treatment’ ▲김동현 단국치대 죽전

병원 경기장애인진료센터장이 ‘노년 

장애의 이해’ ▲배정인 원장(서울 강남

치과의원)이 ‘개인치과의 디지털의 활

용’에 대해 강의했다. 

또 ▲박시찬 원장(늘푸른치과의

원)이 ‘무치악 환자에 대한 디지털 

활용’ ▲민경만 원장(서울 메이치과

의원)이 ‘교합이 붕괴된 노인환자의 

통합적 접근을 이용한 치료’ ▲여인

성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보

철과 교수가 ‘골-임플란트 계면의 3

차원적 평가: 노인환자를 위한 임플

란트 표면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

며, 최근 문제가 되거나 관심이 증가

하는 노년 치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뤄 참가자들

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온라인으로 이뤄진 포스터 경

연대회에서는 ‘구강작열감증후군 환

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발

표한 최지혜 회원이 대상을, ‘대한

민국 노인치의학의 정체성과 미래’

를 발표한 강경리 교수가 금상을, 

‘Symptomatic TMJ herniation 

through a foramen of Huschke 

A case report’를 발표한 송희정 

회원이 은상을 각각 받았다. 

이성근 대노치 회장은 “코로나19로 

언택트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많은 분

들이 호응을 해 줬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내년 또 좋은 주제의 학술

대회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대한노년치의학회 온라인 강좌 캡처 화면.

노인 환자 ‘진료 모든 것’ 살피다
대한노년치의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성황

노년장애, 골다공증 등  다양한 주제 다뤄

｜2020. 12. 28(월)｜제2835호38 학 술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의원)

이 지난 12월 5일 제주지부 회관에서 40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성공

적으로 진행했다.

‘2020년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및 

보험청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

서 김욱 원장은 각 소주제별 임상사례와 

노하우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김 원장은 강의를 통해 현재 제

부지부의 턱관절 물리치료 인증기관은 

현재 218개 치과 병, 의원 중 16개소에 

불과한 실정(7.3%)이라는 점을 강조하

며 턱관절장애 임상 진료, 보험 청구, 물

리치료 인증기관 신청 등에 더 많은 노

력을 촉구했다.

강의 이후에는 이개측두신경전달마

취·턱관절장애, 근막통증, 두통, 편두

통, 이갈이 환자 등을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교육연구회 소속 구강내과 전문의

가 시연에 나섰다. 

김재홍, 남진우, 김성헌, 손병진 원장

과 김지락 교수(대구 가톨릭병원 구강내

과)가 양측 교근, 측두근, 승모근 등에 대

한 치료뿐 아니라, 안면 주름 개선을 위

한 보툴리눔톡신 주사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보수교육에 참여한 오덕근 前치

협 감사(영도치과의원)는 “오늘 턱관절

장애의 진단, 치료·보험청구에 대한 강

의를 들어보니 구강내과가 임상적으로

도 매우 크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물

리치료나 보험청구에 대한 내용은 일선 

개원의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관계자는 “‘찾

아가는 턱관절 교육·시연’으로 진행된 

이번 보수교육은 참여 회원들의 열띤 호

응과 지부 임원진의 성원으로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제주지부 턱관절장애 보수교육 성료
구강내과 전문의 교근·측두근·승모근 치료도 ‘눈길’

김 욱 원장 진단·치료·보험청구 다채로운 강연 펼쳐

제주지부에서 4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강연 중인 김욱 원장.

보니다 듀얼 알파 
구강 카메라

Differentiated Technology
Innovative in Oral Camera

스마트한 HD 초고화질 구강 카메라
접사 기능 부터 눈금자 측정 모드까지

쉽고 편리한 HD급 고화질
보니다 듀얼 알파(Bonida  Dual Alpha) 구강 카메라
별도 디지털 카메라 사용 시, 메모리 카드의 사진을 PC로 옮기
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보니다 듀얼 알파'는 최초로 Dual 
Camera 기능과 치수 측정 기능을 채택하였고 선명하고 깨끗한 
HD급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여 원활한 환자 상담 가능  

편리한 치수 측정 모드 
촬영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화면에 십자형태의 눈금
자가 나타나고 측정 위치에 따라 눈금 비율이 조정
측정 모드는 Intra-oral 카메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측정된 치수는 참조용

HD 720p 해상도 & 빠른 Frame rate 
HD 720p의 높은 해상도를 30 Frame 빠른 속도로 
출력하여 끊김 없는 선명한 영상 구현

빠른 오토 포커스 기능
수정체와 유사한 액체렌즈 사용하여 원터치 조작으로 오
토 포커스 및 접사 촬영 가능

넓은 초점/포커스 범위 촬영 가능 
세계 최초 Dual 카메라 채택하여 광범위 초점 범위 촬영 가능, 
Intra 카메라 최소 5mm, Extra 카메라는 무한대 초점 거리

* 전원 절전 모드: 10분 카메라 미사용 시, 자동 절전 모드로 변환

(주) 맥스덴탈 본사   032)624-3277 sales@maxdental.co.kr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보니다 듀얼 알파

Differentiated Technology
Innovative in Oral Camera

스마트한 HD 초고화질 구강 카메라
접사 기능 부터 눈금자 측정 모드까지

보니다 듀얼 알파(Bonida  Dual Alpha) 구강 카메라

Camera 기능과 치수 측정 기능을 채택하였고 선명하고 깨끗한 

Extra 카메라 보호
슬라이더 커버
Intra 및 Extra 카메라 자동 
전환 기능과 비사용 시 Extra 
카메라 보호 커버 기능

카메라 기능 색상 구분
USB 연결 상태를 LED 색상
으로 구분, Amber(황색)는 
장치 인식 중 표시,Green은 
사용 가능 표시

원터치 금속 커넥터 사용
원터치 탈착으로 사용 편리, 
완전한 금속 재질로 충격에 
강하며 고급 외관 디자인

원터치 금속 커넥터 사용
원터치 탈착으로 사용 편리, 
완전한 금속 재질로 충격에 
강하며 고급 외관 디자인

휩쓴 10대 뉴스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대표 K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

고받았다.

유디치과 관련 1심 선고가 지난 12월 10일 서울중

앙지법(제22형사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유디

치과 대표 K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

다. 이어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O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K씨는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을 하

는 입장이었던 점, O씨는 부사장으로 자금 관리를 

했던 점, Y씨 등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

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모두 고려했다. 이들의 

책임은 비교적 무겁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유디치과 7년 만에 무더기 벌금형 선고 

유디치과 대표 K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

았다. 지난 12월 10일 유디치과 재판에 참석한 김재성 법제이사·최

치원 총무이사 외 치협 관계자 모습

치협이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데 이

어, 상습 치과 10여 곳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치협 31대 집행부는 지난 6월 1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집행한 치과 병·의

원에 광고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기존 계도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의 처벌위주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불법

의료광고와 전면전’을 천명했다.

이후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

이사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불법의

료광고를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게재한 10개 의료기

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상습 치과 검찰 고발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가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내년 1월을 기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

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1월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를 시행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표

준화 등 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대회원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가 전회원 

대상 반대서명 운동을 12월 26일까지 진행, 취합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확대 ‘우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

관까지 확대키로 해 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반대 성명

을 내는 등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이 국내외를 강타

하면서 오프라인 일변도인 치과계 보수교육 시장에 

온라인 세미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

한 것인데, 2020년도 보수교육 개최 건수에서도 온라

인 139건, 대면 95건으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과의사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에서도 응답자 63.3%가 언택트 세미나가 새로운 트

렌드로 자리 잡고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상향한 온

라인 보수교육 점수 한도를 내년 6월까지 4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온라인 보수교육 열

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 여파…온라인 세미나 열풍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치과계 보수교육 시장에 온라인 세

미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형성된 비대면(언택트) 

문화와 공공의료 확대 요구가 맞물려 대두한 원격의

료 논란이 치과계까지 번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

월부터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를 근거로 일부 비대

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당초 원격의료 논란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퍼져 거

센 반발을 야기했다. 이후 치과계에서도 원격의료가 

우려되는 ‘치과 앱’이 속속 등장한 데 이어, 일부 지

자체에서도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시행

하겠다고 발표해 강한 반대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치협은 원격의료 반대와 원천적 차단 입장을 적극적

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시

작돼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하자, 보건복지

부는 지난 1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공

고하고 각 의료기관이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으로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치과 원격의료 논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형성된 비대면 문화 등이 맞물려 치과계 원

격의료 논란이 일었다.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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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과계 

치과계의 숙원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12

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9년여만의 낭보다.

일명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의 창궐을 막기 위해 치협 

집행부가 강력히 촉구해 온 핵심 사항들이 반영돼 

있다.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

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의료의 상업화 준동에 법

적, 실효적 쐐기를 박았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쾌거’

치과계의 숙원인 
1인 1개소법 보완입

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

의에서 재석의원들
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올해 1월 말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여파는 

경영난으로 시름하던 치과 개원가에 더욱 뼈아팠다.

2, 3월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과 더불어 지

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8, 9월. 11월 이후 대유행으

로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일상이 됐다.

치협 회원 318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

영 피해를 조사한 결과, 환자 수와 수입이 최대 35%, 

34% 감소했으며 소규모 개원일수록 피해가 컸다.

이 같은 경영난은 개원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4~6월 개원한 전국 치과의원 수는 총 128

곳으로 지난해 동기간(182곳) 대비 약 30%(54곳) 줄

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내년 3, 4월경까지

가 개원가에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과계도 ‘강타’ 개원가 흔들

올 초 전 세계를 휩
쓴 코로나19의 여파

는 경영난으로 시름
하는 치과 

개원가에 뼈아팠다
.

올해는 이상훈 협회장이 이끄는 제31대 집행부가 

힘찬 새 출발을 알렸다.

2차 결선투표에서 52.16% 득표율을 기록한 이상훈 

당선자는 치과계를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세 

번째 도전 만에 민심을 잡았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의사 인력수급조절, 건강보

험수가현실화, 치과진료영역사수 및 창출과 더불

어 사무장치과, 불법광고, 먹튀치과 등 개원가 질

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약

속했다.

아울러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근관치료 

수가 개선,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 등 가시적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 새해에도 좋은 소식들이 기대

된다.

‘개혁 클린 리더십’ 31대 이상훈 집행부 출범   

이상훈 신임 회장이
 세 번째 도전 만에

 당선의 영예를 안
았다.

2020년은 치과 전문의 1만 명을 돌파한 원년으로 

기억될 해다. 

지난 11월 22일 세종대 등에서 치러진 2020년도 통

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 결과 

3434명이 새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 배출되며 본

격적인 다수 전문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기존 전문의 9115명에 새로 배출된 3423명을 합

친 총 전문의 수는 1만2538명이다. 이번 통치 전문의

시험 합격자를 포함한 누적 전문의 현황을 살펴보

면 통합치의학과가 5605명으로 가장 많다. 통합치의

학과를 제외한 과목은 총합 6933명으로 치과교정과 

1452명, 구강악안면외과 1390명, 치과보철과 1343명, 

치주과 908명, 치과보존과 774명, 소아치과 659명 등

이다. 

치과 전문의 1만 명 시대 개막

지난 11월 22일 치
러진 2020년도 통

합치의학과 치과의
사전문의 자

격시험 2차 시험 결
과 3434명이 새로

 통합치의학과 전문
의로 배출

되며 본격적인 다수
 전문의 시대를 열

게 됐다.

올해에는 현실에 맞게 개정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이 5월 1일부터 실시되고, 근관치

료 급여 적용 범위가 11월부터 확대되는 등 의미 있

는 급여제도 변화가 있었다. 

보철물 제거 간단 항목에 GI, 광중합형 등의 항목

을 넣어 급여로 인정받는 행위를 명확히 했으며, ▲

복합레진 충전 후 3개월 이내 재충전 시 복합레진 충

전 소정점수의 50%와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 인

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소정점수의 50% 

인정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근관치료 급여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근관

장측정검사’가 치료기간 중 기존 근관당 1회에서 3

회로 확대 인정된다. ▲근관성형도 기존 1회에서 2회

까지 인정받게 됐다.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 

치료도 급여 적용을 받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근관치료 급여 확대 

현실에 맞게 개정
된 12세 이하 광중

합형 복합레진 급
여기준이 지

난 5월 1일부터 실
시되고, 근관치료

 급여 적용 범위도
 11월부터 확

대됐다.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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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환자와 임플란트 2

지·상·강·좌양병은 교수

｜2020. 12. 28(월)｜제2835호40 임 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령 환자에서 증가된 당뇨병에 

대해 살펴본다. 치과의사는 남아있는 치열을 검사하면

서 당뇨병과 같은 치주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요인을 사

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런 환자들에서 치주염의 진행은 

기존 임플란트 수복물의 기능적 부하를 변경하거나, 추

가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할 수 있다. 당뇨병을 가진 환

자는 고혈당 환경에서 입증된 골아 세포 분화 및 증식 

감소, 콜라겐 생성 감소 및 골아 세포 세포 사멸 증가로 

골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저혈당의 증상과 증후에 대해 충

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confusion

·sweating

·shakiness/tremors

·tachycardia

·dizziness

·feeling of “impending doom”

·seizures

·loss of consciousness

2007년 systemic review(Klokkevold IJOMI 2007)

에 따르면 당뇨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플란트 생존

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불량한 혈당 조절은 수술 후 감염의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임플란트 수술 뿐 아니라 당뇨병 환

자를 위한 수술 관리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

다. (i) 환자의 병력, 현재 치료 요법 및 시간 경과에 따

른 혈당 조절 수준에 대한 철저한 지식 (ii) 제대로 통제

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의 수술 요법 최소화이다. 

우리 몸의 혈액에는 120일 정도의 수명을 가진 적혈

구가 존재하며,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가 포도당과 

결합하면서 당화혈색소(HbA1c)를 형성한다. 당뇨환

자에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당화혈색소의 수

치가 증가하게 된다. 당화가 일어난 적혈구는 수명이 

조금 짧아지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는 약 3개월간의 

혈중 혈당 농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HbA1c는 이전 2~3 

개월 동안 환자의 평균 혈당 수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다. HbA1c가 8%를 초과하는 경우 

미국당뇨병학회는 혈당 조절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관리 요법에 의사의 개입을 권장한다.(그림1) 

수술 후 수술 합병증의 위험은 아마도 혈당 조절

이 가장 열악한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크다. 따라서 

HbA1c가 10% 이상인 환자는 HbA1c가 7%인 환자보

다 문제 위험이 더 높다. 치과의사는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 제제를 알고 있어야하며 예정된 치과 예약 시

점 동안 최대 인슐린 활동 가능성을 평가해야한다. 예

를 들어, 오전 8시 치과 예약 환자가 오전 7시에 아침 식

사를 하기 직전에 short-acting 인슐린을 주사하는 경

우, 치과 예약 중에 최고 인슐린 활성도와 최저 혈당 수

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흡연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흡

연자의 실패율은 비흡연자보다 2~2.5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Lambert 2000 Ann Periodontol), 흡연의 

영향은 하악 임플란트보다 상악 임플란트에서 더 크다. 

흡연 환자 관리의 핵심은 철저하고 상세한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다. 금연을 하지 않고는 실패율이 높을 수 있

음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다음은 환자 요인보다 노령환자에서 어떻게 하

면 국소요인을 조절하여 치조골 소실을 줄일 수 있

을지를 알아본다. 첫번째로 외과적인 손상을 줄이도

록 하는 것이다. 외과적 외상으로 인해 실패한 임플

란트는 종종 섬유질 결합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거

나 junctional epithelium의 apical extension을 보

인다(Piatelli, Biomat 1996). periosteal elevation

은 crestal bone loss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로 추

측되므로, 노령환자에서 골막 거상을 최소로 하는 것

이 치조골 유지에 도움이 된다. 혈관이 잘 공급되는 

spongy bone(cancellous bone)은 상대적으로 혈

액 공급이 제한적인 compact bone(cortical bone)

보다 스트레스를 더 빨리 분산시키고 치유 능력이 더 

크다(Huiskes, Acta Orth Scand 1980). 하악골에서 

cortical bone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시 

높은 torque가 발생할 수 있다. 골압박은 생체 내 골막 

혈액 공급을 손상시키고, 골괴사를 유발하며, 골 흡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Roberts 1999, Egger 1949, 

Trehame 1981). 따라서 이런 상황이 의심되는 악골의 

경우, 적절한 crestal drill과 tapping drill을 사용하여 

골압박이 심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그림2) 

또한 골의 온도상승이 드릴의 속도보다는 적용되는 

힘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에 (Matthews 

1972), cortical bone의 처음 2-3mm드릴링 시에 high 

speed drill을 잠깐 사용한 후 임플란트 드릴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된다.(그림3, 4)

드릴링 부위를 식히기 위해 5-10 초마다 드릴링 

cycle을 중단 하는 것이 권장되고 (Sharawy 2002), 주

수용 식염수를 약간 차게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골

막 거상을 동반 한 골수술 후 평균 수평 골 손실은 약 

0.8mm이며, 골의 회복 가능성은 cortical bone 하방에 

존재하는 cancellous bone 의 양에 크게 의존된다고 

보고(Wilderman 1970)됨으로 cancellous bone의 양

에 따라 수술을 침습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최소 

침습 수술을 위해 짧거나 가는 임플란트의 사용이 추천

된다. 최근 여러 회사들에서 titanium과 zirconium의 

합금을 통해, 생체친화성은 pure titanium에 근접하면

서, 생역학적 강도는 grade V titanium에 필적하는 제

품들을 내어놓아 구치부에서도 가는 임플란트로 장기

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Herrmann, JCMFS 

2016). 그러나 적응증을 초과하는 하중이 오랜 기간 가

해질 경우 가는 임플란트이 파절이 예상(Karl, JOMI 

2014)되기에 증례 선택에 신중해야 하겠다. 

최근 들어 cone-beam CT 및 여러 소프트웨어의 도

입으로 악골의 cortical bone과 cancellous bone의 

양을 측정하기가 용이해졌다.(그림5) 연구에 따르면, 

cancellous bone의 양이 많을 수록 치조골 소실이 감

소하였다 (Simons, COIR 2014). 

하악 cancellous bone의 비율은 1년 및 3~4년 

loading에서 임플란트 주변 변연골 손실의 결과를 예

측하는 요인이기에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cortical bone과 cancellous bone 비율 분석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너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라면 fixture의 shoulder 부분이 cancellous bone으

로 충분히 위치되도록 subcrestal로 식립되어야 할 것

이다. 혈관 및 mesenchymal cell이 풍부한 marrow 

space를 포함하는 cancellous bone은 cortical 

bone보다 빠르게 remodelling 될 가능성이 있으며 

(Franchi. 2005) (그림6) 이것은 cancellous bone이 

cortical bone 보다 새로운 상황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혈관이 잘 형성된 bone bed

는 뼈 치유를 담당하는 세포, 조절 인자, 영양소 및 혈관

의 기원이기 때문에 외과적 외상과 임플란트가 부하를 

견디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림1)

(그림2)

(그림5)

(그림3)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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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무료 *참석시 MEGA SIL 1Box(4ea)증정 (4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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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ABT, Temp. cr. 상담당일 한번에 해결하는

이제 오전에 상담하고, 오후에 바로 수술/보철까지 가능한 
R2 Solution을 도입해보세요!

디지털

초보자도!

최소

투자로도!

지금

원장님

치과도!

디지털

초보자도!

최소

투자로도!

지금

원장님

치과도!

디지털

초보자도!

최소

투자로도!

지금

원장님

치과도!

디지털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할 수 있습니다!

1
VISIT

1
STEP

1
DAY ·당일 신규 깜찍이 환자도 가이드 수술로 빠르고 안전하게!

·확실한 초기 고정력 확보! 높은 ISQ값 보장!

·당일 보철 Loading으로 환자분의 방문과 동의율을 높이세요!

최소 내원! 최소 진료 시간! 빠른 회복!

지 역 일 시 연 자 장 소 등 록 문 의

대 전 1/13 (수)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메가젠 대전 세미나실]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84 베스트탑빌딩 5층

윤주영 팀장
010-7469-0611

부 천 1/18 (월)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부천 고려호텔]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 고려호텔 3층 세미나실

이현호  팀장
010-2804-7057

대 구 1/20 (수)
정 제 형 원장

(굿모닝문수치과)
[대구미르치과병원]
대구 중구 공평로 12 대구미르치과병원 지하1층 세미나실

신재협  팀장
010-3157-8340

수 원 1/20 (수)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수원컨벤션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이철휘  팀장
010-4042-2875

청 주 1/20 (수)
노 동 수 원장
(진천서울치과)

[경영문화연구원 안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2-1 태산빌딩 4층 세미나실

이현규  팀장
010-4730-0737

광 주 2/3 (수)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광주시치과의사회]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48 2층 대회의실

최시영  팀장
010-6424-5037

울 산 2/17 (수)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시 남구 돋질로 97 6층 회의실

안현수  팀장
010-8286-8182

이 천 2/24 (수)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이천 미란다호텔]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5번길 45 2층 애플민트홀

정연석  팀장
010-8784-6802

창 원 2/25 (목)
최 진 원장

(서울미르치과)
[창원고운치과병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95 13층 세미나실

방일라  팀장
010-8698-1565

        진정한 chairside digital 치과란?

        상담 후 2시간 안에 가능한 가이드 수술과 임시보철 제작

        

        어려울 것 1도 없는 Guide와 Temporary Crown Design

        

PROGRAM  (19:00~22:00)

1

2

3

4

5 Hands-on: R2GATE Premium S/W 활용한 진단 및 디자인 
R2GATE를 이용한 Implant Placement

Oneday 임플란트 어떻게 가능할까?
- 가이드와 보철 두 가지 모두 제작 가능한 경제적인 CAD/CAM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열 및 호흡기 질환 등
사전 건강 상태 문진 시행

전 세미나실
사전 방역 실시

전 출입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마스크 구비)

비접촉식 체온 측정
37.5℃ 이상 출입 제한

37.5°

BURE TM

1인용 안티 비말
가림막 설치

사회적 거리두기
참석 인원 제한

37.5°

BURE TM

37.5°

BURE TM

37.5°

BURE TM

37.5°

BURE TM

37.5°

BURE TM

엄격한 코로나19 예방 프로토콜 시행중 메가젠 임플란트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활동과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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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기 어렵거나 주의가 필요한 host factor 

evaluation을 차치하고, 임플란트의 선택이나 식립 부

분과 관련하여 노령환자에서 임플란트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첫번째로 platform switching concept이 내

장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platform switching

이란 더 큰 직경의 임플란트 칼라에 더 작은 직경의 어 

버트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일컫는다.(그림7) 

실제로는 butt joint를 가진 implant에서 쓰던 개념

이지만, 한국에서 주로 임상에 많이 사용되는 conus 

connection implant에서는 직경이 큰 임플란트를 쓰

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

해야하는 상황이나 임플란트가 심미적 영역에 식립되

어야 할 때, 더 큰 임플란트가 바람직하지만 보철 공간

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Baumgarten 2005). 

하지만 적절한 emergence profile을 얻기 위해 충분

한 공간이 필요하다 (Gardner 2005). Bone-implant 

interface 에서 응력 집중을 피할 수 있지만, 이러한 

힘들이 abutment나 abutment screw에서 증가된다

는 점 (Maeda Y 2008)은 염두해야 한다. 치은이 얇은 

부위에 임플란트가 식립될 경우에 이런 concept이 내

장된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임플란트보다 장

기적 tissue stability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 non-submerged implant를 사용하는 것

이다. 심미적 이유가 중요치 않다면 이러한 형태의 임

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tissue stability에 좋은 효과

를 줄 수 있다. 2차수술이 필요한 submerged implant

는 biologic width에 유해할 수 있는 junctional 

epithelium의 apical migration이 생길 수 있는데, 

non-submerged implant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 

microgap이 crestal bone에서 일정 부분 떨어져 위치

함에 따라 biologic widith가 잘 유지되며 또한 crestal 

bone으로부터 micromotion 부위가 떨어져 있어 장기

간 치조골 볼륨 유지에 도움이 된다. 세번째로 occlusal 

overload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fixture 위치가 

중요하다. 교합력에 잘 상응할 수 있는 부위에 임플란트

가 식립되도록 한다. 다양한 tool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guided surgery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예정된 crown의 width에 맞게 나온 드릴을 사용하거나 

(그림8-12), static guide를 사용하거나 dynamic guide

를 이용해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추후 보철 완성시 적절

하게 교합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tool의 사용은 원치 않는 곳으로의 골의 

천공을 예방할 수도 있다. 특히 하악설측으로의 천공

은 출혈과 기도폐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Yang 

2009 JKOMS)(그림13), 악골의 위축이 심한 노령 환자, 

특히 anticoagulant를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적절한 

drill path를 유지하여 골의 천공이나 동맥혈관들을 건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노령환자

에서의 임플란트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병은 교수

·한림대 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한림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겸 임플란트학과장

·한림의대 치과학교실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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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그림9)

(그림11)

(그림10)

(그림12)

(그림13)

(그림7)

(그림6)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은 어렵지만 후

배와 모교를 위한 선배의 마음은 변함없

었다. 

경희치대 28기(대표 이 윤)가 졸업 20

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일 모교를 방문, 

발전기금 3300만 원을 치과대학(학장 정

종혁)에 기탁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경희치대 

28기 졸업생을 대표해 경희치대에서 교

수로 재직 중인 김규태·최병준 교수와 

이 윤, 노원종, 박승훈, 백기현, 정재욱 

원장이 방문해 28기의 뜻을 전했다. 

당초 28기 동문은 졸업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모금을 진행했

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행사가 어려

워지자 모금된 액수 전액을 모교발전에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기금은 학생의 임상술기 증진 및 

졸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사

용할 예정이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소외된 지역 내 이웃들을 돕고 있는 

(사)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이

사장 박문주·이하 나눔봉사단)의 손을 

맞잡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나눔봉사단 측은 신협 사회공헌재단

과 취약계층 무료치과진료사업 지원을 

위한 2000만 원 기부금 전달식을 지난 

17일 부산지부 회관에서 진행했다고 밝

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한상욱 나눔

봉사단 이사(부산지부 회장), 차상조 운

영위원장, 이재호 부산치과의사신협 이

사장, 김율구 상임이사와 남기화 신협 

사회공헌재단 이사, 이동엽 신협중앙회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욱 나눔봉사단 이사는 “코로나19

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

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기화 신협 사회공헌재단 이사는 “치

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더불어 사회공헌

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써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나눔봉사단의 오랜 치

과진료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 후 나눔봉사단 및 신협 

사회공헌재단 관계자들은 부산지부 회

관 3층에 위치한 나눔봉사단 진료소로 

이동해 환자들의 치과 치료를 전담할 진

료소의 진료 환경 등을 확인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경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안동

국·이하 경북치대)의 이두형 교

수와 동 대학 치의학중개연구소

의 마이항나(Mai Hang Nga) 교

수가 미국보철학회지(Journal of 

Prosthodontics)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David A. Felton 상을 수

상했다.

경북치대는 최근 열린 2020

년 50th Amrican College of 

Prosthodontics Annual Meeting

에서 이두형·마이항나 교수가 

David A. Felton 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Journal of Prosthodontics는 

미국보철학회(American College 

of Prosthodontics·ACP)의 공

식 학술지다. 2003년~2018년까지 편

집장을 역임한 Dr.Felton의 공적

을 기념하고자 David A. Felton 

상을 제정해 해마다 과학적인 영향

력이 큰 임상연구를 펼친 논문에 수

여한다.

이번에 이두형·마이항나 교수는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무치악 악궁 

설정 방법에 대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두형·마이항나 교수는 “세계

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학술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연구환경을 지원해준 경북치대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 감사드리고, 

디지털 치의학 분야에서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

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취약계층 치과진료 지원 2천만원 쾌척
신협 사회공헌재단, 부산지부 나눔봉사단에 기부

경북치대 이두형·마이항나 교수 국제 학술상

美보철학회지 ‘올해의 David A. Felton상’ 수상

디지털기법 통한 무치악 악궁 설정 연구 우수평가

후배·모교 위해 3300만원 기금 전달   

경희치대 28기 동참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의 이두형 교수와 동 대
학 치의학중개연구소의 마이항나 교수가 美
보철학회지의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두형, 마이항나 교수

코로나19 시대, 글 쓰는 치과의사가 

모여 유튜브로 소통을 시작한다.  

대한치과의사문인회(회장 이승룡·

이하 치문회)가 유튜브 채널 ‘글 쓰는 

치과의사들/대한치과의사문인회’를 지

난 12월 10일 개설하고 활동을 시작했

다. 

해당 채널에서는 치문회 소속회원 인

터뷰나 그간 회원이 작성했던 글을 영상

으로 만들어 소개할 예정이다. 

첫 콘텐츠로는 변영남 원장(성신치과

의원)이 2013년 치의신보에 기고한 에세

이 ‘꼴찌마의 마주’를 토대로 제작한 영

상을 업로드 했다. 꼴찌마의 마주는 변

영남 원장이 경주마 차밍걸의 마주로서 

겪은 96전 96패란 기록을 기반으로 서술

됐다. 첫 영상 게재 5일 만에 조회수 200

회를 돌파하는 등 반응도 좋다. 

치문회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코로나19로 힘든 치과의사 동료를 위

해 작게나마 위안을 주자는 마음이 주효

했다. 치문회 관계자는 “치문회에는 치

과계를 위해 활동해온 많은 분들이 계신

다. 이들의 작품이나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들어 문학에 관심 있는 치과인들이 보

고 위안을 얻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

음에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치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록 동호회로서, 협회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받는데, 이를 동호회 차원에서 사용

하기 보다는 치과의사나 치과 관계자에

게 문인회가 받은 것을 돌려드린다는 의

미에서 해당 활동을 구상했다. 

치문회 측은 “1등만이 모든 스포트라

이트를 독식하는 사회에서 꼴찌한테도 

‘너 잘하고 있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꼴찌마의 마주가 많은 분들에게 위

안과 힘이 되길 바란다”며 “기회가 닿는 

대로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 유시온 기자 

“코로나로 힘든 치과인들 위안되길”   

치문회, 유튜브 개설 문학 소통 

치문회가 유튜브 채널 ‘글 쓰는 치과의사들/대한
치과의사문인회’를 지난 10일 개설하고 활동을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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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여성 치과인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담은 W dentist가 2020년에도 

어김없이 회원들을 찾아간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이민정)가 

소식지 W dentist 2020년판을 최근 발

간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대한여자치과의

사회 전신인 대한여자치의학사회의 초

대회장(1973~75년) 김찬숙 고문 인터뷰

를 비롯해 임상에 도움이 될 만한 턱관

절 장애환자 대처법과 재근관 치료의 3

단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

다. 아울러 올해 발족한 여성인권센터 

준비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짚

어본 글을 포함

한 다양한 글들

도 볼거리다. 

이민정 회장

은 “코로나19로 

얼굴을 맞대고 좋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W dentist를 통

해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활기찬 모습으

로 2021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밝혔

다. � 유시온 기자 

‘W dentist’ 2020년판 소식지 발간     
대여치, 임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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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와 치과병원을 위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치과 시술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부작용)을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제기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초과한 부분만 보상됩니다.

▒ 합의 및 소송 업무 대행으로 든든하게! 

현대해상의 보상 전문 조직이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시 

보험사의 보상책임 부담한도 내에서 합의 및 소송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려면

MPS로 연락주시면 단체계약을 통해 개별 가입 시 보다 저렴해진 보험료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배상청구기준증권)

1.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를 한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1과 2사이에 보험이 갱신일자에 맞추어 누락없이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4.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 부득이한 경우(유학, 폐업 등)로 인하여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보험 만료일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택 보고연장 담보기간 특약을 시행중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보험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합니다.

가입문의 현대해상 의료배상센터 엠피에스(대리점등록번호 : 2005071148)  Tel) 02-762-1870 / Fax) 02-762-3340, 3364

“든든한 병원 경영을 위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손해분담 특별약관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예정된 보험금에서 미리 약정한 일정비율만큼 피보험자가 분담하고, 
그 분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954호(2018.3.19)

치과 
의료분쟁!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현대해상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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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제기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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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로 연락주시면 단체계약을 통해 개별 가입 시 보다 저렴해진 보험료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배상청구기준증권)

1.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를 한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1과 2사이에 보험이 갱신일자에 맞추어 누락없이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4.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 부득이한 경우(유학, 폐업 등)로 인하여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보험 만료일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택 보고연장 담보기간 특약을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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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GAMEX 

2020’ 방역키트 4000여 개를 분회에 분

배했다.

지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GAMEX 

2020 온라인 전환을 결정한 후 방역키트 

4000여 개 활용을 두고 이사회에서 논의 끝

에 분회에 분배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부 측은 지난달 방역키트를 각 분회

에 발송했으며, 각 분회에서는 회원에게 

전달하거나 복지센터, 이동치과진료소, 

보건소 등에 전달했다.

이 중 의정부분회(회장 박필순)의 경

우 지난 7일 회관에서 ‘의정부보건소 방

역물품 전달식’을 갖고 이종원 의정부

보건소 소장 이하 관계자들에게 방역키

트를 직접 전달했다. 또 시흥분회는 시

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 129개, 용인분회

는 이동치과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에 

274개, 양평분회는 양평군보건소에 38개

를 전달했다.

최유성 회장은 “GAMEX 준비의 일

환으로 마련했던 방역키트를 시군치과

의사회와 상의해 회원들의 마음을 전하

고자 한다”며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바

라는 마음만큼, 어려울수록 함께 한다는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부 측은 분회 분배 후 남은 

수량 800개를 지난 14일 초록우산어린

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창연)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영훈 경기지부 부

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김준수 대외협

력이사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

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경자년 울산회원들의 희노애락을 담

은 회보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울산지부(회장 허용수)가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보 2020년판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회보에는 세무정보와 랜섬웨어 대

처법, 임플란트 임상 전략을 비롯한 치과 

경영에 도움되는 정보와 함께 회원들의 

포토에세이와 커피, 맥주 등 다양한 취미 

정보도 함께 담아 다채로움을 더했다.  

특히 올해 구순을 맞은 울산의 차재환 

원로(90세, 삼정병원 구강검진의)가 인

터뷰를 통해 6.25전쟁 때 원주의 한 야전

병원에 배치되며 치과의사의 길로 들어

선 과정과 1965년 5개뿐이던 울산의 개

원상황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박래섭 원장(올바른치과의원)

이 ‘치과의사의 노후준비’를 주제로 젊

은 후배를 대상으로 노후대비 팁을 밝혔

다. 우선, 적은 금액이라도 젊은 시절부

터 ‘신협 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꾸

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협 상품이 가장 안정적이며 이율도 좋

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울산지부회원

들이 치과업무나 일상에 유용한 애플리

케이션(이하 앱)을 뽑은 ‘써보니 좋더

라’ 코너에서는 ▲캐시노트 ▲마이크로

소프트-렌즈 ▲헤이딜러 등이 유익한 

앱으로 선정됐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GAMEX 방역키트 4000개 분회 분배
경기지부, 남은 수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역본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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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Remove Bone
Just Move It

D4→D2부터 Sinus Lift까지!

e Bone

경기지부가 각 분회에 배분하고 남은 ‘GAMEX 
2020’ 방역키트 800개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
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울산지부가 2020년판 회보를 최근 발간했다.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

하 수원분회)가 송년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화제다.  

수원분회는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된 ‘코로

나19 극복프로젝트 경품 대잔치 2020 온

라인 송년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분회 측은 매년 오프라인으로 개최해 온 

송년의 밤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

는 대신 1시간가량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

로 행사를 진행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열

린 이번 행사의 경우 100여 명이 넘는 회원

들이 동시 접속해 실시간으로 시청했으며 

조회 수는 만 하루만에 700회가 넘어가는 

등 뜨거운 관심을 집중시켰다.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회원들은 “코

로나19로 인해 송년의 밤 등 여러 행사

가 취소돼 아쉬웠는데 이렇게 비대면으

로라도 진행돼 다행”이라며 “코로나 사

태에도 헌신적으로 수고한 위현철 회장

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다”고 전했다.

민봉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의 1부에서는 ▲위현철 회장 인

사말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축사 ▲김

정석 경기치과의사신협 이사장 축사 ▲

MOU 업체 홍보 및 2020 아듀! 수원분회 

영상 시청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순서에

서는 2020년 회비 납부자 중 추첨을 통

해 모두 100여 명의 회원에게 푸짐한 경

품이 제공됐다. 

위현철 회장은 “제34대 집행부가 들어

선 1년 동안 회원 여러분을 뵐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이번 온라인 행사

로 회원 여러분께 작게나마 기쁨이 됐으

면 좋겠다”며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회원 분

들께 도움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

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김홍기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암곡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12월 7일 서울대 두산 

인문관에서 개최된 ‘제4회 암곡학술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에서 상을 전달받

고, ‘인문학의 눈으로 바라본 초연결 과

학기술 혁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대

상의 복잡한 관계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구하며, 종교·철

학·예술에서 중시되

는 통찰과 직관이 과

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공

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암곡학술상’은 생명과학자 신승일 박

사가 쾌척한 학술기금으로 인문학의 소

양을 갖춘 과학자 및 과학의 역사·현대

과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인문학자를 지

원하고자 제정됐다. 최상관 기자

박래준 원장(비타민치과의원)이 본지

가 주관하는 ‘2020 올해의 수필상’ 수상

자로 선정됐다. 박 원장은 본지 2821호

(2020년 9월 21일자)에 ‘뫼비우스의 띠 : 

아들이 치과의사’라는 제목으로 2414번

째 수필을 게재, 50여 편의 경쟁 작품 중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박 원장은 지난 2008년 ‘엄마표 

칼국시’(2008년 2월 25일자 게재)라는 

글로 이미 한 차례 올해의 수필상을 수

상한 경력이 있음에도 뛰어난 필력으로 

두 번째 수상자의 영

예를 안았다.<수필게

재 및 수상 소감 본

지 29면 참조>.

올해 수상작인 ‘뫼

비우스의 띠 : 아들

이 치과의사’는 원내

생 스케일링 실습부터 아버지의 주치의

가 된 막내아들, 치과의사인 필자의 시선

을 따라가며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질 당신에 대한 치과 진료의 순간을, 

아버지를 향한 가없는 사랑과 존경으로 

치환해 서술한 작품이다.  윤선영 기자 

울산지부 희노애락 담은 회보 발간
세무·경영 정보 비롯 구회 소식 등 볼거리 다양 

수원분회 온라인 송년회 ‘화제’ 
코로나 극복프로젝트 경품 대잔치 인기

김홍기 교수 서울대 암곡학술상 수상    

박래준 원장 올해의 수필상 선정   

수원분회가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실시간 유튜
브 방송으로 진행한 송년회 모습.

김홍기 교수

박래준 원장

2008년 이어 두 번째 수상 영예 

인문학 통찰 과학적 연구 모색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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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tube Bracket(MTB)을 이용한 부분교정으로 이상적인 임플란트 식립 위치의 회복

Bright Orthodontics 
임플란트 수복시, 전치부의 경우는 총생의 빈도가 높아 수술과 보철적인 방법만으로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부분적인 교
정을 통해 대합치아나 인접치아의 공간을 회복시켜준다면 보다 이상적인 임플란트 식립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2020. 12. 28(월)｜제2835호44 학  술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

로는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  치주조직의 폭경과 

양, 대합치아와의 교합 관계 등이 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잔존 치조골이 부족하거나, 

치은이 부족한 경우 다양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임

상가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수술적인 방법만으로 적절한 공간을 확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 교정적인 치료 접근 방법(그림1.)이 더

해진다면, 수술적인 방법의 한계를 넘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최근에는 통상적인 Bracket 교정장치 보다 작

고 간편한 Mini-tube 장치를 이용한 Minor Tooth 

Movement 교정 치료가 개발되어, 술자나 환자 모두 

간편하고 손쉽게 교정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증례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공간 확보를 위해, 

Mini-Tube Bracket(이하 MTB) 장치를 이용한 부

분 교정 치료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 환자는 21번 치아의 파절을 주소로 임플란트 

수복을 위해 내원하였다. 하악 31번이 순측 경사되어 

있어서, 교합시 21번 치아가 치아 파절 전에도 전방

으로 돌출된 상태였다고 한다. 

 교합 관계상 21번의 임플란트는 비심미적으로 순

측 경사된 상태로 식립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2000

년 Spray 등의 연구에서처럼 협측 골량 2mm 확보가 

어려워져, 장기적으로는 협측 골소실로 인한 치은 퇴

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그림3).

 하악 치열의 Crowding을 해소하여, 31번 치아를 

설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21번 임플란트를 이

상적인 위치에 식립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하

악 전치부에 대해 MTB을 이용한 부분 교정을 계획

하였다.

임플란트는 하악 전치의 교합 관계는 배제하고, 상

악 주변 치아의 위치를 고려하여 이상적인 위치에 식

립(그림4)하였다.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기다리는 동안, 하악 3-3번에 

대해 MTB를 부착하고, 012Niti를 이용하여 교정적 

이동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Mini-tube 교정 장치와 달리, MTB의 경우, 

Tube 측면에 Slot이 존재하여, Crowding이 심한 좁

은 공간에서는 측면에서 Wire를 밀어 넣는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었다.

교정 장치를 붙일 때, 기존 Mini-tube 장치의 경

우, 그 크기가 작아 치면에 접착 시 부착 위치를 잡

기 어려우나, MTB는 Jig를 이용하여 적절히 위치

시킬 수 있었다.  장치의 접착은 산부식과 Bonding 

Agent 및 Flow Resin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Minor Tooth Movement 치료시 주의해

야 할 점은, 부족한 고정원으로 인한 원치 않는 치아

의 이동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과 Mini-tube 장치의 

특성상 Torque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증례의 경우,  견치의 고정원 보강을 위해 하악 

양측 소구치 부위를 SS Wire로 Splint하여 하악 견

치의 원치 않는 치아 이동을 방지하였다(그림5).  

31번은 순측 경사된 상태로 세밀한 Torque 조절

없이도 교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교정장치 부착 후, 대합 치아에 의해 교정장치가 

교합된다면, 색상이 다른 코어용 레진을 이용한 일시

적 교합 거상(그림6)을 고려해볼 수 있다.

21번 임플란트의 골유착이 진행되는 동안, 약 3주 

간격으로 하악 전치부의 부분교정 치료를 진행하였

으며(그림7~11), 치아 이동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Interproximal Reduction(IPR)을 시행하였다. IPR

은 전치부에 고르게 나누어 시행할 수도 있고, 치아 

크기가 큰 치아나,  Black Triangle(그림10)을 줄이

기 위해 특정부위로 한정시켜 진행할 수도 있다.

 IPR 후에는,  철저한 치아 인접면 연마 과정과 불소 도

포를 통해 인접면 우식증의 발생 위험을 낮춰줘야 한다.

Crowding이 해소되어 감에 따라 Wire는 012 Size

에서 016 Size까지 단계별로 교체하여 진행하면 된다.

약12주 후 MTB를 이용한 교정 치료를 완료하여 설측

에 와이어를 이용한 유지장치를 부착하였다(그림 12).

이상의 증례처럼,  심미적인 부위에 대한 부분 교

정 치료는 임플란트 골유착 기간 동안에 진행되어,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간편

하게 임플란트 식립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Mini-tube 장치의 특성상 Torque 조절에

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개별 치아의 세밀한 이동

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Mini-tube 장치의 장점과 한계점을 분명히 인지하

여 치료 목적에 맞게 사용 한다면, MTB를 이용한 부분 

교정은 하나의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교정치료를 통한 임플란트 식립 공간의 회복 예시

그림6. 구치부에 코어용 레진을 사용하여 교합 거상 시행 

그림5. 하악6전치에 MTB Bonding, 012 Niti 결찰, 하악소구치 Anchor 보강

그림4. 임플란트의 Hole이 설측 사면을 향하도록 식립

그림3. #21치아의 CT 영상, 21번 협측으로 얇은 치조골이 관찰됨

그림2. 초진시 임상 사진  및 교합 상태 3D 구강스캔영상 

박병규 원장 

·치주과 전문의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경희대치과대학 치주과 외래조교수

·서울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

·현, 서울필치과 원장

그림7. 교정 치료 시작(MTB Bonding직후, 012Niti)

그림8. 3 주뒤 (IPR 시행)

그림9. 6 주뒤(014Niti 교체)

그림10. 9 주뒤(016Niti 교체, #Black Triangle관찰되어 #31과 41사이 IPR시행)

그림11. 12 주뒤 MTB교정 치료 종료(유지장치 인상채득)

그림12. 유지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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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handling

Tuck-in 구조로 손쉽게 와이어 결착

Strong bonding

고정밀 베이스 패턴을 적용하여 본딩력 강화

Fast leveling

전악 및 부분 급속 치아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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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폰트 업체가 의료기관의 간

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글꼴)

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고장을 무

차별적으로 발송한 정황이 드러났다. 의

료기관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소송비

용 부담이 커, 무작정 합의금을 건네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이하 의

원협회)는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무차별 발송한 폰트 업체를 상

대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표명하고 피

해 회원을 파악, 공동 소송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과의원을 개원 

중인 A 원장은 최근 특정 폰트업체의 

폰트를 병원 홈페이지 제작에 무단 도용

했다며 해당 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저

작권자인 폰트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입

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간판이나 홈페

이지 제작을 외주 업체에 위탁한 경우 의

료기관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못 박았다.

송한승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최근 협

회 회원 다수가 폰트업체로부터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며 “아마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고장의 내용이 합당

한지 여부를 따지기보다 일정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추후 경고장을 

수령한 회원을 파악한 후 공동의 채무부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부당한 라이

선스 구매를 강요한 경우 공갈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까지 제기할 예

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이하 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가

이드북을 통해 “위탁·도급 계약에 따

라 외주업체가 독립적 지위에서 독자적 

판단으로 작업한 경우, 저작권 침해 또

는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외주 업체를 통해 간판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 의뢰한 시설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 

운영을 통해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신속

한 상담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에 개원

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도움을 요청

해보는 편이 좋다.� 천민제 기자

경기지부 집행부가 지난 11월 26일 공

개한 ‘당선자 지위 확인 선고 연기에 따

른 입장문’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김연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최

근 반박문을 내고 “최유성 회장 측이 6월 

19일 경기지부를 상대로 당선자 지위확

인 등 청구소송을 했고, 경기지부를 대리

해 모 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특별대리인의 무변론으로 현재까지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에 선관위 

및 나승목 측의 이의제기에 특별대리인이 

사퇴했는데 난데없이 

소송 원고가 선고 연

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해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듯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최유성 회장 측이 선거당

일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공명정대

하게 치러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었고,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불복해 소송

을 제기한 것도 원고 최유성 회장 측”이

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결정

시 원고 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이들이 

혼란의 제공자가 되고, 민·형사상 책임

을 져야하며, 윤리위 회부를 당해야 한다

는 최유성 회장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이는 선관위의 존재를 무력화하

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꼼수를 버리

고 정상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 결과에 모

두 승복하고 지부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경기지부 집행부 입장문 사실과 달라”
김연태 경기지부 선관위원장 반박문 발표

보건소 치과 진료 잠정 중단

코로나19 방역에 총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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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폰트 업체가 의료기관의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글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무차
별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
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의료기관의 간판.

김연태 
경기지부 선관위원장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에 조규성 

신임 이사장이 취임, 제2기 이사회 출범

을 알렸다<관련기사 36면>.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사장 이·취임식

이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신흥연송학술재단은 2017년 11월 20일 

설립돼 지난 3년간 치과계 장학 및 학술

사업을 펼쳐 국내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취임식에 앞서 

제2기 이사회 출범에 따른 임원진 변경

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신흥연송학술재단은 지난 11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조규성 신임 이사장을 발

탁했다. 이어 박영국, 이용익, 이방순 이

사를 연임 결정했다. 또 신임 이사로 이

종호 전 대한치의학회장이 선임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승종 전 이사장은 이

임사를 통해 “국내 치과계 발전에 이바

지하겠다는 이영규 신흥 창립 회장의 뜻

을 실현할 수 있어 의미와 감회가 남다

르다”며 “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치의학 연구를 지

원하는 신흥연송학술재단에 다시금 감

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제2대 이사회에서 

연송치의학상이 더 

권위있고 영광스러운 

상이 될 수 있도록 신

임 이사회가 힘써, 신

흥연송학술재단이 세계적인 재단으로 거

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규성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승종 초대 이사장이 만든 재단

의 기반에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외에도 재단의 본디 사업 목표 중 하나

인 국민구강보건증진 사업까지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조 신임 이사장은 “신흥연송학술

재단이 치과계 유일한 공익법인 재단으

로서 치과계 발전에 기여하는 뜻 깊은 활

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재단 운영에 후원을 아끼지 않은 

신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의 연

송치의학상 대상 및 연송상, 치의학상의 

상금 증액을 알렸다. 연송치의학상 상금

은 대상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연송상 및 치의학상은 각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신흥연송학술재단의 연송치의학상은 

국내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치과계 위

상을 높인 치과의사에게 수여된다. 현재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

고가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19일까지 대한

치의학회를 통해 모집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폰트 업체, 의료기관 무차별 경고장 발송

외주 업체의 독립적 작업일 경우 해당 안돼

신흥연송학술재단 조규성 신임이사장 취임
국내 치의학 발전·국제적 위상 제고 다짐

“국민구강보건증진 사업까지 저변 확대”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면

서 전국 각 보건소가 치과 진료를 비

롯한 일반 진료를 내년 초까지 잠정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조치는 

보건소 방역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결

정이다.

중단 업무는 치과 진료를 비롯해 

한방·물리치료, 예방접종, 금연·

건강상담, 각종 검사, 건강진단결과

서 발급 등이다.

다만 급성 호흡기질환 진료, 의·

약무 인허가업무, 암·희귀질환 의

료비 지원, 정신보건·자살예방관

리, 장애인 방문 재활업무 등 취약계

층의 필수적인 건강관리 업무는 지

속한다.

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가 완료된 제증명 서류는 발급하고, 

예방접종은 각 보건지소에서 접종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일정

은 각 지역 보건소 공지사항을 확인

하면 된다.

각 보건소는 일부 업무중단에 따

른 가용인력을 동원해 코로나19 방

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부

적으로는 호흡기 발열 환자 진료시

스템 보강, 단순 감기 진료시스템 강

화, 보건소 선별진료소·음압 텐트 

추가설치, 역학조사팀·방역소독팀 

보강 등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를 감안해 부득이 

일부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며 “소

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

하는 만큼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속 방

역지침과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달

라”고 당부했다.� 최상관 기자 

조규성 신임 이사장

 치과의원 홈피·간판 글꼴  저작권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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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1

●�3DONS - Online / 02-511-8120�

3D 진단법 3D Systemic Analysis

월
12/28

●�3DONS - Online / 02-511-8120�

3D Superimposition

 일
1/3

●�덴탈위키 - Online / 1899-5742�

병원 컨설턴트 제 3기

 일
1/10

●�오스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11 대궁타워 4층 Osstem AIC 연수센터 / 070-4626-0860�

DIGITAL DENTISTRY
●�덴탈위키 - Online / 1899-5742�

병원 컨설턴트 제 3기

 일
1/17

●�덴탈위키 - Online / 1899-5742�

병원 컨설턴트 제 3기

목
1/7

●�㈜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Online / 010-5403-2875�

Full Mouth Rehabilitation

목
1/14

●�㈜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Online / 010-5403-2875�

Full Mouth Rehabilitation

목
1/21

●�㈜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Online / 010-5403-2875�

Full Mouth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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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 광명데이콤 12층 소강당 / 02-442-3735�

OPT임상연수회
●�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앙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Implant Program 16기

●�오스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11 대궁타워 4층 Osstem AIC 연수센터 / 070-4626-0860�

DIGITAL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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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 광명데이콤 12층 소강당 / 02-442-3735�

TTM최신 임상교정 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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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앙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Implant Program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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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 -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타워플러스 801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 010-7103-5007�

   Densah Osseodensification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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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 4층 서울치과의사신협 세미나실 / 010-6616-4969�

Densah Osseodensification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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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젠 -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0 7층 부산치과의사신협 세미나실 / 010-8554-8379�

R2 SINUS Solution Seminar

2020. 12. 28(월)｜제2835호｜19전면광고｜2020. 12. 14(월)｜제2833호6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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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NMPA), 미
국(FD

A) 

     
인허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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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2020 대한민국기술대상 국무총리상을 

최근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대한민

국 기술대상은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

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 

및 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기술 

시상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풍부한 혈병 형

성과 뛰어난 골 유착 성능을 자랑하는 

‘SOI 임플란트’의 기술력을 높이 인정

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ATC 국책과제

(책임자: 송주동 바이오연구소 소장)를 

통해 무려 5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탄

생한 ‘SOI’는 표면 에너지 보호 물질로 

임플란트 표면을 코팅 처리해 현존하는 

임플란트 중 가장 빠른 혈병 형성능력을 

가진다. SOI의 도포 물질이 생산 직후의 

강한 표면 활성화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

해 초친수성을 띄며, 초기 골 형성을 증

대시키는 것이다. 

SOI 임플란트는 또 빠른 혈병 형

성을 통해 초기 골 유착 성공율을 크

게 향상시켜 기존 임플란트 대비 치

유기간을 35% 이상 단축할 수 있다. 

SOI의 이러한 혈병 형성 효과는 박창

주 한양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가 연구한 논문으로 입증했으며, 최

근 SCI 저널인 ‘Coatings’에  게재

되기도 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SOI

는 세계적인 임플란트 R&D경쟁력을 보

유한 오스템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으

로, 세계 최초로 코팅 물질 적용 치과용 

임플란트로 품목 허가를 획득한데다 관

련 원천기술 또한 특허로 보유하고 있

다”며 ”이번 대한민국기술대상 국무총

리상 수상은 오스템의 혁신적인 임플란

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성과”

라고 밝혔다.

‘SOI 임플란트’는 지난 2016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만 19만개 이상 판매된 제

품으로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해외 

인허가를 진행해 글로벌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SOI 임플란트’ 기술력 인정받아 수상 영예 

골 형성능력 우수·치유기간 35% 단축 입증

오스템, 대한민국기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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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 임플란트는 현존하는 임플란트 중 가장 빠른 혈병 형성능력을 가진다.

단 40초 처리로 임플란트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오스테오액티브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꾸준하다. 

네오바이오텍(대표이사 허영구)이 

작년 출시한 오스테오액티브가 개원

가에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SLA 표면처리 임플란트는 시간 경

과에 따라 유기물이 부착되면 골 유착

을 방해하는 생물학적 노화현상이 발

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술 전 

오스테오액티브를 이용해 표면을 활

성화하면 임플란트 표면에 붙어있는 

미세먼지 구조 하이드로카본(CHx)

을 제거, 임플란트 수술 성공률을 높

일 수 있다. 

오스테오액티브는 임플란트 수술 

전 40초 만에 표면 활성화 처리 및 멸

균처리가 가능하다.  유지 시간도 여

타 UV 처리기가 10분인데 반해 오스

테오액티브는 24시간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파우치(임플

란트 체결 도구)에 임플란트 픽스쳐

를 연결하고 셔틀 스테이지에 올려두

면 표면처리가 시작된다. 40초 후 임

플란트 픽스쳐를 분리해 식립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네오바이오텍 연구소에 따르면, 오

스테오액티브를 이용한 표면처리 이

후 조골세포 부착률이 22% 증가했

으며, 조골세포 증식률은 2일차에는 

10%, 5일차에는 35% 높게 측정됐다. 

네오바이오텍은 “최근 임플란트 

시장에서 친수성 임플란트 표면처리

가 골유착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목을 받고 있다”며 “현재 임플란트

와 함께 복합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

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표면 활성화 40초 처리…24시간 지속 ‘주목’

네오바이오텍, 오스테오액티브 개원가 관심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2500

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업체가 있어 주목

된다. 

인비절라인 코리아가(이하 인비절

라인) 장애 아동 지원 기부금을 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하며 ‘Month of 

Smile’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인비절라인이 네이버 해피빈에 

‘Month of Smile’ 캠페인 진행과 장애

아동 치료 지원을 위해 총 2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선천성 림프관종 및 부정교합, 안

면기형 아동 2명의 진단비와 치료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Month of Smile’ 캠페인은 10월 세

계 미소의 달을 기념해 코로나19 장기화

로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밝은 에

너지와 웃음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약 4000건의 응원 메시지가 접수됐으며, 

8000명 이상의 네티즌이 기부 모금에 참

여했다.  

인비절라인 코리아는 “인비절라인은 

‘어린이 바른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

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할 수 있는 다양

한 활동을 기획했고, ‘Month of Smile’

도 그 일환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

며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희망과 미소

를 전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캠

페인에 참여한 많은 분에게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장애아동 치료 지원 2500만원 기부

기부금 전달식(좌 인비절라인 코리아 한준호 사장, 우 초

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김유성 본부장).

인비절라인 코리아, 환한 미소 선물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다

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대거 포함돼, 치과 종

사인력 고용유지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가 최근 열린 국무회의

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가운데 육아휴

직 이용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을 대폭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

방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세액공제 폭을 현행인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5~10%에서 15~30%로 상

향 개편한다. 단,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6

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는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

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현

행 대비 최대 170만 원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도 상

향됐다. 근로자가 1~3개월 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에

서 통상임금의 100%(월 200~300만 원 상

한)으로 인상된다. 단, 만 0세 이하 자녀

를 가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두고 개원가는 

고용유지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

활동 치과위생사의 23.7%가 가사·임

신·출산·육아를 미활동 사유로 지목

해 이에 따른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에 대해 김도훈 

원장(원데이치과)은 “치과 종사인력 구

인난이 심화되는 개원가에서 기존 인력

의 고용 유지는 매번 고민하게 되는 문

제다. 특히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인

력은 경력이나 실력이 저 년차 직원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에 이에 

따른 고용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

본계획이 개원가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

이나,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고

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www.betterfuture.go.kr)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치과위생사들이 얘기하는 평균 스케

일링 시간은 20~30분. 그러나 환자들은 

10분 정도 받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으

며, 칫솔질 등 관련 예방교육도 의료진

이 제공하는 시간보다 적게 체감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

과위생사와 환자의 치석제거 실태와 분

쟁에 대한 견해 차이(저 성미경 외 2

인)’ 논문에선 스케일링 급여화 후 늘어

난 시술 건수만큼 의료진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질과 이를 느끼는 환자의 온도차

를 보여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경남지역 치과위생사 119명과 치석제거

로 내원한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스케

일링에 대한 견해 차이를 설문조한 결

과, 평균 스케일링 소요 시간에 대해 치

과위생사들은 ‘20분 초과에서 30분 이

내’로 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반면, 환자

들은 ‘10분 초과에서 20분 이내’인 경우

가 가장 많다고 답했다. 

또 치과위생사의 70.1%가 ‘스케일링 

후 치면 연마를 한다’고 답한 반면, 환자

들은 29.9%만이 ‘치면 연마를 받았다’

고 답했다. 

이 밖에 치과위생사의 76.9%가 ‘환자

의 구강 안에서 칫솔질 방법을 시범을 

보인다’고 답한 반면, 환자의 23.1%만이 

‘칫솔질 방법에 대한 구강 안에서의 시

범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교육시간

에 대해서도 치과위생사는 ‘1분 초과 4

분 이내’, 환자들은 ‘1분 이내’로 받은 

경우가 가장 많다고 답했다. 

이 외에 환자들의 53.9%가 스케일링 

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

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치

석제거 시 고통(61.8%), 초음파 기구의 

소음(35.3%), 시술자의 불친절(7.8%), 

시술자의 전문성 의심(7.8%), 사전 설명

이 없어서(4.9%)라고 답했다. 

또 환자들의 44.1%가 ‘스케일링 시 신

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턱 불편(48%), 

치석제거 시 물이 넘어가는 것(19.6%), 

아픈 증상(16.7%), 신체적 접촉(3.9%) 

을 들었다. 

이 외에 스케일링 시 통증이 가장 심

한 치아는 상악 구치부와 하악 전치부를 

꼽았으며, 치석제거 후 꼽는 불만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시린이 호소’가 가장 

많았다.  

한편, 치과위생사들의 하루 평균 스케

일링 환자수는 3.85명이었고, 치과위생사

의 97.0%가 ‘스케일링 시 환자의 불편함

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58.0%가 ‘완

벽한 치석제거는 어렵다’고 응답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스케일링 20분하면 환자 체감은 10분  
소요 시간 의료진·환자 견해 차이 커

환자, 예방차원 칫솔질 교육도 부족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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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확대, 치과 고용유지 도움 기대
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고용유지 세액공제 30%

1년간 통상임금 80%, 3개월 내 최대 100% 지원

스케일링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전 

국민 치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진선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

가 2013년 전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

터에 포함된 성인 남녀 1만여 명의 구강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11월 

17일 국제 학술지 ‘환경 연구 및 공중 보

건 저널(IJERPH)’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

용 이후 건강한 치주 조직을 보유한 환

자 비율이 34.2%에서 39.1%로 4.9%P 증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스케일링이 

요구되는 환자 비율은 기존 65.9%에서 

60.9%로 5.0%P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

은 특히 65세 이상, 도시 지역 거주자에

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최 교수는 “이 연구는 스케일링의 건

강보험 적용이 치주 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

재의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치석 제거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치태 관

리, 칫솔질 교육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예방 치료 전략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케일링 급여화는 지난 2013년 7월부

터 20세 이상에게 시행됐다. 지난 2017년에

는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고, 지난 

2018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주기가 1월 1

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됐다.� 최상관 기자 

스케일링 급여화, 국민 치주건강 업! 

건강한 치주 보유율 연구

건보적용 후 39.1%, 4.9%P 증가

김세영 고문 국민포장 수상

이종호 교수 홍조근정훈장

권긍록 교수 국무총리 표창

제48회 보건의 날 기념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6

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에서 개최한 ‘제

48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김세영 치

협 고문이 국민포장을, 이종호 서울대치

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홍조근

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

해 행사 규모를 대폭 줄여 유공자 및 가

족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규모의 유공자 

포상 전수식으로 축소해 진행했으며, 국

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

여한 유공자 37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김세영 고문은 치

협 협회장을 역임하며 치과계 발전, 나

아가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이종호 교수

는 구강암 및 구강 결손환자 진료, 관련 

연구를 통해 구강영역의 미세수술과 재

건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공

적이 인정됐다.

이 외에도 권긍록 교수(경희치대 보

철학교실)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경희대치과병원 보철과장 및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주임교수, 학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치과보철학회장 및 대

한치의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 날 축사에서 

"2020년, 코로나 감염위험에 의연히 맞선 보

건의료인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의 용기를 얻었고, ‘K-방역’의 자긍심

을 갖게 됐다”며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더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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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디오나비의 상승세

가 지속되고 있다. 

디오(대표이사 김진백)가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의 지난 11월 식립이 1만 홀을 돌파하

며 월간 최다 식립 신기록을 세웠다고 지난 16

일 밝혔다. 

2014년에 출시된 디오나비는 디오의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으로 출시 3년 만에 누적 식립 10

만 홀을 돌파했으며 매년 10만 홀이 넘는 식립

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누적 

식립 40만 홀을 돌파하는 등 많은 임상가의 선

택을 받고 있다. 

업체 측은 이번 신기록에 대해 뉴노멀 시대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은 결과라는 의견을 

밝혔다. 진단부터 시술까지 치료 전 과정이 디지

털로 이뤄지기 때문에 내원 횟수와 통증을 줄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는 의미다. 

디오 측은 “그간 수많은 학술활동 등을 통해 

디오나비의 우수성을 알려왔고 그 결과가 나타

난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며 “디오는 계속해서 

디지털 뉴노멀 시대를 이끌 디지털 혁신으로 

치과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코로나 속…디오나비 상승세 “지속”
11월 한 달간 1만 홀 식립 돌파

디오 “월간 최다 식립 기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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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두려움이 심한 환자라면 아산화질

소 가스진정기를 통한 진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페디덴트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 

가스진정기 DS-100의 장점에 대해 최근 홍보

에 나섰다. 

업체는 “DS-100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보기 쉽고 사용이 간편하다”며 “여러 컨트롤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가스 공급 

상태도 모니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체형에 맞춤 제작돼 leakage가 

거의 없고 마스크 높이가 낮아 치료 시에 방해

되지 않는다. 또 기본적으로 2개의 가스공급라

인을 제공하는 만큼 Y selecting valve 등의 

부가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적게 든다”

고 말했다. 

특히 아산화질소는 호흡에 의해 100% 배출되

는 만큼 낮은 농도로 사용하면 깊은 진정에 빠

질 위험이 없다. 약효의 빠른 발현시간과 부작

용이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업체 측은 “2021년 개원시즌을 대비해 아산

화질소 가스진정기 2대 구매 시 파격적인 가격

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미 배관 설치된 치과

의 경우 특별가로 구매할 수 있다”며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작은 크기의 코마스크도 

기본 제공수량의 2배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가스진정기로 치과치료 두려움 해소”
페디덴트, 아산화질소 가스진정기 DS-100 

아산화질소 가스진정기 DS-100. 

㈜코웰메디(대표 김기홍)가 지난 6월 선보인 

‘GBR Kit’로 여러 유형의 GBR 시술을 하나의 

Kit로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Fixing Screw, Tenting 

Screw, Harvesting Drill, Round Bur, Bone 

Trimmer, Bone Carrier 등 GBR 시술에 필

요한 구성품으로 이뤄져 편리성과 경제성을 

갖췄다는 평이다. 그 중 Harvesting Drill은 

Implant Site에서 자가 골을 Bone Chip의 형

태로 채취할 수 있는 Drill이다.

또 사용 목적에 따라 회전해 사용하는 Screw 

Kit에는 차폐막 고정용 Fixing Screw, 넓은 부

위의 GBR이 필요한 경우 Fixture 대용으로 

사용하는 Tenting Screw 등이 포함됐는데, 

Fixing Screw는 Normal Bone에서, Tenting 

Screw는 Soft Bone에서 별다른 드릴링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골 재생에 필요한 Blood Supply를 

위해 Cortical Bone 천공 시 사용하는 Round 

Bur와 골벽의 평탄화를 위해 사용하는 Bone 

Trimmer도 구비돼 GBR 시술 시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상관 기자

GBR 시술 이거 하나면 가능해요
코웰메디 GBR Kit, 여러 시술에 적용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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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 중 입니다

STR 공간살균기

COVID 19 국제 GLP 인증

※ 미국 CDC 지정 실험기관 ‘MICROBAC’ 공식 인증

코로나,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 바이러스 살균력 
99.99% 인증!!!

STR 대기휘산방식 흡착바이러스 살균

인체 무해 인증 탈취 및 공기정화

※ 미국 CDC 지정 실험기관 ‘MICROBAC’ 공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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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L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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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래치의학센터가 치의학 

교육과 치과 의료기기 사업을 연계한 수

출전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

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 사업화 촉

진사업’을 기반으로 설립된 미래치의

학센터는 최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약 

360㎡의 실습스테이션을 구축했다. 최신 

ICT 기술로 국제 원격교육 서비스를 구

축해, 교육과 치과 의료기기 시장을 선

도할 미래 지향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포

부다.

또 센터는 해외 의료기기를 대체

할 근거를 마련키 위해 국내 의료

기기 MagDen, MAZIC D TEMP, 

HEXATEMP, Mini-Implant 등에 대한 

성능 비교 평가서와 더불어 신흥국 내 의

료기관이나 교육생이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임상 적용 예시 

및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아울러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목적으

로 원격교육 콘텐츠를 개발, 학습관리시

스템(LMS)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현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개원가 경쟁 심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까지 겹치며 난

국에 빠진 치과계지만 치과대학에는 여

전히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가 주요 대입학원의 2021학년도 

수능 정시 배치표를 분석한 결과 치과대

학 합격선은 지난해 대비 3점가량 상승

한 29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난과 취업난 여파와 함께 최

상위권 수험생의 목적지로 압축되는 치

대·의대·한의대를 통한 전문직종 진

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맞물렸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수시모집 

이월 인원만을 정시에서 선발했던 예년

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정시에서도 인

원을 최초 선발함에 따라 전반적인 치과

대학 합격 허들을 높이는 데 가세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치과대학 정시모집 인원은 총 

242명으로 작년보다 2명 증가했다. 단국

대가 6명 감소했지만 서울대가 5명, 전남

대가 3명을 정시모집에서 더 선발한다.

# 경제·취업난에 전문직 더 선호 

이번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대입학원 정시 배치표에 따르면 절

대평가인 영어 항목이 1등급이라는 전제

로 국어·수학·탐구2과목 백분위 합산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치과대

학 예상 합격선은 평균 291.5점으로 지난

해 288.7점과 비교해 2.8점 상승했다.

이와 비슷한 점수대에는 서울대 물리

천문학부(291점), 서울대 항공우주공학

과(292점)가 자리하고 있어 치과대학이 

여전한 최상위권임을 방증했다.

합격선이 가장 높은 치과대학은 서울

대·연세대(295점)였고, 이어 경희대

(293점), 단국대·부산대·경북대·전

남대(291점) 순이었다.

의학계열로 불리는 치과대학·의과

대학·한의과대학 중에서는 의과대

학이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의과대

학은 합격선이 평균 293.9점이었고, 

서울대·연세대가 298점으로 가장 높

았다.

한의과대학의 합격선은 286.9점이었

다. 매년 한의대 중 가장 높은 합격선을 

보이는 경희대는 289점으로 치과대학 

합격선의 평균보다 낮아 예전만큼의 위

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향후에도 치과대학의 상승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험생은 치과대학

을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하고 

있어, 경영난으로 시름하는 치과 개원가

와 명백한 온도 차를 보여주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악조건에서도 치·의·

한으로 압축되는 의학계열은 인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전문직을 선

호하는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의 치과

대학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

며 향후에도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2020. 12. 28(월)｜제2835호16 종 합

치대 정시 합격선 291.5점, 지난해보다 3점이나 상승 

서울·연세 295점 최고점, 의대 293.9점·한의대 286.9점

서울대 미래치의학센터, 교육·산업연구 청사진 제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감도. 핸드피스 카트리지
교체·수리비

핸드피스 카트리지50% 경재치과기계상사 02)755-33545050

개원가는 경영난, 치대 강세는 여전 

시흥 실습스테이션 구축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개발

2021학년도 치·의·한 정시 합격 예상 점수(평균)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평균 291.5점 293.9점 286.9점

2021학년도 치·의·한 정시 합격 예상 점수 TOP 3 

순위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1위 서울·연세(295점) 서울·연세(298점) 경희(289점)

2위 경희(293점) 울산·성균관·가톨릭·고려(297점) 부산·가천(288점)

3위 단국·부산·경북·전남(291점) 한양대(296점) 동국·대구한의(285점)

※ 절대평가인 영어 항목 1등급 전제 하에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백분위 합산 300점 만점 기준

※ 각 대학의 인문계열 모집은 통계에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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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대표이사 심기봉)가 지난 12

월 15일 서울 상일동 세스코 터치센터에

서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와 ‘바이러

스 걱정 없는 안심 치과 만들기’를 테마

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덴티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양

측이 국민과 의료진 건강을 위해 바이러

스 걱정 없는 치과진료 환경이 필요하다

는데 뜻을 함께한 결과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덴티스는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세스코 바이러스

케어 시스템을 포함한 임플란트 특별 패

키지 상품 등을 제안한다. 세스코는 이

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예방 효과를 얻도록 영역을 넓혀 

서비스할 계획이다.

세스코 바이러스케어 시스템은 방역 

전문가의 공기살균기, 공기소독기, 손소

독기, 손세정기, 변기세정기 설치·렌

탈·관리 등을 비롯해 전문살균서비스

를 포함하고 있다.

덴티스 관계자는 “세스코 바이러스케

어 시스템을 통해 치과 병·의원의 안

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치과계가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

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

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치과는 진료 특성

상 손 씻기와 환기 외 체계적인 바이러

스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와 의료진

의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활동의 효과가 

전문 살균과 장비로 배가되도록 노력하

겠다”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덴티스-세스코 ‘안심 치과 만들기’ MOU
바이러스 걱정 없는 치과진료 환경 구축

전문살균서비스·케어시스템 활용 체계화

｜2020. 12. 28(월)｜제2835호50 업 계

덴티스가 지난 12월 15일 세스코와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감염관리 전문기업 ㈜엠디세이프(대

표 전현재)가 대학 입시현장에 나서 코

로나19로부터 수험생들을 지키기 위한 

맞춤 방역을 펼쳤다.  

2021학년도 수능 이후, 수도권 대학에 

전국의 수험생이 집중됨에 따라 감염 확

산의 우려가 큰 가운데, 엠디세이프는 

지난 12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신입 수

시모집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맞춤형 정밀방역을 실

시했다.

엠디세이프는 정밀방역을 위해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

해 학교 측과 함께 고사를 시행하기 전 

‘셧다운’을 실시, 10~12일까지 교육동 출

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시험 당일 교육동

내에 수험생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수험생은 교육동 밖에서 2m 안

전거리를 유지하며 대기하고, 1차 열화

상 카메라로 발열 확인, 2차 비접촉식 체

온계로 체온 확인 후 교육동 내부로 입

장하게 했으며, KF94 마스크, 안면 쉴드 

마스크, 글러브를 모든 수험생에게 지

급·착용하게 했으며, 문진표를 작성한 

후 가림막이 설치된 대기실로 입실하게 

했다.

또 혹시 모를 유증상자를 대비한 별도

의 격리실과 고사실을 운영하고, 대기실

과 면접실을 수시 환기, 소독하며 코로

나19 감염과 확산이 없도록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통제된 상황에

서 시험을 진행하게 했다.

전현재 대표는 “앞으로도 각종 기업

행사, 학술대회, 전시회, 구술고사의 방

역 뿐 아니라 기부 캠페인 등 도움이 필

요한 각종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엠디세이프, 수험생 코로나 지킴이 ‘앞장’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수시면접 방역 진행

맞춤형 정밀방역으로 안전 확보에 도움 

엠디세이프 방역팀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방

역에 나섰다.

㈜이노바이오써지(대표이사 왕원·

이하 IBS임플란트)가 지난달 18일 대전

시로부터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인

증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여성새

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 협약

은 각 업체의 ▲여성고용개선 실적 ▲모

성보호 운영실태 ▲일·가정 양립 지원 

실태 ▲여성 능력개발 항목을 평가, 선

정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IBS임플란트는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

하고, 여성이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감

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와 수유용품 구

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출

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등 여

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밖에도 채용·승진·임금과 관련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해소, 고

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했다. 또 여

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여성친화적 근

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시 퇴근 등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앞장섰다.

IBS임플란트 관계자는 “다양성과 포

용의 문화를 바탕으로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며 “앞으로도 IBS임플란트는 여성친화 

인증기업으로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덴티움(대표 강희택)에서 선보인 ‘미

니튜브 브라켓(Mini Tube Bracket)’

이 교정 치료 시 편리함과 심미성을 두

루 갖춰 눈길을 끌고 있다.

덴티움에 따르면 미니튜브 브라켓은 

치과의사들에게는 쉬운 술식으로 교정 

장벽을 낮추고, 환자들에게는 빠른 치료

와 동시에 심미성을 제공해 의료진·환

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교정 장치라

는 설명이다.

미니튜브 브라켓은 구치부 이동을 최

소화시켜 4~6개월의 단기 치료가 가능

하다. 또한 전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돼 구조적인 분리 변형이 없으며, 

치아와 유사한 색상으로 심미적인 교정

이 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빠른 교정 치료를 원하

는 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교정에도 

발치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제품은 ‘Open’과 ‘Tube’ 타입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실리콘 지그를 

통해 접착제의 유입이 방지된다. 먼저 

‘Open’ 타입은 차별화된 Tuck-in 구

조로 와이어의 결찰이 쉽고 편리해 전

치부 심플 교정 케이스에 효과적이다. 

‘Tube’ 타입은 Thick, Short, Long의 

길이 별 제품을 통해 치아의 크기·위치

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미니튜브 브라켓은 기존 브

라켓 교정장치보다 와이어의 마찰이 적

어 치아이동이 빠르며 치아에 가해지는 

힘도 적어 통증이 적다. 

덴티움 관계자는 “미니튜브 브라켓을 통

해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교정이 비전

공 치의들에겐 쉬워지고, 교정 전문의들에

겐 또 하나의 치료옵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이노바이오써지가 지난달 18일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인증협약을 체결했다.

이노바이오써지 여성친화기업에 선정
고용·운영·능력개발·워라벨 지원 평가 우수

덴티움 ‘미니튜브 브라켓’ 교정 손쉽게
구치부 이동 최소화 단기 치료 가능

분리변형 없이 심미적 교정도 용이 

2020. 12. 28(월)｜제2835호｜15전면광고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B뒷면__Black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B뒷면__Cyan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B뒷면__Magenta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B뒷면__Yellow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B뒷면__Black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B뒷면__Cyan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B뒷면__Magenta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4 대-B뒷면__Yellow_$[ScreenRuling]



병·의원 특화 자동회계결산 프로그

램 ‘부엉이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제작한 (주)엠디캠퍼스

(대표이사 김성진)가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인증은 기

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

춘 기업에게만 주어진다.

엠디캠퍼스의 ‘부엉이ERP’는 병·의

원 재무관리 필수 지표와 국세청 통계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회계결산 프로

그램이다.

부엉이ERP는 은행, 증권,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과 국세청 홈텍스의 전산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집계해 분석그래

프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 의사결정을 돕고, 나아가 병원 숫자 

경영의 지표를 제공해 개원가의 업무 과

중을 줄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부엉이ERP’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

인 지식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

능하며, 세무 결산 시 누락된 비용을 이

중으로 점검해 절세에 효과적이라는 장

점을 내세운다.

특히 ‘부엉이ERP’는 ▲데이터수집 

자동화 ▲다양한 분석 도구 제공 ▲매출, 

부채, 비용 등 재무목표 관리 ▲원내 회

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동 회계 처리 

▲가독성 높은 그래픽, UI 정보 제공 ▲

금융결제원 오픈 플랫폼을 적용한 강력

한 보안 등을 핵심 기능으로 제시한다.

이외에도 엠디캠퍼스는 병·의원 회

계관리 세미나인 ‘회계하라’ 교육과 프

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누적 이용자 수 

1264명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치협과 MOU를 

맺고 병·의원 자산가치평가, 회계와 병

원 경영에 대한 컨설팅 및 온·오프라인 

강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김성진 엠디캠퍼스 대표이사는 “‘부

엉이ERP’는 일반 회사용 범용 ERP프

로그램과 달리 병·의원 재무관리 시 꼭 

필요한 지표를 제공한다”며 “평일은 진

료, 주말은 학회 활동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개원의들이 더욱 쉽게 병원의 

회계기반 숫자 경영이 가능하도록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치과 회계 ‘부엉이ERP’로 간편히 해결 
병의원 전용 데이터 기반 자동회계 프로그램

엠디캠퍼스,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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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특화 자동회계결산 프로그램 ‘부엉이

ERP’를 제공하는 (주)엠디캠퍼스가 기술보증기금

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네오바이오텍(대표이사 허영구) 

ACM(Auto Chip Maker) 제품이 뛰어

난 안정성과 신속성, 용이성을 바탕으로 

북미 등 해외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21일 업체에 따르면 ACM은 전 

세계 1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임상 사

이트(Dentalxp.com) 디렉터 모리스 살

라마 교수, Misch Implant Dentistry 

구강외과 전문의인 Dr. Craig Misch, 

Dr. Hom Lay Wang 교수(Michigan 

University 치주과) 등 미국 전문가에

게 인정받고 있다. 

ACM은 골이식에 활용 가능한 제품

으로 감염 또는 면역 거부반응을 우려하

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으며, 자가 골을 

큰 수술 없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채

취할 수 있다.

특히 ACM 전용 Stopper는 투명 재질

로 구성, 골 채취 시 뼈가 채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Stopper는 

용수철 형태로 디자인 돼 내부로의 주수 

효과에 의해 고속 드릴링(300RPM) 시 

Bone Heating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

에도 저속으로(50RPM) 사용 시에는 주

수 없이 사용해도 Heating 없이 쉽게 골 

채취가 가능하다.

네오바이오텍 관계자는 “ACM 활용 

시 간단하게 Bone 채취가 가능한 만큼, 

환자의 부작용도 줄이면서 빠른 회복도 

가능한 제품”이라며 “치과의사를 위한 

제품은 곧 환자를 위한 제품인 만큼, 의

사와 환자 모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골 채취 신속·안정·용이 3박자 갖췄다
감염·면역거부반응 우려 환자위해 개발

네오바이오텍 Auto Chip Maker 관심

네오바이오텍의 ACM(Auto Chip Maker).

탑플란(강정문 대표)이 어린이용 마

스크 ‘탑플란 마스크 키즈’를 최근 출시

했다. 

회사 측은 기존의 탑플란 마스크를 어

린 아이가 착용하기 편한 크기로 제작한 

만큼 안전성과 편리성을 다 잡을 수 있

는 마스크라고 소개했다.

이번 출시한 탑플란 마스크 키즈는 성

인용 제품과 마찬가지로 고급 국산 원자

재와 부자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제

품이다. 

특히 국내 고급 원자재로 유명한 Y사

의 안감과 필터가 들어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덴탈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고성능 MB필터가 내장돼 KF80 마스크

에 버금가는 유해물질 차단력을 보유하

고 있다. 또 어린 아이의 피부에 닿는 만

큼 부드러운 고급안감으로 마감해 저가

형 원자재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

을 예방할 수 있다.

탑플란은 지난 9월부터 ‘코로나 위기

극복 이벤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원

래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치과업계 뿐 아니라 일

반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탑플란 쇼핑몰을 방문하거나 담당 

영업 직원들에게 문의 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02-2135-5907.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디지털 보철 제작에 최적화된 3D프린

터가 내년 상반기 출시를 예고했다. 

디오(대표이사 김진백)가 3D프린터 

DIO PROBO Z를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고 최근 밝혔다. 

DIO PROBO Z의 강점은 빠른 출력 

속도와 정밀함이다. 특히 Denture 출

력이 100분 안에 가능하며, Castable 

Resin 17분, Surgical Guide 25분, 

C&B Z 28분, Dental Model 35분이 소

요된다. 

DIO PROBO Z로 출력한 DIOnavi-

SG02와 DIOnavi-C&B Z는 각각 25분, 

28분의 제작 시간과 빠른 후경화로 물성

이 우수하고 제작 시간이 짧아져 전체 

진료 시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Full HD DLP(Digital Light 

Processing) 프로젝터를 투사해 적층

하는 방식을 사용, 맞춤형 보철물을 간

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 콤펙트한 사이

즈도 한정적인 치과 공간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디오 측은 “DIO PROBO Z와 3D 프린

팅 첨단 신소재 개발로 3D 프린팅 시장

을 선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덴탈 프

린팅 시장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 유시온 기자 

탑플란이 ‘탑플란 마스크 키즈’를 최근 출시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 소아용 고성능 마스크
국내산 MB필터·고급 안감 내장 

보철 제작 최적화 3D프린터 나온다     
빠른 출력·정밀함 강점 내년 상반기 출시

탑플란 ‘마스크 키즈’ 디오, 3D프린터 ‘DIO PROBO Z’

새 상 품

우리 역사

‘우리 역사’ 또는 ‘우리나라 역사’는 얼핏 아주 명

확하고 쉬운 말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어도, 선사시대인 구석기, 신

석기를 거쳐, 단군왕검에 의해 최초의 국가 고조선

(청동기시대)(삼국유사에 나옴)이 탄생하고, 고구

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를 지나, 통일신라 및 발

해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시

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훤히 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과연 쉬운 말일까?

예로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만주지역에 세운 발해

는 우리 역사인가? 아닌가? 우리 역사서들에서도, 말

갈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말갈역사로 보는 견해도 

있고, 조선에서는 거의 우리역사로 치부하지 않은 경

향이 더 우세한 편이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동북공정[동북변강역사여현상

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 프로젝트)’로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

트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 추진 결정(2001.6), 

정부의 승인(2002.2.18)을 받아 공식적으로 2006년까

지 5년간 동북공정을 진행했다. 연구는 중국 최고 학

술기관 사회과학원과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

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삼성(三省)의 

성 위원회가 연합해 추진했다. 궁극적 목적은, 중국 

동북지역(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 역사로 굳혀, 한반도 통일시 제기될 영토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데 있다.

이런 역사왜곡을 대처코자 우리나라는 교육부 산하

의 고구려연구재단을 발족(2004.3)했고, 동북아역사

재단이 출범(2006.9)해 이를 흡수통합하였다. 필자는 

동북삼성이 우리 역사임을 밝히는 노력이 동북공정

보다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의 삼요소를 갖추어야 성립

된다. 그러므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이 우리나라의 역

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조선 수난사인 임진왜란, 병

자호란도 우리 역사이다. 

일제강점기는 어떤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돼 주권을 잃고, 광복(1945.8.15.) 때

까지 35년간 식민통치를 받았다. 우리나라 역사라기

엔 주권이 없고, 아니라면 35년간 역사단절기가 생긴

다. 

왜란, 호란이 우리 역사이듯, 일제강점기도 부끄럽

지만 우리 역사이다. 앞으로 이런 부끄러움이 없으려

면, 국민이 통합돼 강한 국력을 갖추고 현명한 외교정

책으로 남북통일 및 동북삼성의 실지(失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강의 기적이 유효한 때에, ‘2050

년이면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강국이 될 것’을 예언

한 세계학자들의 말을 새길 일이다. 

조선 근대치의학 치과진료는 선교 의사 알렌이 

1885년 4월부터 제중원에서 구강외과 시술한 것이 효

시이고, 최초의 서양인 치과의사는 라빈손(중국상해 

주재, 1897년 조선 출장)이며,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지[野田應治]는 1893년 7월 이후 인천과 서울에서 

개원했다. 

1910년 한일병합 이전 한국인 치과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에 한국인 의사들은 숫자가 제법 되어, 

1908년 일본인들이 ‘계림의학회(鷄林醫學會)’를 결성

한데 맞서, 1908년 11월 15일 일본 유학 출신의 의학교 

전직 교관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의사연구회(醫事

硏究會)’를 조직했으나, 1910년 강압에 의해 해산되었

다. 대한의사협회의 시원은 이 의사연구회이다.

한국인 최초 치과의사는 함석태(咸錫泰, 1889~?)이

다. 치과의사면허 인허 및 자격 등을 규정한 <치과의

사규칙 (총독부령 제101호, 1913.11.15. 공포)>에 의거

해,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1914.2.5), 6월 19일경 

한성에서 개원하였다. 함석태가 제1호 치과의사 면허

자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그 근거인 총독부령 치과의

사규칙도 인정해야 한다. 함석태는 일본치과의학전문

학교를 졸업(1912)한 최초 정규 치과교육 이수자이기

도 하다. 이것도 일본 대학을 나왔다고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잃은 것이 치과의사 개인의 잘못일 

수 없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치과교육을 받

고, 면허를 취득했을 뿐이다.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위원장 안종서) 창립

총회(1945.12.9)가 개최되었다. 제4회 정기총회

(1949.5.29)에서 대한치과의사회로 개칭, 법정단체 

등록(1952.3.16), 대한치과의사회 제8회 정기총회

(1959.4.28)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개칭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945년 12월 9일 창립 조선치

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직결된 전신이다.

일제강점기 총독부 치과의사 제1호 면허자 함석태

는 광복 전 어느 치과단체에 속했을까?

1921년 10월 2일 하세가와마치[長谷川町]은행집회

소에서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1916.10 창립의 경

성치과의사회 발기, 경성치과의사회장과 창립위원, 조

선 각 도 대표자 등 23명 출석,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

장, 경기도 위생과원 참석)가 열렸다. 함석태는 1943년 

부회장에 보선되었고, 이전에 1930년 김연권 이사, 이

성모 평의원, 1941년 조동흠 부회장의 기록이 보인다. 

1925년(4월 25일 경성치과의학교 1회 졸업생 배출 

후 어느날), 함석태,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인 

안종서, 김용진, 최영식, 박준영과 오사카치과의학전

문학교 졸업생 조동흠, 제3회 총독부 치과의사시험 

합격자 김연권 등, 조선인 7명이 모여 친목과 단결을 

위해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회장 함석태)하여, 점차 

회원이 늘어났고, 1941년초 경성치과의사회와 합병하

였다. 

우리 땅에서의 전국 규모의 치과의사회는 ‘1921년 

10월 2일 창립 조선치과의사회’가 최초이고, 한국인

이 부회장, 이사, 평의원도 역임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인 치과의사 모두가 참여한 단체이니,  현 대한치

과의사협회가 기원으로 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 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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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글러브 등 

개인보호장구(PPE) 품귀 현상이 빚어

지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글러브의 

경우 사이즈 별로 수요가 요구돼 품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보건정책 

위원회가 미국 전역의 치과의사 약 3000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마스크, 글러브, 

페이스 쉴드, 의료용 가운, 소독 용품 등 

전반적인 PPE 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

이 주를 이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러브 가격이 

올랐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3.1%

였다. 또 이 중 가격이 “50% 상승”은 

20.5% “2배 상승”은 24.2%, “3배 상승”은 

20.3%, “4배 상승”은 10.6%, “5배 이상 

상승”은 7.5%로 나타났다. 이는 라텍스 

또는 비라텍스 글러브를 모두 고려한 응

답이었다.

또 N95·KN95 마스크, 수술용 마스

크, 페이스 쉴드, 의료용 가운, 소독 용

품 등에 대해서도 각각 66.3%, 82.1%, 

47.9%, 59%, 81%의 응답자가 “가격이 올

랐다”고 답했다.

글러브의 가격 상승이 더욱 두드러진 

이유로는 개별 사용자에 따라 알맞은 사

이즈의 제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당한 

사이즈의 글러브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2.7%에 달했다.

이 같은 PPE 품귀 현상으로 치과의사

들은 헨리샤인, 아마존 등 대형 유통 업

체는 물론 소규모 업체도 고려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PPE 공급을 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PE 구입처가 한 곳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73%의 응

답자가 2곳 이상의 구입처를 확보했다

고 응답했다. 또 4곳 이상이라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구입처(복수응답)로는 헨리샤인 

64.3%, 아마존 31.7%, 기타 유통 업체 

61.7%로 나타났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당뇨병 진단 연령이 이를수록 사망 또

는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다.

호주 나탈리 나나야카라 교수(모나시

의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병 진단 

연령과 사망 위험, 대혈관질환, 미세혈관

질환 합병증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최근 유럽당뇨병학회 학

술지 ‘DIabetologia’을 통해 밝혔다.

당뇨병의 대혈관질환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장애, 말초혈관 장애, 미세혈

관 합병증은 당뇨병성 신장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말한다.

연구팀은 30개국에서 2형 당뇨병 환자 

총 132만5천4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6

편의 관찰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당뇨병 진단 연령이 1년 올

라갈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은 

4%, 대혈관질환 합병증 위험은 3%, 미

세혈관질환 합병증 위험은 5%씩 낮아졌

다. 즉, 당뇨병 진단 연령이 이를수록 사

망과 합병증 위험은 증가한 것이다.

연구팀은 “일반적인 질환은 노인 환

자가 젊은 환자보다 합병증 위험이 크

지만, 당뇨병은 오래될수록 혈관 손상

을 포함한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며 “나

이가 어린 당뇨병 환자는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혈압, 체중, 혈중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해야 사망 또

는 합병증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

험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

왔다.

대만 리페이천 교수(타이베이 시립연

합병원) 연구팀이 약 18만 명의 데이터

를 분석해 최근 미국 의사협회 저널인 

‘JAMA Psychiatry’를 통해 이같이 밝

혔다.

연구에서는 대만에서 2005~2016년 파

킨슨병으로 진단된 3만5천891명과 파킨

슨병이 없는 14만3천557명을 대상으로 5

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해 데이터를 분석

했다.

그 결과, 파킨슨병 환자는 자살률이 

10만 명당 66.6명으로 파킨슨병이 없는 

사람의 32.3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 파킨슨병 그룹에서 자살한 경우는 

10%가 우울증이 원인이었으며, 파킨슨

병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5%가 우울증 

병력이 있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가 자

살률이 높은 이유로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 그리고 파킨슨병으로 인한 신

체 기능장애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파킨슨병 그룹에서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levodopa)가 저용

량 또는 중간 용량 투여된 환자는 레보

도파가 투여되지 않은 환자보다 오히려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

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 생

산 세포가 소실돼 발생한다. 이로 인한 

도파민 결핍으로 근육 경직, 몸 떨림, 느

린 동작 같은 운동장애가 나타난다. 레

보도파는 도파민을 만드는 원료물질로 

파킨슨병 환자의 도파민 결핍을 보충해 

준다.� 최상관 기자

당뇨병 연령 낮을수록 사망·합병증 위험 파킨슨병 환자, 자살 위험 2배 상승
10만 명당 66.6명꼴…우울증 원인 높아

환자 132만명 대상 분석결과

혈당·혈압·체중 등 관리 필요

사용자별 적합 사이즈 구비 난항

마스크·페이스 쉴드 등도 올라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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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글러브 등 개인보호장구 품귀 현상

이 빚어지고 있다.

美 치의 83% “글러브 품귀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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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치과 표준(78) 포터블 치과용 장비의 일반적 요구사항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장수 시대 및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따

라 병원진료실이 아닌 군부대, 긴급 재난지역, 낙도오

지, 부정기적인 무료진료소, 환자의 주택, 요양병원, 교

정시설, 경로시설 및 마을회관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포터블 치과장

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방에

서 방으로 또는 세계의 원거리 이동 등)에서 효율적으

로 설치하고 사용한 다음 신속하고 쉽게 접고 압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성 및 효율성

을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

ISO/TC 106/SC 6(치과 장비 소위원회)/WG 2(치

과 환자 의자 및 치과 유닛트 작업반)에서는 현재 포

터블 치과 유닛트 및 환자 의자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부로 ISO 23402-1:2020 

Dentistry - Portable dental equipment for use in 

non-permanent healthcare environment - Part 1: 

General requirements(치과 - 비영구적 건강관리 환

경용 포터블 치과용 장비 -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이 

2020년 9월 23일 발행되어 이를 정리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주관 하에 ‘휴대용 

치과 환자 의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P 1996:2019 

치과 - 휴대용 환자 의자)이 2019년 11월 25일에 발행되

었다(치의신보 2019.12.26 참고).

　

▶ 적용 범위

이 표준은 비영구적 건강관리 환경에서의 포터블 치

과장비 사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규정

하고 있으며 다음의 장비가 포함됨

- 포터블 치과 유닛

- 포터블 환자 의자

- 포터블 시술자 의자

- 포터블 조명 장치

- 포터블 흡입 장비

- 포터블 공기 압축기 

- 비영구적 건강관리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

계·제작된 치과 장비

▶ 분류

1) 전기로 작동되는 기기들에 대해서

IEC 60601-1:2005/Amd 1:2012와 80601-2-60에 따라 

분류함

2) 사용 환경에 따라

a) 실내 사용 유닛

주거환경, 장기 복지시설(예, 요양원, 생활지원 공동

체), 사무실, 학교, 컨벤션 센터, 교정시설(예, 교도소) 

및 기상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영구적 건물시설과 같

은 실내 환경에서 사용 

　　

b) 노출 환경 사용 유닛

기상 환경의 노출을 막는 텐트나 방수포와 같은 기초

적인 대피처만 이용 가능한 실외 환경에서 사용

 예: 군대, 인도주의 현장 진료

3) 공급원에 따른 분류

전력, 물, 압축공기, 흡입기 등의 공급원에 따라 분류함

a) 외부 공급 장비: 외부 공급원과의 연결이 필요

b) 자체 공급 장비: 전원, 배터리, 공기 압축기, 흡입

기, 물 등의 공급 장치를 자체 보유하고 있음

여러 가지 공급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류가 

적용될 수 있음

4) 운송조건에 따라

a) 제한된 실외 노출 및 제한된 거리 운반: 실외 노출

과 운반거리가 제한된 장비, 차량으로 근거리 건물 이

동

b) 심한 실외 노출 및 장거리 운반: 극단적인 실외 조

건 및 장거리 운반용 장비, 악천후의 험준한 지형에서 

이동

▶ 요구사항

<일반적 요구사항>

IEC 60601-1:2005/Amd 1:2012 and IEC 80601-2-60을 

적용함

<운송 요구사항>

손잡이 및 기타 취급 장비

운송을 위해 포장한 경우, 포장에는 운송조건과 장비

를 운반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운송이 가능한 손잡이나 

기타 취급 장비가 있어야 함

최대 중량

한 사람이 운송할 수 있는 중량은 각 부품 당 20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여러 사람이 운송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한 사람 당 

20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최대 크기

실내 사용 유닛의 경우 너비 0.8m, 높이 2.0m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함

환경노출  

운송을 위해 포장했을 때, 장비의 각 부품은 제조자가 

제시한 최소 및 최대 저장/운송 온도, 기압과 상대습도

에 오작동 및/또는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없어야 함

충격

운송을 위해 포장했을 때, 단단하고 매끄러운 강철 

볼(직경 50mm, 무게 500g ± 25g)을 수평면인 장비는 

1.3m 높이에서, 수직면인 장비는 1.3m 옆에서 한 번씩 

충격을 가한 후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함 

낙하

운송을 위해 포장했을 때, 장비의 각 부품은 아래 표

에 따라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바닥에 3회 자유낙하 

시 고장과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없어야 함

운송 시 미립자와 액체의 유입

포터블 장비가 별도의 운송 케이스에 포장된 경우, 미

립자와 액체사 유입되어 장비가 고장이나 용납할 수 없

는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됨

인화성

IEC 60601-1:2005/Amd 1:2012에 따른 의료-전기 장

비의 소화용기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조립과 분해 요구사항>

별도의 측정 없이 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야 하고, 전기 장비는 기기의 전기안전을 위한 자가시

험을 할 수 있어야 함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

- 제조자는 전압, 진동수와 전력의 요구사항을 포함

한 장비의 전기 본선 공급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퓨즈/회로 차단기, 누전 차단기(RCD), 보호 접지 연결

을 포함하는 전력원의 안전요구사항도 명시해야 함

- 배터리 전원 장비인 경우, 필요한 배터리의 유형을 

명시해야 함

<작동 시 요구사항>

작동 시 주위 조건 

제조자가 명시해 놓은 온도와 기압 범위 안에서 작동

되어야 함

사용 적합성 

제조자는 식별, 표시, 기록과 연관된 과정을 포함한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낮은 사용 적합

성 시험에 대해 언급해야 함

환자에게 열이 공급되면 안 되는 장치 부분 

만약 장치 부분의 표면온도가 43°C를 초과하면, 사용

설명서에 사용 시 최대온도가 표기되어야 함. 신체 표

비임상환경의 증가로 포터블 치과용 장비의 필요성 증대 

장거리 운송을 위해 무게가 20kg으로 제한

열악한 환경(충격, 낙하, 진동 등)에 오작동이 없어야 함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표준 제품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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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장비의 무게(kg) 낙하 높이(cm)

m ≤ 10 5

10   < m ≤50 3

m   > 50 2

“코로나19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회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

정된 재원으로 전 회원에게 마스크를 지

원하는 것은 개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작은 것 같다. 1억 원이라는 기금

을 치과계 발전이나 회원들에게 더 큰 혜

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

도록 협회장이 더 고민해 주길 바란다.”

박현수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충남

지부 회장)이 이상훈 협회장의 전 회원

대상 코로나 특별지원재원 사용 공약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최근 밝혀 왔다.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이 협

회장이 후보시장 공약했던 코로나19 긴

급특별지원 재원 1억 원에 대한 사용처

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전 회

원들에게 방역용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시간을 갖고 기

금 사용처를 더 고민해 임기 중 더 뜻깊

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치과계나 회원들

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제31대 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회장 급여 1억 원을 삭감해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회장 당

선 후에는 급여 예산에서 1억 원을 제외

한 금액만을 수령하며 공약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

이 전체 지부장들을 대표해 기금의 보다 

효율적 활용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

에서는 ‘전 회원대상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 사용의 건’을 의결, 해당 예산의 집

행을 명확히 하고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

서는 임원 및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

해 적절한 사용처를 찾기로 한 바 있다.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이 협

회장이 급여를 삭감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회원들을 위해 사용키로 한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협회

장이 더 고민해 회원들을 위한 정책이나 

실효적인 지원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재원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협회장 1억 성금 더 중요한데 써 달라”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 “회원 실질 혜택 활용 고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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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보건관계부처에서 침습적 

시술 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에 관

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항혈전제를 복

용 중인 치과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개

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임영진)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

템(이하 KOPS)을 통해 수술이나 시술 

전 항혈전제 투약관리 오류에 관한 주의

경보를 최근 발령했다. 

항혈전제는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통칭하는 용어로, 흔히 알려진 항혈전제

에는 아스피린, 헤파린, 와파린, 클로피

도그렐 등이 있다.

특히 항혈전제 중단에 따른 위해사항

으로는 심근경색을 포함해 뇌경색, 혈전

색전증 등이 있으며, 한 예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해 내원한 60대 환자에게 수

술을 위해 각각 18일, 11일간 복용하던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투약을 중단

하자 수술 4일째 되던 날 급성 심근경색

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 같은 사례

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고사항과 

외국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우선 수술

이나 시술 전 환자의 의약품 복용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시술이 필요해 항혈전제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경우 출혈 

위험과 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함께 고려

해 항혈전제 중단 및 재개 일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수술이나 시술 후 출혈 위험

이 안정되면 항혈전제 투약을 가급적 빨

리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미국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에 나온 한 논문에 따르면, 침습적 시술이 

예정된 환자의 경구용 항혈전제 중단기간

은 아스피린 기준, 7~10일이다. 

European Heart Journal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는 항혈전제 복용 중단 기

간을 시술 전 기준, 프라수그렐 7일, 클

로피도그렐 5일, 티카그렐러 3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항혈전제 적

응증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며 항혈전제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진

단, 처치, 시술, 수술 등 의료행위를 수행

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자료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

템’ 사이트에서 항혈전제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항혈전제 복용환자 치과시술 땐 개원가 주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중단·재개 일정 신중하게 판단해야”

성분명

와파린(warfarin)

헤파린(heparin)

달테파린(dalteparin)

에녹사파린(enoxaparin)

나드로파린(nadroparin)

파르나파린(parnaparin)

베미파린(bemiparin)

다비가트란(dabigatran)

아르가트로반(argatroban)

리바록사반(rivaroxaban)

아픽사반(apixaban)

에독사반(edoxaban)

알테플라제(alteplase)

유로키나제(urokinase)

테넥테플라제(tenecteplase)

데피브로타이드(defibrotide)

폰다파리눅스(fondaparinux)

항응고제

종류

비타민K 길항제

미분획 헤파린(UFH)

저분자량 헤파린

(LMWH)

직접 트롬빈 억제제

응고 Xa인자 

직접 억제제

섬유소 용해제

기타

성분명

아스피린(aspirin)

트리플루살(triflusal)

인도부펜(indobufen)

실로스타졸(cilostazol)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티클로피딘(ticlopidine)

프라수그렐(prasugrel)

티카그렐러(ticagrelor)

압식시맙(abciximab)

티로피반(tirofiban)

사포그릴레이트(sarpogrelate)

항혈소판제

종류

COX 억제제

PDE 억제제

ADP 수용체 길항제

GPIIb/IIIa 길항제

세로토닌 수용제 길항제

※음영 처리된 항목은 주로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주사

용제로 수술/시술 전 후 고려해야하는 의약품이 아님

박현수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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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환자의 성숙도, 복용 중인 약물, 또는 표면 압력과 

같은 특성과 관련된 임상 효과는 위험관리 파일에 규정

되고 기록 되어야 함. 43°C를 초과하지 않으면 명기할 

필요 없음

외부 표면의 세척과 소독 

제조자는 외부 장비 표면과 연결 경계면의 세척과 소

독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KS P ISO 21530(치과 - 

치과용 장비 표면에 사용하는 재료 - 화학 소독제에 대

한 저항성 평가)에 따라 시행하였을 때 성능의 저하 또

는 변색이 없어야 함

소음 

80dBA 이하이어야 함(IEC 60601-1:2005/Amd 

1:2012, 9.6.2.1을 적용)

▶ 포장 및 표시사항

<포장>

다양한 운송 조건에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

해야 함

조립과 설치가 용이하도록 포장 외부에 조립과 설치 

방법이 표기되어야 함

　

<사용 설명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a) 운송 후 및 사용 전 장비 포장 풀기 및 설치 지침

b)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장비 분해 및 포장 지침

c) 온도, 습도, 오염 및 대기압의 상한 및 하한을 포함

한 사용 중 환경 조건

d) 온도, 습도, 오염 및 대기압의 상한 및 하한을 포함

한 운송 시 환경조건

e) 전력 공급 요건

f) 43°C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 부품의 최대 표면 

온도

g) 외부 장비 표면 및 연결 인터페이스에 대한 세척 

및 소독 지침

h) 사용 전 기능적 사용 및 시각적 안전 점검

i) 문제 해결 지침

j) 현장 서비스 지침

<기술 설명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a) 장비의 분류 

b) 운송 케이스를 포함한 장비의 중량 및 크기(길이, 

넓이, 높이)(장비를 부품별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 운송 부품의 중량과 크기를 제공해야 함)

c) 장비를 운반할 사람의 수

d) 주변 작동 조건

포터블 치과용 장비는 국제표준 ISO 23402-1:2020에 

적합해야 한다.

장현양 대표

 대양덴텍㈜ 한국의 대양덴텍 제품

 스위스의 BPR 제품

미국의 Aseptico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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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의료사고 예방 - 입증자료 가능!! 

안전하다 !!  튼튼하다 !!

디자인등록결정기념 할인 판매!!

판매가(70만원)+ 부가세(7만원)

77만원
입금계좌번호 국민 359301-04-143873 (주)돌래
송금한 후 (010-7187-2582)에 성명과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택배로 배송해드립니다.

할인전 구매하신 
500여분에게 20만원의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49만원

1 하치조 신경 안전 - 입증 자료 증례

A B

C D

Sinus wall 보호 및 Sponge bone, 
D4 ->D2 - 입증 자료 증례2

A B

C D

상악동거상술 - 입증 자료 증례3

A B

C D

돌(고)래 *임상증례를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TEL: 010-7187-2582 / FAX: 031-281-2583  문의 상담

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가 과다 보험

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검경의 조사를 받게 된 치과의사의 사례

가 올 한해 빈번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원가는 환자 기록을 규정에 따라 정확

히 작성하고 보험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치과의사 A 

씨와 직원 및 환자 20여 명을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에 송치했다.

현재 A 씨는 경찰로부터 지난 2014년

부터 2018년까지 당일에 마친 치조골 이

식 수술을 여러 날짜에 걸쳐 수술한 것

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환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대

가로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도록 유

도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A 씨가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것

은 보험사의 특약 때문이다.

보험사 특약에 따르면 치조골 수술의 

경우, 같은 날 여러 차례 수술을 하더라

도 이를 1회 수술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여러 날에 걸쳐 수술

을 할 경우 각 날짜별로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환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

령한 보험금으로 A 씨에게 임플란트 수

술을 받고, A 씨는 이에 따른 이익을 얻

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명백한 보험

사기로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

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A 씨와 유사한 사례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치과의사의 사례

가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해시의 한 치과의사도 최근 A 씨와 

같은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8월경

에는 부산의 모 치과의사가 유사한 혐의

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치과의사의 보

험사기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2021년과 2022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

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수실무교육 150시

간을 이수해야 한다.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홈페이지

(www.kda-academy.or.kr)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도에 통합치의학과전문

의시험에 응시하려는 치과의사는 통합

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을 2020년 12월 

31일 24시(자정)까지 150시간(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이수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통합치의

학과전문의시험 응시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수실무교육 300시간을 이수

해야 하는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까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150시

간을 이수해야 내년 150시간을 합쳐 총 

300시간 이수가 가능하다. 

이수시간 확인은 연수실무교육 사이

트에 접속해 로그인, 마이페이지, 메인

을 누르면 된다. � 유시온 기자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가 코로나19 

선별 검사에 치과의사를 비롯한 전체 의

료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K-방역 긴

급점검 화상회의’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주

요 인사와 각 시·도 단체장이 참여해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

역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추가 조치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 도지사는 신속진단키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코로나19 선별 

검사에 나선 의료인력뿐 아니라 전체 의

료 직군의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

을 내놓았다.

이 도지사는 “치과의사, 한의사도 의

료인임에도 (코로나19 선별검사) 현장 

투입이 안 되고 있다”며 “치과의사, 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코로나19 선별검사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모든 의료 직군 종

사 인력 투입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된다

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

이 비상시이기에 현행 의료법을 다소 개

정하거나, 개정이 힘들다면 한시적으로 

전체 의료 인력이 검체 채취에 투입될 

수 있는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대처에 

나섰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건의가 잇따라 

개진됐으며, 이 밖에 식당·카페 등지에 

비말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 대응

책 마련이 줄지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

언을 통해 “제1차, 제2차 코로나19 대

확산에도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며 “그러나 당시보

다 상황이 위중해졌기에 당과 정부와 

지자체가 솔선수범하고 책임 있게 결

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

다”며 방역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이시종 충북지사 “코로나 선별, 치의 나서야”
치의 포함 전체 의료인력 검체 채취 투입 시사

의료법 개정, 특례법 만들어서라도 대처 필요

내년 국시 실기, 각 치대에서 치른다
국시원, 11개 치과대학(원)과 MOU 체결

치과대학 임상실습실 실기시험장 지정

｜2020. 12. 28(월)｜제2835호10 종 합

수술기록 조작 금물 치의 적발 빈발
보험사 특약 이용 환자와 공모해 사기행각 의심

수술 날짜 쪼개 보험청구…임플란트 수술 권유

통치 연수실무 31일 까지

150시간 채워야 응시가능

최근 수술기록을 조작해 환자가 과다 보험금을 청
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검경의 조사
를 받는 치과의사의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치
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내년 하반기 치러지는 치과의사 국가

시험 실기시험이 각 치대 임상실습실에

서 치러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

시원)이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대

학원과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5일 서울

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윤성 국시원장

과 치과대학(원) 대표로 한중석 한국치

과대학·치의학대학원협회장(이하 한치

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대학의 임상

실습실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장

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개 치과대학 학생은 모교

에서 실기시험 결과평가를 진행할 수 있

게 됐다. 결과평가는 학생이 직접 해당

하는 문제에 맞춰 실습한 덴티폼을 수

거해 추후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평가다.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는 국시원이 지정

하는 대학에서 실험을 치른다. 

다만 해당 업무협약과는 별개로 과정

평가는 국시원 본관에서 진행한다. 과정

평가는 채점위원이 직접 실습과정을 보

고 그 자리에서 채점하는 평가다. 

국시원은 2021년 하반기에 첫 시행하

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을 

위해 2018년도부터 결과평가 시험장 운

영을 위한 기준을 수립해 각 대학 및 유

관기관과 협의했고 2020년도 모의시험 

등에서 전수점검을 통해 실기시험장 지

정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치과의사 국가시

험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정보 공

유 ▲인력지원 ▲시설 및 기자재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향후 치

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

해 신규제도인 치과의사 실기시험이 조

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석 한치협 회장은 “치과의사 실기

시험 도입으로 응시자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해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치과의사 

배출과 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시온 기자

국시원과 한치협이 치과의사 실기시험 상호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15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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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信賴)의 가치월요시론

월요시론

최근 환자의 치료 계획을 위해 좌측 우식 

수복치료 및 우측 치아의 근관치료의 필요

성을 설명하던 중, 환자는 좌우측 브리지의 

철거와 치료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

측 오래된 보철물을 철거한 의사의 실수라

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2-3년을 사

용할 보철물이 아닌 10년을 바라보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니 당연한 과정이고, 너무

나도 명확한 병변을 가졌음에도 환자의 주

장은 번복되지 않았다. 환자의 신념(信念)

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信賴)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신뢰라는 말은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

어이기는 하지만 이 단어의 갖는 의미의 가

치는 숨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필자는 한자(漢字)를 배운 세대이기는 하

지만, 일상생활 속에 능숙히 활용하는 세대

는 아니다. 신뢰(信賴)의 첫 글자인 信자는 

사람 人자와 말씀 言자가 결합한 것으로 ‘믿

다’, ‘신임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이다. 사

람의 말을 믿는다는 의미를 담은 信자는 친

숙하고 쉽게 기억되는 편이다. 그렇지만, 賴

자는 그리 익숙한 느낌은 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도 궁금증이 생기는 

한자이다. 인터넷 힘을 빌어 이를 찾아보면, 

의뢰할 뢰(뇌)로 씌어 있고, ‘의뢰(依賴)하

다’, ‘의지(依支)하다’의 의미로 풀이가 씌

어 있다. “뢰”를 찾았더니 다시 의(依)자가 

눈에 들어오며 이는 “기대다”, “순종(順從)

하다” 등의 의미이다. 즉, “신뢰”는 서로의 

말을 믿고 신임하여 여기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음은 사회라는 구조가 안

전성(safety)과 안정성(stability)을 기반에 

두고 살아서 움직이는 근원이 된다.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사소한 추억의 

장면이 있다. 홍콩에서 지인의 차를 함께 타

고 편도 1차선의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상당

히 빠른 속도가 조금 우려되어 인도와 갓길

에 사람들이 간혹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은지 

운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다. 

답은 간단했다. We trust people walk on 

their way. 아무도 차도로 내려오거나 건너

려고 않을거라 앞만 보고 달려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지만, 믿고 안심하고 목

적지로 향했다. 

이런 신뢰는 가치가 아주 큰 사회적 윤활

제이다. 수많은 법령들도 사회의 가치 변화

에 따라 제·개정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결

국 사람들 사이에 공유될만한 가치를 따라 

서로 신뢰하는 규정과 규범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싶다. 그렇지만, 최근 의료계와 치과

계에 전해지는 진료비 설명의 의무 혹은 비

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법

령 들을 보면,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료인에 대

한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는 않은가 생각이 든다. 

환자로부터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데 가장 중

요한 필수 요소가 된다. 의료인 개인의 신념

(信念)과 환자의 신념의 차이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이러한 개인의 가치 기준인 신념

들이 사회적으로는 신뢰(信賴)라는 사회적 

가치에 간혹 손상 혹은 흠집을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신념은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 혹은 

과학적인 사고와 일치함에 있어 그 정도가 

다양하고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왜곡되거나 

편위된 개인적 신념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의

료인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

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가운데가 

오목한 쌍봉낙타등 처럼 가치 기준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내가 맞

다 혹은 상대가 틀리다의 판단을 함에 있어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개인의 편위된 

신념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서로의 신념이 다른 경우 존중하여야 

하고 신념이 다름을 이유로 신뢰를 버려서는 

안된다. 신념이 바뀔 수는 있지만 신뢰는 이

보다 무겁고 무겁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한 개인의 신념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기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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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원장

     대명실업 주식회사 문의 TEL. 02)702-3001, 010-7263-3131

AD7 Mini 소독 기능은 그대로, 크기는 컴팩트 하게 !!

|  편 리 성  | 단 한번의 터치 & 자동 문열림 
|  효 율 성  | 2.8리터 최대용량에 핸드피스 16개~30개 
 3.5분 멸균 완성
|  안 정 성  | 이중 도어락 & �조기능 업그레이드 
|  다기능성  | 핸드피스, NiTi-file, bur, 
 고가교정·수술용 기구 등 소독 가능

추가비용없는 유지비        |        작고 빠른 소독시간        |        다양한 �류의 대용량 소독

소독 기능은 그대로, 크기는 컴팩트 하게 !!

2.8리터 최대용량에 핸드피스 16개~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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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변화된 교육 컨텐츠의 혁명

COVID-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보다 온라인 출석을 하는 시

간이 더 많아졌고, 학교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 강의

실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보다 집에서 학습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매주 올라오

는 온라인 강의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

다. 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많은 장점을 

발견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방향에 

대해 재고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

람에서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집을 비롯한 자신이 학습

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이 가능합니다.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을 

받게 되면, 제한된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

어질 수밖에 없고 학습장소를 선택하는 것

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장소는 집중력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데 있어 본인의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

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다르므로, 온

라인 수업을 여러 장소에서 들어보며 자신

에게 맞는 최적의 공간을 모색할 수 있습

니다. 가장 편안하고 학업에 몰입할 수 있

는 환경에서 학습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은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할 것입니다. 

매주 올라오는 강의를 본인이 학습에 집

중할 수 있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

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은 시간표를 본인이 

직접 계획하지만, 수업 시간은 학교가 정

한 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

습 시간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런 어려움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온

라인 수업입니다. 녹화된 강의를 자신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수강함으로써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오프라인 수업

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일정에 맞게 학습 일정

을 조율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면

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

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면, 수업내용을 녹

화할 수 없으므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최

고의 방법은 필기뿐입니다. 그렇지만 교수

님마다 수업 진행 속도나 말의 빠르기가 

다르시므로 필기가 느린 학생의 경우 모

든 내용을 남길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

니다.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면 수업내용을 

놓치기 때문에, 학습효율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일시 정지나 돌아가기 기능을 통해 필기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들을 기회도 있습니다. 온전한 필기

를 통해 수업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이러

한 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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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웅

조선치대 예과 1학년

조정훈 원장

이젤치과 오산본점 
(구. 오산예치과)

조정훈
이젤치과 오산본점 
(구. 오산예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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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치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

던 투명치과 K원장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4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해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간

이파산은 K원장(채무자) 측이 전체 피

해자(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파

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등을 포함

해 200여 직종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아

울러 파산 선고자를 결격사유로 정해놓

은 의료기관·업체에도 취업할 수 없으

며, 각종 사업 허가·등록·운영이 제한

될 수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추후 K원장의 

채무를 탕감할지의 여부를 자세히 검토

할 예정”이라며 “채무자가 면책을 허가

받게 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K

원장의 채무 탕감 이전 채권자의 이의신

청 절차를 통해 면책 합당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면책 허가를 받더라도 K원장

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

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

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

상과 관련된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불허가 결정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파산하면 결국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서울회

생법원에 이의신청을 빠른시간 내에 하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의신청 자료 제출을 통

해 K원장이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

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

속기소 된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 절

차 중인 K원장의 혐의가 사법부에서 최

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K원장은 지난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

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7월 17일 해

당 요청이 파기되자 다시 지난 7월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아

울러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

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를 통

해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마케팅

을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시 K원장

은 환자 2000여 명에게 124억 원의 교

정 시술비를 받았으며 이후 K원장은 

돌연 “병원진료가 어려워졌다”는 안내

문을 부착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안겨

줬다.

이에 검찰은 K원장을 사기, 업무상 과

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원장 공판은 지난 8

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법

원은 22일 K원장에 대해 4번째 공판을 

열고, 환자 피해에 따른 처벌 여부를 명

확히 따질 예정이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먹튀’ 투명치과 K원장 결국 파산
14일 서울회생법원 간이파산 선고

피해자들 강력 반발 이의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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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치과 K원장이 결국 파산했다. 파산선고결정 공고문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내년 해외 진

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

업’에 대한 접수를 오는 1월 11일(월)까

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

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국내 유관단체의 컨소시엄이다.

특히 ▲진단검사, 감염질환,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

련 분야의 특장점과 해외사업 역량을 갖

춘 프로젝트 ▲한국 의료기관(의료서비

스)과 함께 의료기기, 제약, 의료IT 등 

연관 산업 동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선정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 수주 제안서 작성, 시장조사·F/

S·컨설팅, 병원 설립(운영계획 수립 

등) 및 현지 정착을 위한 분야별 홍보·

마케팅 전략 컨설팅, 현지사무소 임차비

용 등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에 따르는 

제반 과정에 국고보조금 및 기타 특화지

원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접수는 KOHES 의료해외진출 종합

포털 온라인 접수(www.kohes.or.kr)

를 통해 하면 되고, 서류평가는 1월 3주, 

대면(PT)평가는 1월 4주, 선정 및 협약

은 2월에 진행된다. 문의 043-713-8144, 

8299(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진출기획

팀).�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1 의료 해외진출 프로
젝트 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를 오는 1월 11일(월)
까지 받는다.<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내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모집
진흥원, 1월 11일까지 온라인 통해 접수

174,000 324,000

2,700 / 개당2,900 / 개당 2,500 / 개당

600,000

국내 제조 신제품

아베오 가격

228,000 456,000

3,800 / 개당

912,000
타사 쇼핑몰

감염예방 EO GAS 멸균

Made in Korea

                차별화된 인테리어설계

         합리적인 착한가격

         철저한a/s와 빠른견적

         단기 리모델링, 부분수리가능

            서울 서초구 서초동1580-15 화성빌딩101호

              세금계산서발행  TEL 02 3487 4391

              H.P 010 9084 8699
              

  서초아신인테리어디자인

    치과전문인테리어 SINC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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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동물대체시험법의 치과의료인 역할 
- Dominion Over Other Animals!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20년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며 속

해 있는 기관 또한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연세대학교 치과대

학이다 보니 성경 말씀 중 창세기 정도는 수없이 읽어보았다. 

위에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의 창세기 1장에 28절 말씀이다. 해

당 성경말씀의 ‘다스리라’라는 단어는 영문 번역 번 중 King 

James Version을 보면 “have dominion over”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이 dominion이라는 단어를 dominate라는 단

어와 혼돈하여 군림하는 conquer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

으나 사실은 통치하는 개념인 govern에 가깝고 실제로 다른 

영문 버전인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도 이를 “rule 

over”라고 번역하고 있다. 

동물을 보호하고 잘 조화롭게 사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현

대사회에서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인간

의 이득을 위하여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는 일에는 많은 사

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다. 화장품의 경우 유럽

에서는 동물에게 실험한 화장품의 판매를 2009년부터 부분

적으로 판매 금지하였고 2013년부터는 수입되는 화장품에서

도 동물 시험을 금지하는 법령(EC Regulation 1223/2009 on 

cosmetic)이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

서 비슷한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

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국제표준 ISO 10993 시리즈에 기반하고 있는 내

용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당 표

준은 의료기기를 신체와의 접촉 형태와 시간으로 분류하며 다

양한 시험들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세포독성, 자극성 

및 감작성 시험은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기에서 고려되는 시험

이다. 

이 중 자극성 시험은 접촉 부위에 따라 진행되지만 보통은 

피부자극성 평가를 위해 실험동물로 토끼를 사용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제 이

러한 실험을 위해 희생되는 토끼의 수는 년간 5만 마리 이상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사람에 대한 피부자극성 정도

를 시험하기 위해 많은 수의 토끼가 희생되는 것이다. 

윤리적이나 종교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동물실험을 대체하

고자 하는 움직임에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실

제 동물실험들의 실험실간 결과 차이로 동물시험에 대한 안

전성 평가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 왔고 동물실험의 

결과와 실제 사람에서의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증거들

에 제시됨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과학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필자가 본 교실에 김광만 교수님과 23개국 연구진과 참여한 

인공 피부조직(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기반 의

료기기 자극성 평가 대체시험법도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

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의료기기의 독성평가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로 

시작한 Medical Device In Vitro Irritation Team 프로젝트

는 3년 이상의 참여 연구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실험 후 논문

으로 발간이 되었고 오는 2021년 국제표준(ISO 10993-23)으

로 발간 예정이며 이에 최근 동물대체시험법 분야 노벨상이

라고 불리는 2020년 Lush Prize에서 Lobbying 분야 특별상

(commendation)을 수상하였다. 사실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

는 쉽지 않았다. 별도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 국내 수입 인공 피부조

직의 가격과 한정된 자원으로 당시 지도 교수님이셨던(현재

는 교실의 주임교수님이신) 김광만 교수님의 개인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되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하는 바람에 먼 미

국까지 가서 해당 기술을 배우고 나름 1차 시험도 통과하여야 

하는 등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를 기

반으로 국제표준이 완성되었고 조만간 국내에도 규격화 된다

면 과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윤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는 국내 

치과의료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치과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며 실제 국

내 및 국외에서의 위상 또한 높아져가고 있다. 치과의료기기

의 경우에는 구강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피부 자극시험 보

다는 구강점막자극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직까지는 대체시험법이 개발되지 않아 햄스터를 

이용한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실험자와 실험동물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되는 시험이다. 하

지만, 의료기기의 산업화 및 환자 적용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예산의 한계로 이러한 시험법의 대체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

이며 오늘도 인간의 안전성을 위해, 아니 어쩌면 그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적은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한 마리의 

동물을 희생하고 있을 수 있다.     

Tom Beauchamp와 James Childress의 이론에서 유래한 

의학 윤리의 4가지 원칙(four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에서 autonomy, beneficence, non-maleficence와 함께 의

료인으로 갖춰야 할 원칙은 바로 justice이다. 물론 이는 한정

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정의롭게 배분할지에 대한 관점에서 고

려되는 부분이지만 오늘날 이 내용은 과연 “인간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여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

질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많은 치과의료인들이 의료기기 안전

성 평가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활발

하게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의료인으로 아니 인간으로 살

며 모든 생물을 dominate하는 것이 아니라 dominion over 

하는 날이 오기를.

권재성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

한 국회 설득 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과 김영만 치과의료정

책연구원 원장은 지난 11월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만나 치과

계의 또 다른 숙원인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하

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을 지

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

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조 

의원실을 찾은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치의학연구원 설

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

다.

조 의원은 이날 이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추진 및 공론화 현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 다음 “현재 과방

위 소속 의원 세 분이 법안을 발의한 만

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식적인 

근거와 논리를 계속 축적해 가야 한다”

며 “또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단계

적 프로세스와 디테일을 고민해 제시하

는 등 국회통과를 위한 방안을 잘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부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과 박광온 직전 위원장을 비롯

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

이용빈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촉구해 왔다.

이에 지난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

작으로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 10월 8일 이용빈 의원 등이 잇따

라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경감해 

주는 일명 ‘리니언시 제도(자진 신

고자 감면)’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

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

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

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뤄지

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

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

안의 경우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 신고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사무

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의지를 

꺾어 버릴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

명이다.

아울러 자진 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

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고 있는데, 이는 사무장 병원에 종사

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

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이종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사건

의 약 70%를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이상훈 협회장, 조승래 과방위 간사 면담

치의학·산업 체계적 지원·육성 필요 강조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징수감면 입법 추진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리니언시 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개설 의지 꺾어야”

2020. 12. 28(월)｜제2835호｜ 5종 합

이상훈 협회장과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과 면담했다.

치협 “치의학연구원 설립 ‘올인’ 국회 답할 때”

이종성 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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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광고 : 4.4×4.0cm   *작은 BOX : 4.4×8.5cm   *큰 BOX : 9.3×8.5cm 

  광고문의

·담당자 : 최진주  ·TEL : 02-2024-9282  ·FAX : 02-468-4653

·E-mail : kkdanews@naver.com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87-001101 (예금주:대한치과의사협회)

1966년 12월 15일 창간

韓國專門新聞協會 會員社 등록번호: 서울다07185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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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매 매

임 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협약 
카드단말기회사 EasyCheck

월 관리비 (11,000원 상당) 면제, 카드 승인 시 

인터넷 승인으로 전화비 절감 (건당 39원)을 

통해 연 20만원 절감 효과

 월 관리비 면제 및 인터넷 승인을 통한 전화비 절감

 공식 최신형 단말기 및 사인패드 무상 제공

 Easyshop(매출관리프로그램) 서비스 무상 제공

연 20만원 절감, 아직도 교체 안하셨습니까? 

치과의사만을 위한 이지체크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특별한 혜택

 https://www.kicc.co.kr문의전화 02-368-0814  

치과의원 양도
1호선 부천역 남부역
14,15번출구사이

모퉁이4층건물(2층 25평)
35년개원성업지(조기은퇴예정)

010-8464-7257

‘치과계의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지

난 5월 출범한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코

로나19 확산에도 치과계 안팎에서 주목

할 만한 성과들을 내놨다.

우선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치과계의 숙원과제

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12월 2

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했다.

특히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

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여만의 쾌거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

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성과가 크다는 평가다. 

집행부 출범 초반부터 집중했던 ‘불

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역시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치과의료기관

을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통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 계도하되 반복적으로 위반

할 경우 처벌위주의 정책을 펼쳐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

장이다.

# 600억 파이 확대 전망, 클린회무 엄수

올해 11월부터 적용된 ‘근관치료 급여

기준 확대’도 낭보였다. 근관장 측정검

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재근관치료시 근관와동형성에도 급여

가 적용되면서 총 600여억 원의 치과 건

강보험급여 파이 확대가 기대된다. 이는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추가로 1.5% 더 

올린 효과와 같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통

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는 게 치협의 방침이다.

‘클린회무’선언도 성실히 지켜가고 

있다. 회원들의 혈세인 협회비를 한 푼

도 헛되이 쓰지 않고 투명한 회계를 위

해 클린카드(유흥업소와 골프장 사용금

지)를 도입했으며, 모든 지출에는 반드

시 증빙과 근거를 남기는 한편 외부회계

감사 도입을 위한 단계적 업무를 추진하

고 있다. 

다만 치협은 “외부회계 감사 시 모든 

지부가 대상에 포함되고 외부감사 비용

발생, 비용 불인정 등으로 인한 세액의 

급격한 상승예상 등의 문제로 조심스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디치과 유죄, 치의학연구원 설립 박차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를 향한 

‘단죄’에도 성과가 있었다. 7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를 개설·운

영해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

로 유디치과 대표이사에 벌금 1000만원,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 그 외 관계

자들에게도 전원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로펌을 통한 지속적 대응 

및 엄벌탄원서 제출 등의 노력을 한 치

협은 “유디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진 만큼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발본색원해 

이 땅의 의료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대국회 추진 현안의 또 다른 축인 ‘국

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예산과 규모면에서 좀 더 제

대로 된 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박광온, 이원

욱 전·현 과방위원장 및 조승래 간사 

등 다수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집중 

면담, 조만간 추가법안이 발의될 전망이

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치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의

학연구원 설립 지원계획서를 취합하는 

한편 부산, 대구, 광주, 충남 등 각 지자

체를 방문해 공조를 확인했다”며 “내년

부터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확

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등 법안통과

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방형 공모제 눈길, 1억 기부 공약 지켜

화합형 인선과 개방형 공모제도 신선

한 반향을 불렀다. 해외출신을 포함한 전

국 모든 치과대학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

을 적재적소에 안배한 화합형 인선을 단

행하는 한편 회원이 회무에 적극 참여하

고, 회원의 민심을 최대한 회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대 집행부 최초로 

개방형공모제를 실시, 각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춰 치

과계 영상미디어 시대의 선구자를 목표

로 치의신보TV를 개국,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진화해 회원들에게 치과계

의 주요 정책과 이슈뿐 아니라 각종 유

익한 정보들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31대 회장단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협회장 급여 자진삭감을 통한 

코로나19 특별지원재원 1억 원에 대한 

약속도 지켰다.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가 다시 엄

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아주 작은 위

로의 마음이나마 전하고 싶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용품을 지원하려

고 했으나, 회원의 의무를 다한 1만7000

여 명에게 나누다 보니 개별 회원들에게

는 실질적 도움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

는 만큼 다양한 치과계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31대 집행부 임

원과 전국 지부장들의 의견수렴 결과 추

후 치과계를 위한 의미 있는 일에 사용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불법 의료광고 고발 나서

근관치료 기준 확대·화합형 인사·개방형 공모제 도입

2020. 12. 28(월)｜제2835호｜ 3종 합

31대 집행부 출범 8개월 9개 회무 결실 일궜다

2020년 치협 주요현안 성과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지난 5월 19일 열린 집행부 초도이사회에서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Black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Cyan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Magenta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Yellow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Black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Cyan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Magenta_$[ScreenRuling]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Yellow_$[ScreenRuling]



2020. 12. 28(월)｜제2835호｜63전면광고 2020. 11. 23(월)｜제2830호｜75전면광고 2020. 10. 26(월)｜제2826호｜83전면광고 2020. 9. 28(월)｜제2822호｜55전면광고 2020. 8. 24(월)｜제2817호｜63전면광고 2020. 7. 27(월)｜제2813호｜67전면광고 2020. 6. 22(월)｜제2808호｜67전면광고

화양동 지점 02-461-1901
[ 내선 310 : 이상려 차장  |  내선 311 : 이재훈 대리 ]

전면광고  2020. 5. 28(목)｜제2804호｜ 31｜2020. 12. 28(월)｜제2835호2 전면광고 2020. 12. 14(월)｜제2833호｜79전면광고 2020. 11. 23(월)｜제2830호｜27전면광고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Black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Cyan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Magenta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Yellow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Black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Cyan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Magenta_$[ScreenRuling] 작업명:제2835호_치의신보_내지  01 대-B뒷면__Yellow_$[ScreenRuling]



｜2020. 12. 28(월)｜제2835호64 전면광고｜2020. 11. 23(월)｜제2830호76 전면광고｜2020. 10. 26(월)｜제2826호84 전면광고｜2020. 9. 28(월)｜제2822호56 전면광고｜2020. 8. 24(월)｜제2817호64 전면광고｜2020. 7. 27(월)｜제2813호68 전면광고

나 도 할 수 있 어

기공실에서 마진체크

인접면 교합조정 등

소프트웨어로 디자인을 완성한다

[예를 들어 5번 브릿지 가공에 30분정도 소요됨]

3차원 모델을 3악~50악을 동시에 찍어내는데

40분 정도면 최종 보철물로 

프린팅 할 수 있다

한발 먼저 가세요 !!

파이널 보철
"테라하츠"
그놈 참
희안하네 와 ~ 디지털이

몽땅바꾸네
응 좋아

구강스캐너: 구강 카메라와 똑같은 방법으로 
쓰윽 입체 사진만 잘 찍고나면 끝이야

떨려~~

간단하네

5단계를 2단계로

“디지털 알바트로스” 혁명
츄레이 인상재 경석고 모델 인편

오럴스캐너로 화일 전송 끝

와우 대박~!
나도 얼른 써 봐야지

의료기기 2등급 허가
진짜? 지르코니아보다
더 자연치아에 가까워

알아보ㅏ
거래하는 기공소와

치과기기업체
전문가는 다안다니까

전국대리점
모집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

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

명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관련 기준·

지침이 마련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

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

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

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

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

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

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

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

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

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

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

년 기준 총 564개에서 ▲인레이·온레

이 간접충전 ▲치석제거 ▲비침습적 산

전검사(NIPT) ▲B형간염·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

해 총 615개로 확대했다.

신규 108항목은 실시 빈도와 비용, 의

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

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

해 선정했다. 또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 의료기

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

목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했다.

특히,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을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한 것

이 특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464개소 중 총 7373기관(11.3%)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 

시범사업 대상이 된 치과의원은 총 1960

개소로, 치과 다빈도 비급여 항목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마모) 

▲크라운(PFM/Zirconia/Gold/Metal)

이 꼽혔다.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으

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

마모) 7~10만원(이하 중간금액) ▲크라

운(PFM/Gold/기타) 10~50만 원 ▲치

과임플란트(Zirconia/PFM) 120만 원

으로 집계됐다. 

# 설명주체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

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

상 항목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

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

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

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

뤄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현장에

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 이번 고시 개정

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

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비급여 실시빈도는 자율 제출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

율 제출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

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마경화 치

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에 개별 

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비

급여 항목 ‘전년도 실시빈도’ 제출 부분

을 생략해 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

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의원급에서 비

급여 부분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율권 침해다. 비급여 수가를 정하는 

데는 각 의료기관의 사정과 특징이 반영

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가만 

공개하면 환자들이 가격만을 쫓아 의료

를 쇼핑하는 부작용과 저수가를 앞세운 

의료기관들이 활개치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치협과 전국 시도지부는 

앞서 이 제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시도지부 차원에서는 

일선 회원들의 반대성명도 받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정예고에 따

라 다시 한번 치협의 반대 입장을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에 전달했다. 행정예고 기

간 각 지부, 개별 회원들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복지부 홈

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

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보장관

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수환 기자

제2835호
2020년 12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www.dailydental.co.kr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의료 쇼핑·저수가 폐해 큰 우려

“지부·일선 회원, 정부에 의견 적극 개진 해달라”

복지부 관련 기준·지침 행정예고

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치협 강력 반대

| 주최 |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 등록문의 |   02-3281-0102 / 010-8639-1500

서울 강연
의정부 TMD
치과의원
김욱 원장 초청

26년차 구강내과 전문의가 전수하는 핵심 Know-How : 진단, 치료 및 보험청구 총정리

10:00~11:00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11:00~12:00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교합안정장치요법

14:00~15:00 보험청구

15:00~16:00 보톡스 주사요법

16:00~17:00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진료

17:00~17:30 질의 및 응답, 교육수료증 배포

특       전 1. 표준화된 측두하악분석검사지 제공
 2. 별도서식 TMJ CBCT 판독소견서 제공
 3. 심평원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인증기관 교육이수증 발급

등록비용 사전등록 5만원/ 현장등록 7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853-21-0206-993 이경화/ 메디케어
 ※입금시 원장님 성함 및 면허번호 기재요망. 예: 홍길동 12345)
 ※COVID-19상황으로 비대면 세미나로 전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마감이 우려되오니 입금하신 원장님께서는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

연자  김 욱 원장

서울치대 구강내과 수련, 박사, 외래교수
대한안면통증, 구강내과학회 대외협력이사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
아시아 구강안면통증 및 턱관절장애학회 정회원

대한양악학회 회원
한국포괄치과연구회 상임위원

의정부 TMD 치과의원 원장

김 욱

턱관절장애,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임상완전정복을 위한

2021년 1월 31일 턱관절 One-Day 세미나
1회

● 일시: 1월 31일 (일) 오전 10시~ 오후 5시 30분       ● 장소: 서울역 12번출구 KDB생명타워 B2층(동자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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